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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e c u tive S um m ary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것임

-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은 금융, 인력, 기술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입지지원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벤처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양대목표

가 결합된 것으로서 입지지원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국내 벤처기업은 약 1천5백여개(96년)로서 매출액은 약 9조원, 종업

원수는 약 7만명으로 추정되며 80년대 후반이후 집중 창업됨

- 이들의 입지를 지원하는 벤처집적지는 아직 국내에서는 조성되지 않

고 있으며 최근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 조성기반을 갖춘 단계임

-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첨단 테크노파크가 1천

2백여개 정도 조성되어 있음

□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고급인력, 기술, 정보, 연구기반 등의 입

지 요인이 더욱 중시됨

- 대도시 내부 또는 주변지역으로서 현재 첨단산업이 집적하고 있거나

Executive Summary i



대학, 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능 밀집지역이 입지적지임

□ 본 연구에서는 입지와 개발방법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의 개

발유형을 설정하였음

- 도시내 자연발생적 집적형

- 도심지역 인텔리전트빌딩 또는 빌딩군 형성형

- 대도시 근교 대학연구기능 및 민간연구소 연계형

- 기타 기존공단 재개발형, 신도시의 직주근접형, 지방도시의 특정산업

연계형, 기존 첨단산업단지 연계형 등

□ 수도권의 벤처집적지 구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축을 따라

확산축 및 벨트를 형성하는 「앵커형 벨트」가 바람직함

□ 이러한 벤처기업 입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지역별·창업단계별 벤처집적지의 계획적인 확충

- 중소기업을 위한 신기술창업지원정책과 첨단산업육성제도의 통합운영

- 자연발생적 벤처집적지에 대한 중심교류기능 지원 등이 필요함

□ 제도개선방안으로는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시 벤처집적지 설치를 권장하고 인센티브 부여

- 수도권지역의 벤처집적지 입지제한 완화

- 민간주도의 벤처집적지 조성에 대한 부담금 및 세제감면 확대

-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관련 기금의 입지자금 활용 허용

- 조성사업주체 다양화 및 벤처집적지에 대한 민자유치 허용 등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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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국내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최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다

양한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 벤처기업 육성배경에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이라는

양대 축이 있음

- 지원정책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보육을 위한 것과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벤처기업은 이러한 두가지의

육성정책이 결합된 것임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정책들은 주로 금융 및

자금, 인력에 관한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이제 이러한 벤처기업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간적인 인프라

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의 문제

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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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실태 및 문제점 파

악

- 입지와 관련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발전단계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고 벤처기업의 입지요인 도출

- 국내의 벤처집적지의 개발방향을 입지별·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지가능지역 및 기본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Ⅱ . 산 업 여 건 의 변 화 와 벤 처 기 업 의 육 성

1 . 산 업 여 건 의 변 화 에 따 른 벤 처 의 중 요 성

□ 벤처기업의 정의

- 미국 「중소기업투자법」 :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

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

- 일본「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중소

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 한국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투자회사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 또는 주식인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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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본금의 10% 이상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용이 5%이상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신기술·지식집약사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주된 부분으로 하는 사업

□ 96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1천5백여개에 매출액은 약 9조원, 종업

원수는 약 7만명으로 추정되며 80년대 후반이후 집중 창업됨

- 코스닥 등록기업 267개중 벤처기업은 58개(97)이며 평균매출액은 360

억원

- 벤처기업의 매출성장률은 40%, 영업이익률은 15% 수준

2 . 벤 처 기 업 육 성 정 책

□ 정부는 97년 상반기에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법을 제

정

- 밴처기업의 창업활성화

-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벤처캐피탈의 확충 및 투자활성화

-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자본협력관계 증진

Ⅲ . 벤 처 기 업 의 입 지 관 련 이 론 검 토

1 . 벤 처 기 업 의 창 업 및 성 장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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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유형은 기존업체와의 독립성 및 창업기업형성의 독창성 여부에 따

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됨

- 독립적 독창기업 : 독립적 기업인 주도에 의한 새로운 기업 설립

- 독립적 파생기업 : 상표사용권, 연계망 형성, 기업인수 등

- 의존적 독창기업 : 기존회사의 분공장 설치

- 의존적 파생기업 : 기업조직 분할, 관리권 매입 등

□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연구개발

단계

사업초기

실행

안정화

단계

사업성장

단계

2 . 벤 처 기 업 의 입 지 요 구

□ 벤처기업의 입지적 특성은 신규 창업기업과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이

결합된 형태

- 일반기업에 비해 고급인력, 기술, 정보, 연구기반 등의 입지요인이 더

욱 중시

- 벤처기업의 입지에 적합한 지역환경

·연구개발기능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교통접근성이 높은 지역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지역적 분위기가 조성된 지역

·신생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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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내부지역으로서 현재 첨단산업이 집적하고 있는

지역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능 주변지역등이 입지적지임

3 . 기 존 벤 처 기 업 집 적 지 역 의 특 성 과 유 형

□ 벤처기업 집적지는 그 의도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됨

- 자연발생형 : 미국, 유명대학 주변, 실리콘밸리, 루트128 지역

- 신규계획형 : 프랑스 Sophia, 일본 쓰꾸바 과학도시, 대덕연구단지 등

- 기존시설 재생형 : 기존 공업단지, 대규모 공장 재개발 방식

□ 규모별로는 지역규모·도시규모·단지규모·건물규모로 구분되며 대규모는

자연발생형이 많고 계획형은 대부분 도시나 단지규모임

Ⅳ . 벤 처 관 련 입 지 정 책 의 현 황 및 문 제 점

1 . 국 내 벤 처 관 련 입 지 정 책 의 체 계

□ 90년대 이후 산업단지 개발정책이 첨단화·고부가가치화·소프트화를 실

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

- 제조업 중심의 생산부지 공급에서 복합기능의 집적, 창업단계의 지원

강화,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중시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공간이 출현

□ 벤처입지정책의 범주를 기존산업중 첨단산업의 영역과 기존 중소기업

중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영역의 공통부분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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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를 첨단화한 첨단산업단지, 보건의료과학단지

-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전용단지 및 중소기업협동화단

지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창업·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기술창업보육센터

- 벤처와 관련된 전문화된 입지지원을 위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

파크), 산업단지를 벤처기업으로 특화한 벤처기업전용단지, 건물수준

에서 벤처의 집적을 유도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등

단지규모

기술력
아 파 트 형  공 장

첨
단
화

기
술
개
발

공 업 단 지공 업 단 지

중 소 기 업
전 용 단 지

중 소 기 업
전 용 단 지

창 업 보 육 센 터
(BI )

창 업 보 육 센 터
(BI )

첨
단
산
업
단
지

첨
단
산
업
단
지

벤 처 전 용 단 지벤 처 전 용 단 지

과 학 단 지과 학 단 지

신 기 술 창 업 보 육 센 터신 기 술 창 업 보 육 센 터

벤   처   빌   딩벤   처   빌   딩

S / W  창 업 보 육 센 터S / W  창 업 보 육 센 터

테 크 노 파 크테 크 노 파 크

생
산
공
간
제
공

창

업

및

보

육

기 술
이 전

확 장
정 착

2 . 벤 처 관 련 입 지 정 책 의 현 황 및 문 제 점

□ 첨단산업단지는 90년이후 산업의 첨단화 촉진 및 첨단기업의 지방유

치목적으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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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연구기능, 주거 기능 등 복합 개발 유도

- 현재 광주, 청주, 강릉 등 7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나 대부

분 산업입지법상의 지방공단으로 계획됨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혁신, 정보교류 기능 등의

필요성만 인식한 채 기존 공업단지의 틀을 활용하여 특성화에 실패

·시설입지 뿐만 아니라 인력 유치가 관건임 (예, 일본의 두뇌입지법)

- 조성절차와 기능간 연계부족으로 복합단지화 미흡 및 분양가 상승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입지정책은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됨

- 전자는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아파트형공장 등이며

역사가 짧고 활성화가 미흡함

- 후자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BI), 신기술보육사업, 첨단기술창업보육

센터(TBI),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으로서 각 부처별로 혼재됨

3 . 벤 처 특 별 법 에 의 한 입 지 정 책

□ 97년 8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입지정

책의 범위가 확정됨

- 벤처기업집적시설 :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빌딩

- 벤처기업전용단지 :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 기술연구집단화단지 : 테크노파크

요약 ix



□ 벤처빌딩 및 단지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조성하거나 첨단산업단지 등의 유사시설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

음

- 예상입지로는 지방산업단지내 또는 대학인접지역 등임

□ 테크노파크의 경우 97년내에 수도권과 지방도시 각각 1곳에 시범단

지를 조성하고 한 지역에 연간 50억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임

-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대학 76개, 민간기업 1천4백여 업체가 유치에 참가하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로국가공단을 벤처타운으로 재활용하는 계획하

에 벤처빌딩을 착공하였음

- 기존 공업단지를 벤처 집적지로 전환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임

□ 벤처빌딩 및 벤처전용단지 계획의 문제점

- 지역내 유치목적으로서 입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계획

- 사업추진주체의 다양화 미흡, 민·관·학 컨소시움이 바람직

- 입지별·자치단체별로 벤처집적지의 기능 및 규모, 운영계획이 획일적

- 가존시설의 재활용이 미흡하고 신규조성 선호로서 과중한 재원 부담

□ 테크노파크 계획의 문제점

- 통상산업부의 2개 시범단지계획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지자체간의

경쟁 과열

요약 x



- 테크노파크의 중점 육성분야가 지역별로 특화되지 못함

- 통상부 뿐만 아니라 과기처, 교육부, 정통부 등 테크노파크 조성관련

부처간의 연계미흡

- 대학의 연구시설 확보가 우선되고 창업기능 경시 (서울대, 고려대)

4 . 지 원 정 책 의 비 교

□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관련 집적지의 지원정책은 자금지원, 기반시설

설치지원, 조세지원, 입지지원 등으로 구분됨

-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이 유리

하며 시설설치지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세 및 입지지원은 아파트형공

장, 벤처빌딩 등이 유리함

5 . 해 외 사 례

□ 벤처관련 집적지는 전세계적으로 1천2백개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

- 미국의 경우 133개의 테크노파크와 신기술혁신 및 벤처창업을 지원

하는 700여개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가 설립

- 영국과 독일은 각각 44개와 120개, 일본은 이미 조성된 78개와 현재

진행중인 33개를 포함, 2000년까지 모두 111개의 테크노파크 조성

- 중국은 전국 27개성에 53개의 테크노파크와 80개의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

요약 xi



□ 선진국의 이러한 시설 및 단지들은 대부분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사

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최근 그 성과가 발휘되고 있음

□ 각국 정부는 테크노파크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예산·세제 지원시책을 추진

- 일본의 '테크노폴리스법'(83년)과 '민활법'(86년), 중국의 '중국과학기술

진흥법', 대만의 '테크노파크 설립 및 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

- 주요 지원시책은 첨단설비에 관한 특별상각제도, 소득세·건물·토지세

감면, 특정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R&D자금 지원, 첨단기술 예비창업

자 를 위한 창업보육시설, 특정시설 건설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

등임

□ 테크노파크의 성과를 보면

- 실리콘밸리는 90년대 미국 경제성장률의 43%를 담당

- 일본은 88~94기간중 테크노파크지역의 공업생산액 성장률은 전국 평

균을 2배이상 상회하는 20.6% 기록

- 대만 신죽단지는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116억불의 매출액(대만 정보산

업 매출총액의 40% 수준) 기록

- 중국의 53개 테크노파크는 조성 5년여만에 129만명의 기술·기능인력

이 결집되어 96년 현재 26조원의 매출과 43억불의 수출 기록

요약 xii



Ⅴ . 벤 처 집 적 지 의 개 발 방 향

1 . 기 본 방 향

□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적합한 입지지원 방안 수립

- 창업에서부터 기술개발 및 초기생산, 성장 및 기업공개 등 각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입지지원이 필요

- 특히 창업단계는 자금과 입지가 중요하므로 주된 정책적 지원대상임

□ 산·학·관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기타 업종특성 반영, 기존 산업입지정책과 조화, 복합적인 토지이용

등

2 . 입 지 유 형 별 개 발 방 향

□ 본 연구에서는 입지와 개발방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의 개

발유형을 설정

요약 xiii



- 도시내 자연발생적 집적유형

- 도심지역 인텔리전트빌딩 또는 빌딩군 형성유형

- 도시내 기존공단 재개발 유형

- 대도시 근교 대학연구기능 및 민간연구소 연계유형

- 신도시 근교의 직주근접 입지유형

- 지방도시의 특정산업 연계유형

- 기존 첨단산업단지 연계유형

□ 가장 바람직한 벤처집적지는 실리콘밸리처럼 자본 및 정보, 인력이

자연스럽게 집적되고 정책적인 지원이 결합된 형태임

- 적은 투자 및 시간으로는 벤처기업 입지요소가 갖추어진 대도시지역

및 근교지역에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벤처집적지는 개념상 첨단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이고 쾌적한

공간환경을 요구하며 다음의 활동들이 적절히 복합되어야 함

- 생산활동 : 생산공간 및 사무실

- 연구개발지원기능 : 대학의 연구동, 연구소 유치

- 창업보육기능 : 창업인큐베이터

- 정보지원기능 : 각종 관련협회, 세미나실, 회의실

- 교육훈련기능 : 연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 경영지원기능 : 법률, 특허, 경영컨설팅, 은행, 리스회사, 투자신탁회

사

- 전시판매 기능 : 완제품 및 부품시장, 대규모 전시장

- 편익기능 : 호텔, 국제교류 강화, 공연장, 위락시설, 서점, 인쇄소, 일

요약 xiv



반상업시설, 백화점, 공공시설, 주차시설

- 주거기능 : 주거시설, 녹지 및 여가시설

3 . 지 역 별 벤 처 집 적 지 개 발 방 향

□ 벤처집적지로서의 수도권 잠재력은 지역내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기술

기반임

□ 서울~인천~수원의 삼각지대내에 위치한 기업의 기술연구소는 자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자문과 공동개발 등을

수행

- 서울 인접지역인 광명, 부천, 용인, 이천 등에서는 서울지역의 서비스

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업체가 밀집

- 서울과 지리적 거리를 두는 안산, 안성, 천안 등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제조생산에 치중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높음

- 또한 의류, 가구, 식품 등 소비재 생산업체들은 서울의 인접지인 의

정부, 동두천, 성남 등에 밀집

□ 수도권 벤처집적지 구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축을 따라 확

산축 및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체 분포,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벤처집적지는 그림과 같은 「앵커형 벨트」로 형성 가능

□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강남구 '양재~포이' 밸리와 남부순환로와 연계

요약 xv



되는 구로공단지역, 비즈니스센터와 전시장 및 금융기관이 밀집한 한

국종합전시장 지역 연계 (첫번째 벨트)

□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용인, 이천지역 및 수원과 안산을 거쳐 인

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서해안 방향의 벨트형성 (두번째

벨트)

-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 축의 반도체, 전자산업의 생

산과 연구기능이 입지한 기흥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산지역을 연계

요약 xvi



<수도권 지역 벤처집적지 조성안>

□ 서울 도심과 포이동~분당~수원·기흥~용인~이천지역은 기존 반도체·

전자산업의 입지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벤처기업 집적지역을

연계 (동남향 확산축)

요약 xvii



- 포이동 중심의 벤처집적지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기능이 점차 강

화되면서 성남 및 분당신도시 지역으로 확산

-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오산과 생산기술연구원이 입지한 천안지역까지

방향성을 가지고 확산축 형성

□ 구로공단~부천~인천~안산을 연결하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상의 산업지

대는 재래공단 및 공장밀집지역이므로 기존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

화를 통한 제조업 중심의 첨단산업축 형성 (남서향 확산축)

□ 반면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지역의 밴처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

므로 지역소재 대학과 지역산업체간의 연계속에서 특정 업종을 중심

으로 계획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형성

- 수도권의 성숙단계, 안정단계의 벤처기업 이전지역으로서 역할 담당

- 신규로 조성되는 지방의 벤처집적지는 지역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역할 부여

- 특히 지방의 경우는 기본적인 창업기능 이외에 생산·지원과 연구·주

거·편의기능이 단지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개발이 중요

요약 xviii



Ⅵ . 정 책 적 개 선 방 안

1 . 기 본 방 향

□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동 목

표를 동시에 추구

- 산업입지 지원정책을 기초로 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종합된 청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함

□ 선진국 및 경쟁국과 비교시 국내의 벤처집적지의 양적 확충은 시기

적으로 매우 시급한 상황임

요 약 xix



- 세계적으로 약 1천2백여개 운영,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사이에 집중

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선진국과 약 20년의 시간적 격차 발생

□ 도시인프라의 연계활용을 위하여 대도시 및 근교지역의 입지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예, 수도권 벤처벨트 형성)

- 2000년 기준 4만개의 벤처기업 육성시 대략 현재 수도권 산업단지

면적의 절반이상이 필요

□ 한시법인 벤처기업 특별법을 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전반적인 입지지원

을 다룰 수 있는 '첨단산업 입지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필요

- 창업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개별법에서의 입지규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 제정

2 . 입 지 정 책 체 계

□ 정부 부처별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입지지원정책의 통합관리 필요

-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발전과 연관된 기획 및 조정기능, 산업기술개

발정책은 통상산업부에서, 기능개발정책은 과학기술처에서 담당

- 첨단기술산업단지의 기본배치 및 실제 단지조성은 건설교통부에서 담

당

□ 중소기업 입지지원에 관한 제도를 벤처 입지지원의 범주로 포함

-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이 일정기준

요 약 xx



을 충족할 경우 벤처집적지로 지정되도록 함

□ 자연발생 집적지에 대한 중심지원기능 강화

- 경영 및 기술지원, 공동전시장, 회의시설, 교류센터 등의 지원기능을

갖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설 보완

3 . 지 원 제 도 개 선

□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벤처집적지에 대한 세제감면의 형평성 제고

□ 민간이 조성하는 벤처기업전용단지에 대해서도 벤처빌딩 및 테크노파

크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면제 필요

□ 서울지역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벤처집적시

설에 대해서는 면제 필요

□ 국내의 각종 기금중 우선 국민주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벤처집적지의 입지지원자금으로 활용가능토록

함

- 사업자에 대한 입지자금 지원과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지금을 구

분 하여 지역별·창업단계별 유형별로 차등 적용

4 . 토 지 이 용 제 도 개 선

□ 벤처입지 수요추정에 근거하여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시 벤처집적지 설

요 약 xxi



치를 권장

- 도시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대도시내 공장이전시, 대학부

지 조성시 벤처입지 확보 권장

- 공공성이 강한 벤처집적지용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시행자에게는 개

발밀도 및 용도상의 적절한 보상책(incentive zoning) 제시

□ 개발제한구역, 지연보전권역 등 대도시 주변 특별제한구역의 선별적

활용방안 제시

- 벤처집적지에 대한 수도권 총량규제 제외, 도시형 업종에 대한 자연

보전권역 입지 허용

- 수도권 벤처벨트 형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선별

적 제한 완화

5 . 도 입 기 능 간 의 연 계 확 대

□ 테크노파크의 중점 육성분야를 지역대학의 특성분야와 지역특화업종

등으로 차별화

□ 복합단지 형태의 벤처집적지는 개별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운영협의체’

를 설립하여 계획 및 조성과정에서의 연계성 확보

□ 벤처집적지의 유형별로 조성목적에 적합한 관리운영 필요

- 대학 중심의 연구공원의 경우 대학의 연구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창

업기능이 중심이 되는 모델 제시

요 약 xxii



- 대도시내 벤처빌딩의 경우 성공한 기업에 대한 임대·분양빌딩화 방지

6 . 사 업 방 식 의 다 양 화

□ 조성주체를 공공·민간·민간합동(제3섹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공공이

조성하는 경우 공설민영(公設民營)사업방식 도입

- 조성사업자, 수요자, 관리운영자 등으로 민간참여방식의 다양화

□ 벤처집적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허용

- 집적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자유치법상의 민자유치대상시설로 포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 3

Ⅱ. 산업여건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육성

1.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벤처의 중요성 / 5

(1) 벤처기업의 등장배경 / 5

(2) 벤처기업의 정의 / 7

(3) 벤처기업육성의 의의 / 9

2. 벤처기업의 현황 / 10

(1) 벤처기업의 성장과정 / 10

(2) 벤처기업의 규모 / 12

(3) 벤처기업의 실태 / 13

3. 벤처기업 육성정책 / 19

(1)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변천 / 19

(2)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기본방향 / 22

(3) 벤처기업 육성정책 / 23

(4) 벤처기업 관련 법규 / 27

Ⅲ. 벤처기업의 입지관련 이론

1.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 / 30

(1) 벤처기업의 창업 유형 / 30

(2)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 / 35



2. 벤처기업의 입지적 요구 / 38

(1) 기업 창업에 유리한 지역적 요인 / 39

(2) 첨단기술발전에 유리한 지역적 요인 / 43

(3) 벤처기업의 입지 요인 / 48

3. 기존 벤처기업 집적지역의 특성과 유형 / 49

(1) 벤처기업 집적지역에 대한 이론적 탐구 / 49

(2) 벤처기업 집적지역의 특징 / 51

(3) 벤처기업 집적지역의 유형 구분 / 53

Ⅳ.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벤처기업과 입지 / 57

2. 산업입지정책과 벤처기업 입지 / 60

(1) 국내 산업입지정책과 벤처기업 입지 / 60

(2)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의 흐름 / 62

(3) 국내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체계 / 64

3.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 66

(1) 첨단산업단지 / 66

(2)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입지정책 / 74

(3) 특정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 89

4. 벤처특별법에 의한 입지정책 / 97

(1) 입지정책의 유형 / 97

(2) 벤처집적지 조성계획현황 / 98

(3) 벤처집적지 조성계획의 문제점 / 106

5. 유형별 지원정책의 비교 / 113

(1) 지원정책의 비교 / 113

(2) 지원정책의 문제점 / 122



6. 해외사례 / 123

(1) 개발동향 및 전망 / 123

(2) 중소기업 창업보육정책 / 127

(3) 주요사례 / 129

Ⅴ. 벤처집적지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 133

(1) 입지선정시 고려요소 / 133

(2) 조성을 위한 전략적 원칙 / 134

(3) 기본방향 / 136

2. 벤처집적지 입지 유형별 개발방안 / 140

(1) 벤처집적지의 입지 유형화 / 140

(2) 입지유형별 개발방안 / 143

3. 지역별 벤처집적지 개발방안 / 149

(1) 수도권지역 벤처집적지 개발방안 / 149

(2) 지방도시의 벤처집적지 개발방안 / 155

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 결론

1. 기본방향 / 161

(1) 입지지원의 기본방향 / 161

(2) 시설의 양적 확충 / 162

(3) 입지선정의 원칙 / 163

(4) 법규의 개선방향 / 164

2. 입지정책 체계 / 169

(1) 입지지원체계의 통합관리 / 169

(2) 신규입지 공급과 기개발지의 활용 조화 / 170



3. 지원제도 개선 / 172

(1) 세제 및 부담금 경감 / 172

(2) 입지자금 지원방안 / 173

4. 토지이용 / 175

(1)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 175

(2) 특별제한구역의 활용가능성 / 176

5. 계획내용 / 178

(1) 기능간 연계 강화 / 178

(2) 벤처집적지의 핵심기능 확보 / 180

6. 사업방식 / 181

(1) 설치주체의 다양화 / 181

(2) 민자유치의 활용 / 182

7. 결 론 / 184

참고문헌 / 187



표 목 차

<표 Ⅱ-1> 제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황비교 / 11

<표 Ⅱ-2> KOSDAQ등록 벤처 및 일반기업의 영업실적 비교/ 12

<표 Ⅱ-3> 제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성(1995년 기준) / 13

<표 Ⅱ-4> 포이동지역 벤처기업의 주요 사업분야 / 14

<표 Ⅱ-5> 벤처기업의 실태와 성공요인 및 애로요인 분석 / 18

<표 Ⅱ-6>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기본방향 / 22

<표 Ⅱ-7> 자금지원관련 정책 / 24

<표 Ⅱ-8> 입지지원관련 정책 / 25

<표 Ⅱ-9> 기술 및 인력지원관련 정책 / 26

<표 Ⅲ-1> Steinle의 창업기업 유형구분 / 31

<표 Ⅲ-2> 기술도입 유형별 특성 / 34

<표 Ⅲ-3> 창업 발전단계 / 36

<표 Ⅲ-4>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주요 입지요인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 47

<표 Ⅲ-5> 과학단지 개발비용의 부담 주체 (영국사례) / 55

<표 Ⅳ-1> 연도별 산업입지 개발정책의 변천 / 60

<표 Ⅳ-2> 일본의 산업입지정책 추진현황 / 62

<표 Ⅳ-3>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 65

<표 Ⅳ-4>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의 조성현황 / 67

<표 Ⅳ-5>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1단계 부지 분양율 / 70

<표 Ⅳ-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지정책 / 74

<표 Ⅳ-7> 협동화사업 대출기간 및 지원비율 / 77

<표 Ⅳ-8> 정책수단으로서의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 / 78

<표 Ⅳ-9>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설립현황 / 82

<표 Ⅳ-10> 신기술 보육사업 지원내용 / 85



<표 Ⅳ-11>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주요지원사업 / 87

<표 Ⅳ-12> 진흥구역 심의기준 / 93

<표 Ⅳ-13> S/W 진흥구역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 94

<표 Ⅳ-14>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한 입지지원정책 / 97

<표 Ⅳ-15> 국내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조성계획 현황 / 99

<표 Ⅳ-16> 지역별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현황 / 104

<표 Ⅳ-17> 벤처빌딩 및 단지건립의 추진방식 / 107

<표 Ⅳ-18> 벤처빌딩 및 단지건립의 애로 및 요청사항 / 108

<표 Ⅳ-19> 벤처관련 입지정책과 근거법률 / 113

<표 Ⅳ-20> 벤처관련조세감면 / 115

<표 Ⅳ-21>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대한 지원내용 / 118

<표 Ⅳ-22> 유형별 입지지원정책의 비교 / 122

<표 Ⅳ-23> 서구의 인큐베이터 유형 및 특성 / 127

<표 Ⅳ-24> 미국과 일본의 창업보육센터 현황 비교 / 128

<표 Ⅳ-25>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개발 개요 / 131

<표 Ⅴ-1> 신기술산업 집적빌딩의 필요기능 우선순위 / 142

<표 Ⅴ-2> 벤처집적이 가능한 주요 지역 / 160

<표 Ⅵ-1> 벤처관련 입지지원 법규의 개선방안 / 165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국내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97년 들어 급속도로 확산되

고 있는 벤처붐은 실리콘밸리 및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로 대표되는 선진

국 첨단산업단지의 벤처기업 성공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

포되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의 자유화, 연기금의 투자허용,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허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벤처기업 육성배경에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이라는

양대 축이 있다. 따라서 지원정책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보육을 위한 것과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두

가지의 육성정책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내용

과 폭에 있어서 과감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정책들은 주로 금융 및 자금,

인력에 관한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벤처기업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

에서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입지지원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게 저렴한 창업 및 정착공간을 제공하

는 의미 뿐만 아니라 유사업종의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집적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은

첨단기술산업의 입지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

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주이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지정책과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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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입지정책도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을 통합

하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제조업 중

심의 산업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단지 및 아파

트형 공장, 창업보육센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기술창업보

육센터, 미디어밸리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정책들은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서 역사가 짧

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간의 연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관련 부

처별로 시급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은 장기적인 비젼하에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입지요인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도시적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결국 벤처기업을 위한 입지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성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계획적인 조성정책

이 요구된다. 대도시 선호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계획적인 입지지원이 부족

할 경우 대도시 집중의 심화로 인한 과밀, 외부불경제로 인한 부정적인 요

인들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2000년 기준으로 4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의 절반만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입지규모는 실로

엄청한 규모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산업구조의

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하에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실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벤처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입지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그리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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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은 편이다. 80년대까지의 산업입지정책은 저렴한 공장부지를 대규모로 공급

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첨단

산업의 범주로 하고 그 안에서의 벤처기업을 중점적 논의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정책은 첨단산업의 범주내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

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벤처기업의 입지와 관련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벤처기

업의 발전단계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고 벤처기업의 입지요인을 도출한다.

셋째, 벤처기업을 포함한 국내의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입지정책의 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다. 넷째, 국내의 벤처집적지의 개발

방향을 입지별·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지가능지역

및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첨단산업 입지지원체계, 지원제도, 토지

이용, 집적지 계획내용, 사업방식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본 연구에 있어서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는 벤처기업협회

및 산업연구원, 통상산업부(중기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관련 논문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벤처기업의 입지관련 이론연구 및 입지요인

도출에 관해서는 기업창업 및 첨단기술 발전에 관한 해외의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 해외사례의 경우는 문헌조사 및 기 출장조사사료를 활용하였다.

국내의 제도에 관해서는 주로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관련법률(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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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입지지원관련법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계열화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첨단산업육성법률(공업 및 에너

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관련 입지정책으로는 통상산업부의 각 조사사료 및 각 지방자치단

체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벤처집적지 개발방

향은 수도권 및 지방으로 지역을 크게 구분하여 국토계획관점에서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Ⅰ-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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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여건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육성

1.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벤처의 중요성

(1) 벤처기업의 등장배경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기술

·지식 집약적 첨단기술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반

도체, 컴퓨터, 광통신, 로보트,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산업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진력으로서 이들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나 지역

은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국가나 지역은 쇠퇴 혹은

낙후를 면치못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은 기존의 전통산업의 생산과정에

응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70년대 부터 대규모 설비 투자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

하고, 그 대신 적소 시장을 겨냥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유용성이 부각되

었다.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인한 것

으로 기업조직 역시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재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덧붙여 최근 가격경쟁력보다 상품의 질

경쟁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이때 값싼 비용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생산하

는 대신 특수한 고객을 위한 전문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도 경직된 조직구조의 약점을 보완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사결정 기능을 각 운영 단위로 분산하고 중앙의 통

제를 축소하여 각 운영단위가 외부업체와의 거래,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과 유사한 준독립적 체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수행하던 각종 업무를 과감히 하청업체나 독립 중소기업

에 이양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위험을 분산하고자 한다. 한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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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그 특성상 대기업에 비해 조직운영이 유연한 관계로 환경변화에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지역내에서 상호간의 밀접

한 협동관계를 통하여 외부경제를 활용하면서 지역경제성장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변화 흐름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소기업인 벤

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이 바로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미국은 실리콘벨리를 근간으로 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을 미일 재역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벤처기

업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제 3

차벤처기업붐이 일고 있고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창

업지원 등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각종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경제는 기존산업의 성장한계, 둔화되는 GDP성장률, 무역수지가 악화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엔화약

세, 교역조건 악화 등 외생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생산방식으로는 경

제활력 회복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등장배경으로는 첫째,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

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역동성

을 내포한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활력을 불어넣을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우리경제는 소수의 전략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를 갖는 한편

대기업 위주의 경직된 산업조직에 의해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능력과 경

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식과 기술이 가치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기능함으로서 임금과 같은 단순비교우위요소를 기반으로 한 경쟁

우위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최근의 경쟁력 위기는 이에 기인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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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다.

독창적이고도 다양한 고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욕구의 다양화,

개성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강한 독립성을 갖는 벤처기업은 우리

산업구조의 미래지향적 재편을 선도하고 경직적 산업조직에 경쟁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경제가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화가 중

요함에 따라 지식과 기술집약성을 내포한 벤처기업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히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사업자, 기술집약형 기업 등으로 표현하여 국가별로 달리 정해오고 있다.

외국의 벤처기업 정의1)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

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

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OECD에서는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주요 요인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한 법규정 없이 창업투자

회사와 신기술금융사가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10%를 넘는 기업이란 애

미한 개념을 사용해왔다. 각 기관마다 공통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였으

나2), 97년 7월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는 벤처기업

1) 양현봉 외(1997),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 산업연구원
2) 벤처기업협회(KOVA)는 벤처기업이란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

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의 개발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독립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는 신생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ttp://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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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

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둘째, 연

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셋째, 특허

권 및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

업. 넷째, 기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

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사업이란 다음과 같다.

-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공업발전법)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 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영상산업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영상진흥기본법)

-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기술개발촉진법)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기술개발촉진법)

- 중점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법법)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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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벤처기업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신기술을 포함하

고 있다. 벤처의 핵심적 특성은 기업가 정신(enterpreneurship), 첨단기술

(high technology), 신생기업(new firm), 위험선호(risk taking)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

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며, 개인투자가(엔젤) 혹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며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

되는 기업을 말한다. 또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려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가에

의해 주도된다.

(3) 벤처기업육성의 의의

벤처기업은 높은 수익성과 설비·노동절약적 특성을 가지며 토지절약적이

어서 공장용지 문제나 물류비용 대처에 용이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

을 두므로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

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기술혁신적인 벤처기

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육성의의를 살펴보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기반

의 강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이다. 세계의 산업구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소비패턴의 변화,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자 정보, 신소재,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부문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양 중심의 생산체제에서 질 중

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동력

있는 중소기업이 효과적이며 특히 벤처기업이 적합하다.

9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둘째, 고용창출과 국제수지에의 기여이다. 벤처기업은 3C(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와 3S(System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 Engineering) 등 기존의 산업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분야를 주요 진

출 대상분야로 함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수입대

체효과가 크고 수출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한다.

셋째, 기술개발로 불량률 감소, 공정단축, 공정의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

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의 한 특수 유형으로서 신기술분야에서 활성

화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고, 기술개발향상 등을 추

구함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2. 벤처기업의 현황

(1) 벤처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열악한 성장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성장잠재력과

기술경쟁력을 키워왔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율이 활발한 것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공사례에 힘입은 바 크다.

벤처기업의 성장은 80년대 초반 신기술금융회사가 등장하고 80년대 후반

창업투자회사가 대거 설립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7년 장

외시장이 개설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열기가 고조되었다. 1982년 큐닉스 컴

퓨터를 시작으로 80년대 중반부터 한글과 컴퓨터, 미래산업, 메디슨 등의

벤처기업들이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3).

3) 송장준(1997.5), “벤처기업 그 본질과 육성방안”, 「중소기업리뷰」,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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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제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황비교

구 분 대 기 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1994

업 체 수(개) 925 90,447 1,000

매 출 액(억원) 154조3천억 141조9천억 5조2천억

종업원수(명) 904,086 2,025,812 47,000

1996

업 체 수(개) 960 93,860 1,500

매 출 액(원) 171조4천억 157조8천억 9조1천9백억

종업원수(명) 1,070,659 2,171,890 70,500

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자료는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 통계청(1996)임. 벤처기업 통계는 업체수의 경
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및 종업원수는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평균치를 기초
로 추정

자료: 김진현(1997.4), 한국벤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한미비교를 통한 벤처산업 발전전략 , 벤처기업
협회주최 '97한미벤처포럼 자료집

90년대초 자본시장의 위축과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과정을 겪으면서도 벤

처기업은 계속 성장하여 최근 장외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경제활력회복의

주체로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97년 들어와 고비용 저효율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위하여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벤

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 입안되어 1997년 7월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또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

7월 장외주식시장인 KOSDAQ 이 설립되었는데 97년 4월 15일 현재 등록

된 기업수는 325개, 종목수는 338개이다. 이중 벤처기업4)의 수는 1996년말

42개 였으나 1997년 4월 15일 현재 58개로 증가하였다. 벤처기업들이

KOSDAQ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 벤처기업의 영업실적 현황은 다음

과 같다.

4) 코스닥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지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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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KOSDAQ등록 벤처 및일반기업의 영업실적 비교

벤처기업 일반기업

등록기업수(96.12.31)
등록기업수(97.4.15)

42개
58개

203개
267개

96년 매출액 평균
95년 대비 증가율

365억
20.8%

982억
18.2%

96년 당기순이익평균
95년 대비증가율

14억
29.2%

13억
23.9%

자료 : 송장준, 벤처기업, 그 본질과 육성방안 , 중소기업리뷰, 1997.5 p.19

(2) 벤처기업의 규모

벤처기업의 현황은 벤처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어, 아직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단 몇가

지 기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

을 중심으로 할 경우 1996년말 현재 벤처기업수가 약 1,500개5)이다. 매출액

및 종업원수는 벤처기업협회 회원사의 평균치를 기초로 하여 추정할 경우

매출액 9조원, 종업원수 7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R&D 투자비율 3% 이상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96년

산업기술혁신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상업체 중 25.8%를 점유함에 따라 약

23,000여 대상업체중 업력기준과 업종기준을 적용하여 추산 가능한데, 창업

10년 미만기준 업체비중 50%(벤처기업협회 자체조사), 벤처관련업종 약

19.0%(기계장비 9.9%, 전기기기 3.1%, 영상음향 1.7%, 의료정밀 1.6%, 운수

장비 0.8%, 사무계산 0.5%, 재생가공 0.1%, 정보처리 1.3%)를 적용하여 추

산하면 2,216개 업체가 벤처기업6)이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벤처기업의 배태조직(胚胎組織)은 대

5) 이장우(1997.4), “한국벤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미비교를 통한 벤처산업 발전전략」, 벤처
기업협회주최 '97한미벤처포럼 자료집, p.74

6) 김선홍(1997), 벤처산업의 특성과 발전전망 , 벤처기업협회, 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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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1996년에는 전반적인 창업분위기가 확산되어

사상 최고로 16,214개사가 창업되었으나 이중 기술창업은 9%에 불과한

1,500개였다. 이들의 배태조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67%, 교육 및 연구기관

3%, 기타 30%로 구성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출신 창업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은 업체수 99.0%, 매출액 47.9% 종

업원수는 69.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벤처기업의 업체수는 중소기업의

1.1%, 매출액은 3.7%, 종업원 수는 2.3%를 차지하고 있다. 95∼96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소기업은 15.9%인데 반해, 벤처기업은 40.4%이며 이러

한 성장율은 일반 중소기업의 20∼30배에 달하는 연구투자비에 기인한다.

1996년 평기 당기순이익율은 14.5%로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평균 5배 이

상이다. 한국벤처기업의 부채비용은 대단히 높아 과다한 자본비용을 야기하

고 있으며, 이는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표 Ⅱ- 3> 제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성(1995년기준)

대 기 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업체평균, 백만)
종업원수(업체평균, 인)

매출성장율
영업이익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대비 R&D비율

1,768억5백만원
1,153
22.3%
9.8%

20.8%(미국30%)
25.7%

16억8천만원
231

15.9%
4.6%
27.2%
0.42%

51억6천만원
491

40.4%
14.5%

18.8%(미국90%)
11.0%

주 : 159개업체 실사
자료 : 김선홍(1997), 벤처산업의 특성과 발전전망, 벤처기업협회, p10

(3) 벤처기업의 실태

가. 벤처기업의 입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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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벤처기업의 집적지가 형성되지 못하

였다. 그러나 최근 벤처특별법 제정과 사회적인 창업분위기와 맞물려 벤처

빌딩과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의 건립계획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

역은 포이밸리 로 불려지는 강남구 포이동 및 양재동 일대이다. 이 지역에

벤처기업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벤처기업협회 업체총람 및 1996 전자정보업체총람 등을 기준

으로 양재동과 포이동에 위치한 전자·정보관련 벤처업체를 파악해 보면,

양재동(149개)과 포이동(59개)에 위치한 벤처기업은 총 208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업종은 주로 S/W개발 및 전기·전자·통신관련 시

스템 개발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Ⅱ- 4> 포이동지역 벤처기업의 주요 사업분야

주요 사업분야 업체수(개) 비율(%)
S/W 개발
전기전자관련 설비 및 기기개발
통신기기개발 및 시스템 자문
영상 및 음향기기관련 개발
H/W 및 주변기기 전문
컴퓨터관련 설계(CAD)
시스템통합(SI)
애프터서비스
전자통신관련 무역업

40
15
12
7
6
6
4
2
2

37.7
14.1
11.4
6.6
5.7
5.7
3.8
1.9
1.9

이 지역에서 처음부터 기업을 창업한 형태가 58개(54.7%)이며, 그외에

관련업종에 있다가 진출한 경우가 29개이다. 년도별 입지기업수는 1991년 8

개에서 1996년 23개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업원수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업체별 종사자 수는 9

인 이하의 업체가 51.8%이고 19인 이하의 경우 74.4%에 이르러 업체규모가

7) 기정훈, 「벤처기업의 형성과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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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은 15억 미만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

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평균 21.9%로 연구개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포이 및 양재지역의 경우 40세 이하의 창업자가 전체의 63.2%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 인원들에 의한 창업이 두드러지며, 특히 대

학졸업후에 기업체나 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창업자

들은 대부분(80%) 수도권소재 대학 출신이며, 전공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

과, 컴퓨터공학과 출신이 77.3%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바로 사업체를

창업하는 경우는 적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업체를 설립하게 될 경우는 우

선 학교 주변지역에서 업체를 창업한 다음 어느 정도 업체가 안정된 이후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이·양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지역의 입지특성은 전자·정보·통신관련 업종이 많은데 이는 관련 업

체들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부서를 통해서 전문인력들이 이 지역으로 흡

수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내에서 이 두 지역의 기업체 부설연구소 집중

비율은 40.8%, 연구인력 집중비율은 43.6%에 이르는 지역이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다. 또한 남부순환로와 경부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기흥, 이천 등 남부지역에 입지한 전자·통신관련 대기업 및 연구소들과의

연계가 비교적 용이한 점도 이 지역이 각광받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나. 벤처기업 실태

벤처기업의 실태와 육성전략에 관한 최근 조사결과8)를 중심으로 벤처기

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벤처기업의 특성

8) 산업연구원(1997.5),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 중소기업청 조사평가담당관실(1997.5), 실태조사
결과 ; 중소기업청 조사평가담당관실(1997.5),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실태 조사결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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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설립년도별로 1986년 이전이 22.7%, 87∼

91년 37.9%, 92년 이후가 39.4%로 최근에 창업한 업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별로는 1∼19인이 16.3%, 20∼49인이

27.6%, 50∼99인이 19.2%, 100∼299인이 30.0%, 300인 이상이 6.9%로 나타

났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30억원 미만이 37.1%, 30∼100억원미만이 19.3%,

100∼500억원 미만이 35.5%, 500억원 이상이 8.1% 등으로 나타났다.

◆ 창업자 특성

창업자의 창업당시 연령은 41세 이상이 32%, 31∼35세가 31.5%, 36∼40

세가 28.6%, 30세 이하가 7.9%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벤처기업인의 경우

30대에 창업하는 젊은 기업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 창업

자의 창업이전 직장은 연구기관(14.4%) 및 대학(40%)이 18.4%로 나타났음

에 비해 대기업(37.4%) 및 중소기업(38.4%)이라는 응답비율은 75.8%로 나

타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기업에서 배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

이터 기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연구개발비

업체당 평균 개발인력 보유비율은 16.0%(중소벤처기업 20.0%)로 일반중

소기업(6.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은 7.02%로 일반 중소기업(0.31%, 9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업분야 및 제품의 판매

정보처리 및 S/W 등 사업서비스업이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

계산업이 14.9%, 컴퓨터 및 전기전자가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

업의 제품판매시장은 신규시장(25.1%)과 신규단계를 지나 확대단계에 있는

시장(30.5%)이 55.6%로서 성숙단계이전의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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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업대상이 48.5%(대기업납품 35.8%, 중소기업 납품 1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장판매(15.6%), 대리점 판매(12.6%), 수출(12.4%) 등으로

대기업과의 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벤처기업의 기술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기존 기술의 개량, 개선이 49.8%로 가

장 많은 가운데 창조적 기술은 33.5%, 외국기술의 모방이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적 기술보다 기존시장에서의 제품 다양화를 겨냥한 기존기술

의 개량, 개선에 기술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즉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독창적인 기술에 의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보다는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확장단계에 있는 시장이나 다양성이

중시되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자기자본이 45.8%, 금융기관 차입금 31.7%,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융자금

12.9%로 나타났으며 창업초기는 벤처캐피탈회사 활용이 많다. 직접금융시장

의 활용은 벤처기업중 상장법인은 6.4%, 장외시장(KOSDAQ) 등록법인은

19.2%, 상장법인도 등록법인도 아닌 기업은 74.4%이다. 규모가 클수록 안정

성이 높아 직접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등록법인의 경우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보다 연구개발 투자비율이나 연구개발 인력비율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및 애로요인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수 100인 미만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40%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내는데 있어 그 요인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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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 및 특허권의 보유(38%), 확실한 수요처의 확보(28.3%), 틈새시장에

진출(18.1%), 안정적인 기술인력의 확보(1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벤처기업의 성공에 부정적인 요인은 판로개척 어려움(26.1%)과 사

업초창기이기 때문(23.5%), 신제품 및 기술개발 미흡(21.7%), 기술인력 확보

의 어려움(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1년후 96년말까지의 매출액

성장을 보면, 벤처기업이 평균 549.4% 성장한 반면, 일반기업은 1/2 수준인

259.0% 성장을 하였다9).

<표 Ⅱ- 5> 벤처기업의 실태와 성공요인 및애로요인 분석

구 분 실 태

창업자특성 ·30대 창업이 대부분

배태조직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연구기관이나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임.

연구개발비 ·연구인력과 R&D투자비율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주요사업분야 ·정보처리, 컴퓨터, S/W, 기계산업

판로개척 ·독창적인 기술보다 기존제품의 품질 향상에 치중

자금조달 ·창업초기는 벤처캐피탈 활용, 상장 및 등록법인비율 낮음.

인력확보 ·근무환경 및 신뢰도 등의 취약으로 우수한 인력확보 곤란

경영성과 ·매출액 기준 일반기업의 2배이상 성장

성공요인
·기술개발 및 특허권의 보유,
·확실한 수요처 확보, 틈새시장 공략
·안정적인 기술인력의 확보

애로요인

·입주공간 부족 및 확보비용 과다
·판로개척 어려움
·자금부족(담보 부족, 재무구조 취약)
·기술개발 미흡, 기술인력확보 어려움,
·지원체계 및 정보 부족(창업·기술·시장·경영·금융정보 등)

9) 중소기업청 조사평가담당관실(1997.6),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실태 조사결과

18



Ⅱ. 산업여건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육성

먼저 판로개척은 지명도가 부족하고 기존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초기시장

진입 및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기존 유통망 침투 및 잠재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담보 부족, 재무

구조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및 창업투자회사의 보

수적인 운영으로 창업초기지원에 극히 소극적이다. 인력확보측면에서는 벤

처기업의 경우 근무환경 및 신뢰도 등의 취약으로 우수한 인력확보 곤란하

고, 근무지의 불리한 위치, 낮은 임금수준으로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 겪

고 있다.

공장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공장부지의 높은 분양가에 따라 입주공간 확

보가 곤란하며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제약 등으로 공장부지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창업 초기에 사무실과 연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정된 초기

자본 가운데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임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및 시장·경영·금융정보 등의 획득이 어렵고 창

업 및 경영에 대한 자문, 창업절차 대행 등 지원체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3. 벤처기업 육성정책

(1)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변천

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경제개발계

획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60년대에 실시된 경공업 제품 중심의 수출산업

육성정책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였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소기

업기본법이나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등을 제정하여 기본골격은 갖추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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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 효과면에서는 예비단계에 그치거나 미흡하였다.

◆ 1960년대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수출조합법(61)
·중소기업은행 설립(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6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62)
·중소기업사업조정법(61)(시행령은 70년에 제정)
·수출진흥법(62)
·지방특화산업육성정책 시행(65)
·중소기업기본법(66)(시행령은 83년에 제정)
·중소기업수출특화산업지정(66) : 13개업체 지정
·중소기업의 전문계열화조성책(67)과 중소기업의 기업합병시책(69) 추진

70년대는 중소기업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

였다. 70년대초에는 중소기업이 대규모 조립부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계열화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후반기

에는 대기업과의 발전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대화시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별 중점육성시책을

발전시켜 규모 및 대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고유중소기업형, 전문계열화형,

대기업화형으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하게 된다.

◆ 1970년대
·신용보증기금법(74.1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75.12)
·중소기업진흥법(78)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경영·기술지도를 종합적으로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제도 강화(76)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79)

80년대 들어와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기술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었다. 86년도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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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와「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설립으로 창업지원체제가 확립

되었다.

◆ 1980년대
·중소기업 구매촉진법(81.12)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82)
·수도권 정비계획법(8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86)
·신기술금융회사(86),창업상담회사 설립(86)
·중소기업 구조조정법(89)
·기술신용보증기금(89)
·아파트형공장 설립(89)

90년대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96년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어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시행중이며 97년에 들어와 벤

처기업 창업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1990년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0), 첨단산업단지 조성(90)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89)

→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신기술보육사업 추진-통산부(91)
·창업보육센터 설치(94),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 설치-과기처(94)
·중소기업 5대법률 개정(95)
·중소기업 및 진흥기금 통합 운영(95)
·장외시장인 KOSDAQ설치(96.7)
·중소기업청 독립(96.2.12)
·스톡옵션제도 도입(9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97)

최근 경제전반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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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한 벤처기업의 창업이 적극 지원되고 있다. 97년 벤처기업창업활성

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고 각 지역별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기타 부처별로 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첨단산업단지를 입안하기에 이

르렀다.

(2)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기본방향

97년부터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역할을 우리경제가 지식정보화의 급진전에 부응하여 지식과 기술이 가치창

출의 핵심원천으로 기능하는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이끌어 가는데 두고

있다.

<표 Ⅱ- 6>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기본방향

기본방향 세부 추진내용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분위기 조성,
·교수 연구원 등 고급기술인력의 창업유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결과 활용 촉진, 창업정보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창업활동지원자금 조성 추진
·벤처기업 창업자 신용보증특례제도 신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벤처기업 창업단지 조성등 입지지원

벤처캐피탈의 확충 및
투자활성화

·엔젤(재정후원자) 제도의 도입
·창업투자회사의 기능확대 및 투자 활성화
·벤처기업의 직접 금융조달 활성화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자본협력관계 증진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요건 증진
·계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채무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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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기본방향은 젊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높은 위험

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내포한 신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도록 신기술창출 기반의 강화와 벤처캐피탈의 기능활성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먼저 교수, 연구원 등 고급기술인력의 창업을 유도하고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한 입지지원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과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의 확충 및 투자활성화,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자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3) 벤처기업 육성정책

기타 벤처기업 육성정책 및 지원제도는 크게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벤

처캐피탈 지원제도와 같은 자금지원,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빌딩 등 벤처

기업의 입지지원, 기타 기술 및 인력지원제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10).

가. 자금지원 및 투자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비상장주식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연기금 및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도 폐지하며, 대기업의 벤처기업투자시는 총액출

자제한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액면가

1백원 이상의 주식발행을 허용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10) 통상산업부(1997.9),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방안 , 중소기업청(1997.5), 벤처기업 창
업활성화 종합대책 , 중소기업청(1997.6),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추진현황 등 각종 정책자료 참고.

2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자기자본의 10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하고 창업투자조합에 개인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기, 에너지 등 업종별로 특화한 벤처캐피탈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업종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갖

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발달하지 못

하여 자금조달이 곤란한 실정이다. 87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지원을 위하여 장외시장인 KOSDAQ을 운영중이나 거래 실적이 부진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KOSDAQ시장을 흡수한 새로운 주식시장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Ⅱ- 7> 자금지원관련정책

주요 정책 세부조치

다양한 투자재원 마련
·벤처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철폐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제 완화

직접금융관련 규제완화 ·액면가 1백원 이상 주식발행 허용

벤처캐피탈 기능의 활성화
·창투사 회사채발행한도 확대
·조세감면
·엔젤캐피탈(angel capital) 활성화

업종 전문벤처캐피탈 회사 설립
·전기에너지 등 업종별 벤처캐피탈회사 설립

(포항제철, 한전 등)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새로운 주식시장 개설 ·KOSDAQ시장을 흡수한 새로운 주식시장 설립

나. 입지지원

벤처기업의 창업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풍부한 벤처자금의 지원과 함께

원활한 입지공급에 달려 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설립을 촉진시킴으로서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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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지에

포함시켜 산업단지가 적용받는 각종 인허가 의제, 재정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벤처단지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시 수의계

약을 허용한다거나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벤처빌딩 건립지역을 확대하고 용도변경허가를 허용함으로서 벤처빌딩은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에는 자

유로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이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경우 용도

변경허가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때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하며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

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Ⅱ- 8> 입지지원관련정책

주요 정책 세부조치

벤처기업전용단지 설립 촉진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지에 포함

- 각종 인허가의제 지방세감면

벤처집적지입지관련 규제완화
·국공유지 매각 임대관련 특례 허용(수의계약)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허가 면제

입지관련 부담 경감
·세제경감(취득세 등록세면제, 재산세 종토세50%)
·입지관련부담금 면제(개발·농지전용·과밀부담금등)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테크노파크 조성
·벤처기업전용단지에 준하는 규제완화조치 부여
·지방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97년2개 조성이후

확대

특히 수도권내의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

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을 추진중이다. 이것은 벤처기업이 환경친화적인 특성과 토지 및 노동절약

적인 특성을 가지며, 고급기술인력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지역

에 입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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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및 인력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관련 지원제도로는 기술개발지원제도와 기

술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체제를 구축, 병역특례 전문요원제도와 최근에 도

입된 스톡옵션(주식선택매입권)제를 들 수 있다.

우수기술 보유자가 벤처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근거로한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 교수

나 연구원의 벤처창업이나 경영참여시 휴직을 허용한다. 실용신안이나 특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을 담보로 인정하는 기술담보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7년 6월부터는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를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복덕방제도, 벤처사랑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벤

처관련 DB구축을 통해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벤처관련 기술과 경

영상담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표 Ⅱ- 9> 기술 및인력지원관련정책

주요 정책 세부조치
기관별 기술개발지원제도 도입 ·정부부처 투자기관별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벤처기업참여 확대
·기술을 근거로한 현물출자 허용
·국공립대 교수·연구원 벤처기업 참여시 휴직 허용

기술수요·공급자 연계체제 구축
·기술복덕방제도 시행
·벤처사랑방 개설-벤처관련 D/B

기술개발 소요자금 지원
·기술담보제도 통한 자금지원
·기술우대 특례보증제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석사학위자 3인 이

상의 연구요원을 보유한 연구소에 배정되고 있으며, 전체 배정인원 중 중소

기업 배정비율은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제는 자

사주식을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자사의 임직원

에게 부여하는 선택권을 말하며, 장기 인센티브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스

톡옵션 부여방법으로는 신주발생, 자기주식교부, 주식평가보상권 등이 있다.

26



Ⅱ. 산업여건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육성

(4) 벤처기업 관련 법규

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2007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서 대기업중심의 대규모 생산방식으로

는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되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기술, 입지 등 생산요소들이 원활

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등이 해당 기업자본

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한 기업, 연간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기술을 주된 부분으

로 사업화하는 기업이다.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하여 각종 기금의 범위내에

서 인·허가 절차없이 바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

하고 1주당 액면가를 5천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액면가 100원 이상으로 주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공립대학의 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

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3년 범위안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기술기업전용단지와 신기술기업집적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공

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국공립대학의 교지 등

국·공유지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

외한 도시계획지역는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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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6년 12월 통상산업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방안과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공장에 준하여 공업단지안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이 산업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장설립, 신고, 허가, 승인

등 4개로 공장설립 인·허가 유형이 구분됨으로써 민원인에게 혼란과 행정의

통일성에 저해를 가져옴에 따라 이를 "공장설립승인" 제도로 일원화하였다.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하는 공장설립관련 타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확대

하고 특히 건축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권 소재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

고,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설립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아파트형 공장 설립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업단지내 공장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을 영

위하는 공장만이 입주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활동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인 연구소, 폐기물처리시설, 물류시설 및 정보·통신

관련 업종에 대하여도 입주를 허용하였다.

국가공업단지의 경우, 현재 개발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업무는 사업시

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

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단지 입지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경제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공장건축규모에 알맞는 공장용지만

을 확보토록 하는 기준공장면적률 제도의 이행확보를 위해 기준초과용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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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매각제도와 각종 세법에서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강제매각제도를 폐지하였다. 시행

령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도시형 공장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도권내 첨단

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공장설립 완료기간의 연장 및 임대

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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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기업의 입지관련 이론

1.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

(1) 벤처기업의 창업 유형

가. 창업기업의 유형에 관한 연구

창업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기

본적으로 기업의 창업은 크게 기존업체에서 분리되어 창업하는 경우와 기

존업체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창업하는 경우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Allen은 기존업체의 자회사(subsidiary)와 새로운 독립기업(new

independent firm) 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를 창업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

다. 즉 Allen의 정의에 따른다면 창업기업은 기존업체 중 분명한 모기업이

없이 새로이 형성된 기업 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업체를 인수하여 새회사를 창업하는 경우나, 기존업체가 업

종을 전환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여 온 경우 등을 창업기업에 포

함시켜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새로운 독립기업이

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기업과 아무런 인적, 기능적 관련성이 없이 신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업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창업하느냐에 따른 창업기업의 유형분류가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창업 및 창업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은 창업후 5년

이내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 및 자산총액이 80억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이 가운데 타인으로부터 동종사업의 승계기업, 개인사

업자의 법인전환기업, 폐업후 동종의 기업활동을 재개한 업체, 대기업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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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참여한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Steinle11)은 창업기업의 유형을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원은 창업기업이 기존업체와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에 따라, 두 번

째 차원은 창업기업 형성이 독창적인지, 파생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러

한 분류에 따르면 창업 유형은 ① 독립적 독창기업 ② 독립적 파생기업 ③

의존적 독창기업 ④ 의존적 파생기업 등의 4가지로 분류된다.

<표 Ⅲ- 1> Steinle의 창업기업 유형구분

구 분 독 립 적 의 존 적

독 창 적
·독립적 기업인의 주도에

의한 새로운 기업 설립
·기존회사의 분공장 설치

파 생 적
·상표사용권
·연계망 형성
·기업인수

·기업조직 분할
·관리권 매입

Aydalot12)는 창업을 기존 대기업 조직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8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① 대기업의 자회사 (subsidiary companies) 설립에 의한 창업 유형

② 대기업이 기술혁신적 소기업을 자회사로 인수하여 창업하는 유형

③ 대기업이 기술혁신적 소기업과 합자회사 (joint venture) 를 설립하여

창업하는 유형

④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창업하는 유형

⑤ 모험자본 (venture capital) 에 의한 창업 유형

⑥ 연구 협력 체제에 의한 창업 유형

⑦ 지역협회활동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의한 창업 유형

⑧ 대기업 근무자가 spin-off 하여 창업하는 유형

11) 김용웅, 차미숙(199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창업행태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pp. 8∼9
12) 김용웅, 차미숙(1994), 앞의 책,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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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vin은 기존 기업조직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창

업한 분리신설(spin-off)기업의 유형을 창업기업의 생산물이나 시장인자과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로 구분한다. ① 모조직과 직접적으로 경쟁 (동일 시

장에서) 하는 유형 ② 모조직과 간접적으로 경쟁 (동일 산업이지만 상이한

시장에서)하는 유형 ③ 모조직에 생산물을 공급하는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③유형의 기업은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①유형과 ②

유형의 기업은 모기업과 경쟁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나. 벤처기업의 창업 유형에 관한 연구

벤처기업 창업과 일반기업 창업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창업

유형 역시 일반 기업의 창업 유형과 크게 다를바는 없지만 벤처기업의 특

성상 일반기업의 창업보다 실패 위험성이 훨씬 더 높으며, 또한 R&D 및

첨단기술 개발 능력이 중요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벤처(venture)의 辭典적 의미가 투기 혹은 기회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은 실패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또한 성공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

역시 매우 높은 신규사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기술 (high-tech)의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

화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실패 위험성이 일반 창업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실패 위험성은 신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기술적 성공

여부 와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의 상업적 성공여부 에 수반되는 실패

위험성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 유형에 대해서도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기업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구분하

면13) 하나는 기존의 대기업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내부형 벤처

(internal venture) 창업 유형이며 또 하나는 창업인에 의해 독립된 기업이

형태로 나타나는 독립형 벤처 창업 유형 등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13) 한국개발연구원(1995),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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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보통 두 번째의 경우에 국한해 벤처기업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이를 창업 과정 측면에서 보다 자세하게 구분한다면14)

① 파생형 창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육조직에서 전문기술능력을 배양한 젊

고 진취적인 자가 보육조직으로부터 이탈하여 첨단기술이나 신가술을 기업

화 한 경우로 파생형 창업 (spin-off) 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는 선진국

형 벤처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② 독자형 창업

보육조직에서 전문기술능력을 기른 경험이 없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창안

한 발명, 특허 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③ 모방형 창업

미국이나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에서 힌트를 얻어서 수입

대체 혹은 수출을 목적으로 기업화한 경우로 우리나라의 환경특성에 부합

되는 형태이다.

④ 분봉형 창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직화된 조직구조와 대규모 생산체제로 인한 기

술혁신의 정체를 극복하고 첨단 신기술의 기업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내

창업제도를 도입하여 사내 창업인을 중심으로 설립된 분봉형 (hive-off)

⑤ 기타 기존의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재창업한 경우 등의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벤처기업 창업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 획득 방법 측면에 따라 유형 구분

하면 ① 자체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 획득 유형, ② 배태 조직이나 연구 위

탁에 의한 기술 획득 유형, ③ 선진국으로부터 공식적 기술 도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유형 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장단점과 성공가능

성을 비교한 것이 <표 Ⅲ-2> 이다.

14) 한정화(1996),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중소기업연구원,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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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기술도입 유형별 특성

유 형 특 징

국내기술
기업화형

연구기관
자체연구결과의

기업화형

·기술개발속도, 투자비용 등에서 효율이 떨어짐
·기술개발결과의 기업화가 부진함
·추가기술개발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짐
·R&D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성과 시장성이 있으면 성공가능성이 높음

회부 연구기관
위탁연구결과의

기업화형

·신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공공연구소와
공동으로 짐.

·이 유형의 기업화 경우가 매우 적으나 위의
유형보다 모든 점에서 효율적임

자체 개발기술의
기업화형

·신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음
·신기술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추가기술개발이 왕성함
·기술개발의 효율이 높음
·파생된 기술창업인의 역할이 돋보임
·영세성 때문에 선진국에서 유동기 내지 과도기의

높은 수준의 기술을 소화, 흡수, 개량하기는 어려움

공식적 도입기술의
기업화형

·기업화가 빠르고 성공가능성이 높음
·선진국에서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든 기술이

대부분임
·상당한 기술로열티가 필요함
·활발한 자체 기술개발노력이 없이는 추가제품개발이

어려움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1995),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 p.61.

한편 Gartner와 Vesper는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환경적 차원, 과정

적 차원의 네가지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의 유형을 ① 도피형 ②

동업형 ③ 기술활용형 ④ 기업매입형 ⑤ 전문지식의존형 ⑥ 공격적 판매형

⑦ 독특한 아이디어 추구형 ⑧체계적 조직화형 등 8가지로 구분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사회적 배경이 달라 창업 과정도 상이하게15)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초 기술 및 응용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조직간

의 인재이동과 기업매수가 용이하며,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위험을 무릅

쓰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5) 한국개발연구원(1995), 앞의 책, pp.139∼140

34



Ⅲ. 벤처기업의 입지관련이론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독립적 창업자에 의해 벤처기업이 창업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혁신적 발상이 수용되기 어려

운 풍토로 대기업의 사원이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드물

다. 따라서 기존의 중견, 중소기업이 전략적 기술혁신을 통하여 벤처기업을

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유형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 유형별로 창업 메카니

즘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내용 역시 차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이 창업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모든 기업은 창업에서 안정된 정착까지 몇번의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각 단계별로 외부적 영향요인과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

및 파생되는 문제점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주요 중점 목표와 운

영 전략도 각 단계별로 달라져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시 단계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가. 일반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16)

우선 일반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Keeble & Weber는 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① 동

기유발단계 ② 준비단계 ③ 실행단계 ④ 초기가동단계 ⑤ 종합적 기업운영

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하였다.

Fischer 역시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별로 기업의 주

16) 김용웅, 차미숙(1994), 앞의 책 pp.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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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중점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사업 아이디어 구상 단계 : 동기부여

② 사업구상검토 및 구체화단계 : 아이디어 타당성 검토, 사업활동유형

및 지리적 입지선택

③ 사업착수 준비단계 : 사업경영계획, 생산 및 판매 전략, 재원 동원

④ 사업초기 실행단계 : 부동산과 설비 구입 및 임대, 인력 채용

⑤ 안정화단계 : 운영비 조달, 효율적 인력 관리, 이 단계에서 성공과

실패 여부 판가름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발전단계를 ① 연구개

발 및 기업화 준비단계 ② 초기생산단계 ③ 성장단계 ④ 성숙단계 ⑤ 정리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Ⅲ- 3> 창업 발전단계

자금의 수급

기업발전단계 R&D,기업화준비 초기생산 성장 성숙

기업분류 초기기업 과도기기업 우량기업

주자금원
정부,기업,개인,
은행,창투사

기업,개인,은행,
창투사

기업,창투사→은행 등
사업금융→주식공개

창업종류별
일반창업

기술창업

창업자금별
연구개발자금, 특허 등 매수자금
창업비, 기업화자금

확장자금, 기업육성자금,
연계자금(Bridge finance)등

자료 : 김용웅, 차미숙(199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창업행태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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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발전 단계별 창업기업의 자금수급 및 자금원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 Ⅲ-3>와 같은데 이때 자금수요와 자금공급간의 차이가 가장 큰

시점인 초기생산단계에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17) 역시 일반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

과 큰 차이는 없지만 R&D 활동과 신제품 개발 등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 관해 단계 구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Webster는 독립적 창업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은 6

가지 단계로 구분했다.

① 벤처기업 준비단계 : 벤처사업 아이디어를 탐색, 평가하며 이에 대한

특허권 등의 권리 등을 협상하는 단계

② 조직단계 : 창업요원들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조직하는 단계

③ 재정적 위기단계 : 신제품 개발과 판매 유통망 구축 등으로 자금 수

요는 많고 수입은 없는 재정적 곤란기

④ 제품 도입단계 :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 단계이나 아직도 자

금부족이 심한 단계

⑤ 확장단계 : 도입된 신제품의 판매 확장으로 창업인이 의욕적으로 활

동하는 기간

⑥ 결과단계 : 기술집약적 신제품의 개발과 시장도입이 순조롭게 성공적

으로 이루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패로 끝나는 등 결과

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창업성공의 최종단계이다.

Van de Ven 등은 벤처기업의 사업 수행과정에 따라 다음의 5단계로 구

분하였다.

① 사업형성단계 : 창업 이전 기술과 경험을 쌓고 습득하는 단계

② 계획단계 : 공장 가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단계

17) 조형래(1995), 창업인의 특성, 제품형신성과 벤쳐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 KAIST박사논문, pp.
6∼14 및 한국개발연구원(1995), 앞의 책, pp. 6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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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부용역단계 : 실제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수요자에게 청부

용역 제공

④ 전매품 단계 : 독자적 專賣品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단계

⑤ 다제품 단계 : 추가적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Kazanjian 역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 문제점을 정리했다.

① 개념화 및 개발단계 : 자원 획득 및 기술 개발

② 상업화 단계 : 생산 및 마케팅 운영, 기술적 문제 해결

③ 성장 단계 : 판매 및 시장점유율 확대, 조직관리

④ 안정 단계 : 기존 생산라인의 효율성 유지, 차세대 제품 개발

Ruhnka and Young 은 벤처기업의 발전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별 특징과,목표, 위험 등에 관해 연구.

① 씨앗 단계 : 아이이더 제품의 개발이 조금 진행된 상태

② 창업 단계 : 시제품 제작, 지샂오사와 함게 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태

③ 2차 단계 :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하하여 매출을 본격화시키는 단계

④ 확장 단계 :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을 내는 단계

⑤ 회수 단계 : 매출액 증가율이 안정되고 신제품개발을 시도하는 단계

2. 벤처기업의 입지적 요구

벤처기업이 타 기업과 구별되는 핵심 특성으로는 창업된 신생기업이라는

점과 독창적인 첨단기술(high-technology)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지식집약

적 기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벤처기업은 신생기업이라는 특징과 첨

단기술기업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입지적 특성 역시 창업의 입지적 특성 및 첨단산업의

입지적 특성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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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첨단기술의 개발 및 습득에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고 이러한 지역에 집

중적으로 입지하게 된다.

벤처기업의 입지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기업 창업에 유리한 입지

적 요인을 살펴보고, 첨단기술의 발전에 유리한 입지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 창업에 유리한 지역적 요인

가. 지역간 창업률 격차 존재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창업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창업

이 활발한 지역이 있는 반면, 창업이 미약한 지역이 있어 지역간 창업률이

격차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 런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이나

남서부 지역은 높은 창업률을 보이는데 비해,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지

역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창업률을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창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창

업률 차이는 대부분 2∼4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체 창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1980년∼90년 기간동안

전체 제조업 사업체수 증가분 중 93.4%가 수도권 및 동남권이 차지하고 나

머지 지역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은 전국 제조업체 순증가

분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이 25.9%를 차지하고 있

다18). 이를 통해 기업 창업에 있어서 지역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창업을 촉진하는 지역적 요소

18) 김용웅, 차미숙(1994), 앞의 책,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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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창업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혁신적 기업가의 지역적 존재 여부이다. 즉 혁신적 기업가

의 존재라는 인적 요소와 창업을 촉진하는 지역적 분위기라는 지역적 요소

가 함께 결합된 지역에서 창업이 활성화된다. 구체적으로 Saxenian(1985)

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창업이 촉진된다는 것을 밝

혔다.

① 숙련기술인력의 이용가능성

② 벤처캐피탈 (모험자본 : venture capital) 의 이용가능성

③ 저비용의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운영

④ 세금 감면

⑤ 저렴한 교통비용

⑥ 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는 지역적 분위기

Reynolds(1994)는 미국의 연구에서 창업 결정요인으로 ① 수요 ② 도시

화 및 집적 경제 ③ 실업 ④ 개인가구의 富 ⑤ 소기업 집중 ⑥ 지방정부의

지출 등의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창업률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창업의 입지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업기업은 대체로 기업

여건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낮고 창업자에게 익

숙한 외부환경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기업인의 거주지 및 전직장 소재지에 머무

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에 관련 산업이나 연구 인력이 집적되어 있

어서 창업 잠재 인력이 풍부한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의 역할

벤처캐피탈이란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

생 벤처기업에 자금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한 후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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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 회사를 말한다.

벤처캐피탈은 위험이 높은 관계로 기존 금융기관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

지 않는 벤처기업을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자본을 투자하는데, 이

때 원리금의 회수 개념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

한다. 즉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변처기업의

잠재력에 투자하여 상업적 성공을 유도한 후, 주식 상장 등을 통해 고수익

을 추구한다. 다시말해 벤처캐피탈은 고수익을 기대하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신종 금융제도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

의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회사의 집적 지역과 벤처기업 활성

화 지역이 일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벤처기업 집적지역인 실

리콘 밸리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도 벤처캐피탈 제도의 활성화에 있다.

라. 창업기업의 대도시 선호

창업기업은 대체로 소규모 영세 기업으로서 외부 환경에 적응능력이 취

약하고 불안정한 경영기반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 정보의 취득, 고객과의

접촉, 다양한 부품의 즉시적 확보 등 제반 도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

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도심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대도시 도심 선호를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인큐베이터 이론이다.

인큐베이터 이론이란 Hoover and Vernon이 처음 주장한 것으로 대도시

도심이 소규모 창업기업에게 온상 혹은 보육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도

시 도심의 장점은 바로 외부경제의 향유로써, 외부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들은 임대가능한 업무공간, 풍부한 노동력, 시장 정보의 빠른 구득, 관련

산업의 밀집, 시장근접으로 인한 제품수요 확보용이, 긴밀한 하청망, 관련

인들과의 빈번한 대면접촉 가능성 등이다.

창업후 어느 정도 성장하여 규모가 커진 업체는 대도시 도심에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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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이 창업된 후 점차 기

업 규모가 커지고 성장함에 따라 입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최초 창업 단

계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선호하는 입지가 달라진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입지 요구조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입지 이전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산업입지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는데, 이 중 현실성과 설명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인큐베이션 이론(incubation theory)을 포함하여 제품주기 이

론(product cycle theory), 이윤주기(profit- life cycle) 이론, 계층적 여과이론

(hierarchical filtering down theory), 테일러 모델(Taylor model) , 핵칸슨

모델 (Hakanson) 등이 있다. 이들 이론 중 제품수명주기이론과 이윤주기이

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품수명주기 (product life cycle) 이론은 Vernon이 최초로 주창하였으

며, 이 이론에 의하면 제품의 주기는 대개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이

노베이션 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이다. 이노베이션 단계에서는 연구개발활

동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확보가 쉬운 대도시나 그 주변에서 새

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상품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성장단계에서는 동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공정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

제가 이용된다. 제품의 성숙단계에서는 기업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제품의

표준화에 따라 저기술 노동자의 활용이 가능하여 짐에 따라 노동비가 싼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하게 된다.

이윤주기 (profit- life cycle) 이론은 Markusen이 처음 주장하였다. 기본

적으로 제품주기이론과 유사하나 제품주기이론이 가진 시장결정론적인 한

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능동적 경영전략이 입지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은 초기 단계에는 독과점적 시장형태와 대도시

집적이익의 활용에 기인하여 독점적 혹은 초과이윤을 확보하게 되나, 점차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이윤이 감소하고 저임금

지역으로 입지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즉 초기 단계에서는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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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능력이 뛰어나고 고급인력, 기술

정보, 자금지원 등이 풍부한 대도시에, 후기 단계에서는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저임금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입지 이전을 설명하는 여러 각 이론들은 그 내용과 함

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소규모 신생 기업들은 경제적 기반

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필요로 하며

대도시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이때 대도시는 소규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 (+) 의 집적효과를 제공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즉 배양기 (incubation)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는 대도시에 집적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대도시의

도움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으로 분산하게 된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강조하

고 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입지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① 소규모 신생기업

들은 그 입지적 요구 때문에 처음에는 대도시에 집적하지만 ②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기업 규모가 커지고 생산기술이나 제품이 변화, 발전하게 되고

③ 따라서 입지 요구의 변화가 생기며, 그에 따라 점차 도시 계층을 따라

주변 지역으로 분산하게 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업 창업 및 성장 단계에 따라 입지 요구가 다르다는 점이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입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창업 및 신생기

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이 선호하는 대도시 도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 제약적 요소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대

도시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대도시 도심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대도시 도심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다른 방식을

통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2) 첨단기술발전에 유리한 지역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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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단산업의 정의와 특성

첨단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첨단기술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연구자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기준

이 약간씩 달라진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은 생산제품과 생산공정

의 혁신율이 높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이나 과학기술인력

의 비율이 평균 이상이 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19).

이러한 첨단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20). 첫째, 첨단산

업은 타산업에 비해 지식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반면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

다는 것이다. 즉 첨단산업의 성장에는 많은 연구개발투자비가 소요되며 이

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기존의 제품을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하지만, 얼마 못

가 곧 더 새로운 제품에 밀려 사라지게 된다. 둘째, 첨단산업은 본질적으로

정보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자원절약적일 뿐만 아니라 무게에 비하여

부가가치의 생산이 높아 교통비의 비중이 줄어든다. 셋째, 첨단산업은 그

시장이 국지적이 아닌 국가적 또는 국제적이다. 따라서 첨단산업의 육성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분야에서 고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한편 국제경

쟁이 치열하다.

나. 첨단산업의 입지 요인

많은 지역이나 도시에서 지역발전의 촉진체로써 첨단산업을 유치하거나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첨단산업이 지리적으로 특

정한 소수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은 다

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지역이다.

19) C.Thomson,(1989) "High-technology theories and Public policy",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ment and Policy, vol. 7. P 121∼122..

20) 국토개발연구원, 앞의 책, pp.25∼28,; 박삼옥(1987.10), 첨단산업과 입지 , 도시문제, pp.8∼11.; P. Hall
et al, (1987), Western Sunrise pp.9∼20.; A, Markusen et al,(1986) High tech America, pp.10∼2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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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곳(이를 위해 쾌적한 환경, 적절한 주

택공급, 훌륭한 교육 및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

- 연구개발시설의 접근이 용이한 곳(대학, 민간연구소, 국가지원연구소

등이 위치한 곳)

- 관련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

- 고속 교통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곳(공항 주변, 고속도로 주변 등)

- 도시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곳(상업 및 서비스 활동에 적합한 하부구조

가 갖추어져 있는 곳

- 모험자본 (venture capital) 의 지원이 가능한 곳

- 국방 관련 산업과 관계가 있는 곳 (국방산업 자체가 최첨단기술을 필

요로 하며 이에 대한 막대한 정부예산 투자)

이처럼 첨단산업의 입지 요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연구개발시설에의 접근, 관련산업이 집적

되어 있는 곳, 공항 등 교통시설에의 접근성 등의 네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으로 언급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이다. 이는 첨

단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이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기술인력들은 쾌적한 환경과 높은 문화수준

을 누릴수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 이들 기술인력들은 필요한 수

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이들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으로

기업을 입지시키게 된다. 전문기술인력들이 원하는 지역이 대체로 생활의

질이 높은 대도시나 그 주변지역인 관계로 첨단산업 역시 이 지역에 입지

하는 경향이 강하다.

첨단산업의 입지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시설과 접근성이

다. 첨단산업은 과학에 기반을 둔 지식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시

설과 밀접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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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구기능을 제공하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첨단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및 버클리 대학, 보스톤 The Route 128

지역과 M.I.T. 대학간의 밀접한 연계는 그 지역의 첨단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라고 할 수 있다21).

관련 산업의 집적 역시 매우 중요한 입지 요인이다. 일단 첨단산업과 인

력이 어느정도 집적하게 되면 이들간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기고 기술과

정보가 바르게 전파되고, 스핀오프(spin-off)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신생기업

이 쉽게 인력이나 정보 및 판매처를 구하여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집적효

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정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을 하려는 사람이 기회를 잡기가 용이하다.

-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신설 기업은 고급인력을 구하기 쉬우며 인

력훈련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 부품공급자 및 서비스업자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새 기업을 시작하기

좋다. 이것은 기업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 지역에 많은 공급자들이 있으므로 하청비용이 싸며 전략적 제휴를 하

기에 유리하다.

- 첨단산업이 발전하면 이와 연관된 보완적이고 전문화된 시장이 발생

- 지역내에 첨단산업을 위한 자원들이 집중됨에 따라 기업가들은 자기

스스로의 자원이 아닌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여도 사업을 할 수 있다.

-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가 발전한다.

- 성공과 실패의 많은 사례를 봄으로써 새로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이 교훈을 얻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주요 입지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 역시 관련

연구소의 근접, 관련산업의 집적, 고속도로의 접근 등이 매우 중요한 입지

21) E, J, Maleck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Geography of High-Technology Complexes"
John Lees <ed>, Technology, Regions and Poolicy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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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Ⅲ- 4>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주요 입지요인에 대한기업 설문조사 결과

주요 입지요인으로 여긴 기업의 비율

전체첨단산업 SIC35221) SIC38252) SIC38323) SIC38344)

관련연구소에의 근접
관련산업의 집적
고속도로에의 근접
비즈니스서비스의 용이
숙련공 확보 용이
자연환경의 양호
학사급이상의 기술인력
문화여가의료시설정비
용지의 확보용이
정보하부구조의 집적
부품부재 관련산업집적
항만에의 근접
고도기술인력(석사이상)
하청관련산업의 집적
부품도매시장에의 근접
충분한 노동력
전력의 안전공급
우수한 자녀교육환경
용수확보 용이

75.3
64.4
57.5
52.1
47.9
41.1
32.9
31.5
28.8
26.0
23.3
23.3
21.9
20.5
20.5
20.5
17.8
16.4
16.4

100.0
42.9
71.4
28.6
28.6
14.3
28.6
57.1
57.1
14.3
28.6
28.6
42.9
28.6
-

28.6
14.3
42.9
57.1

84.6
61.5
53.8
53.8
30.8
46.2
30.8
15.4
7.7
23.1
15.4
7.7
23.1
15.4
23.1
15.4
23.1
7.7
-

83.3
72.2
44.4
55.6
55.6
38.9
27.8
33.3
27.8
33.3
16.7
16.7
22.2
11.1
16.7
22.2
16.7
11.1
11.1

50.0
64.3
50.0
57.1
42.9
35.7
42.9
28.6
21.4
14.3
21.4
35.7
7.1
14.3
7.1
21.4
21.4
14.3
28.6

응답업체수 73 7 13 18 14

주 : 1) 의약품제조업 2)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3)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4)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자료 : 과학기술처, 한국토지개발공사(1987), 고도기술산업 집적도시의 건설방향과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위와 같은 첨단산업의 입지요인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첨단산업이 성

장할 수 있는 지역은 대도시나 그 주변 지역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도시

와 그 주변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두루 다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각국 사례에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은 대도시

와 주변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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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과 그 주변인

수도권 지역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덕 연구단지가 입주한 대전지역과 부

산, 울산, 마산, 창원 등 남동해안 지역이 수도권 보다는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첨단산업이 입지하기에

는 여러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사

례연구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첨단산업의 집중경향을 보여주고 있다22).

(3) 벤처기업의 입지 요인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고급인력, 기술, 정보, 연구기반 등의 입지

요인이 더욱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입지 선호도 역시 상대적으로 제약

을 받는다. 벤처기업의 입지적 특성이 신규 창업기업의 입지특성과 첨단산

업의 입지 특성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때, 앞에서 살펴본 신규 창업기업의

입지요인과 첨단산업의 입지요인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벤처기업의 입지 적지가 될 것이다.

이들 두 입지요인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벤처기업의 입지에 적합한 지역

으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지닌 지역이 될것이다.

- 연구개발기능이 있는 지역

-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

- 교통접근성이 높은 지역

-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지역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

- 신생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곳

- 첨단산업 발전 및 기술습득에 유리한 곳.

22) 국토개발연구원(1986), 첨단산업과 지역발전방향 , 박삼옥, (1987.9) 서울대도시권의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 도시문제 , 박양호, (1988.6) 기술혁신과 도시경제 , 도시문제 , 김종기 (1987.10) 우리나라
의 첨단산업 실태와 지역적 발전여건 , 도시문제 등 다수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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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기업의 입지와 첨단산업 입지 모두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것

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의 입지 역시 대도시가 선호될 것이다. 또한 현재

첨단산업이 집적하고 있는 지역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능 주

변 지역 역시 벤처기업의 활동에 유리한 적지이다. 즉 벤처기업의 입지 특

성상 적지는 대도시 내부지역, 첨단산업이 집적된 첨단산업 집적지역, 대학

이나 공공 혹은 민간연구기관 인접지역이 될 것이다.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나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도 위와 같은 벤처기업의 입지 요인을 고려하여야만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벤처기업의 입지 적지지역에 벤처기업 육성 시

설을 조성하거나,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 인공적으로 위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 기존 벤처기업 집적지역의 특성과 유형

(1) 벤처기업 집적지역에 대한 이론적 탐구

첨단기술을 보유한 혁신적 소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

이 활발한 지역들은 현재 고도의 지역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지역 소재 대학, 벤처캐피탈 등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리콘 밸리(Silcon Valley) 지역이나 보스톤의 128번 도로 주변지역(Route

128),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Baden-Wurttemberg) 지역 등은 괄목할 만

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높은 기술혁신을 보임으로써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제3이탈리아(the Third Italy) 지역은 첨단기술산업이

아닌 전통적인 의류, 가죽, 신발 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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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오던 장인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면서 고

가제품 개발과 소기업들간의 유기적인 상호의존체계를 통해 급속한 지역경

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고도 성장에 주목한 여러 학자들이 이곳의 성장 원인을 소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연구에 몰두하였다. 학자들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이들 고도 성장지역의 공통점은 전문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

들이 한데 집적하여 긴밀한 상호협동의 네트워크를 지님으로써, 19세기말

영국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이 일찍이 언급한 산업지

구23) (industrial districts)의 잇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24).

Marshall 이 규정한 산업지구의 특성은 전문화된 작은 규모의 단

일 기업들의 다수가 하나의 지리적 지역에 모여있는 것인데, 이것이

경제점 이점을 낳는 이유는 다음의 네가지 때문이다. 즉 첫째, 산업의 국지

화 (localization) 를 통한 외부경제의 확보, 둘째, 지구내에서 전문화된 기업

들간의 분업 심화, 셋째, 지구 내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넷째, 기업활동을

고취시키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최근 혁신적 소기업 집적 지역을 신산업지구로 규정하

고 그 성공의 원인이 이 곳의 소규모 기업들이 시장수요의 변동에 유연하

23) 산업지구 (Industrial District) 라는 용어는 1890년 영국의 경제학자 Alfred Marshall 에 의해서 최초
로 사용되었다. Marshall 은 19세기 말 영국의 쉐필드와 랑카셔 지역의 산업발전을 바라보면서, 동일
지역내에 전문화된 중소규모의 기업이 동일지역 내에 집적되어 형성된 산업지구 에서 대규모 생산
의 잇점과 비슷한 것이 발생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Marshall은 같은 업종의 소규모기업의 다수가 동
일지구에 집적함에 따라 분업이 가져오는 외부효과를 외부경제 , 소수의 대기업의 대규모 생산에 의
한 경제효과를 내부경제 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그는 소규모 기업들은 내부경제보다는 주로 외부경
제에 의존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였다. Marshall은 이러한
외부경제에 기인한 동종 소기업들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을 국지화 (localization) 라고 명명하고,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업종전문화로 인해 숙련노동력이나 기계의 공동 활용 등의 특수한 경제적 이익을 창
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4) Brusco, S. (1986)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the experience of Italy" in Keeble, D. &
Wever, E. (eds), N ew f irm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Croom Helm ; Goodman, E.
(1989), "Int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firm in Italy", in Goodman, E.,
& Bamford,J., <eds .> , Small F irms and Indus trial D is tricts in I taly , Routledge. ;
Harrison, B. (1990), "Industrial distrcits : old wine in new bottles ? R eg ional S tudies,
vol. 26, no. 5.; Asheim, B. T . (1992), "Flexible specialisation, industrial districts and small
firm : A critical appraisal" Ernste,H. & Meier , V. (eds ). R eg ional D evelopm ent and

Contemp orary Indus trial R esp onse: Ex tending Flex ible Sp ecialisation. Belhaven Pre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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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혁신적인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간의 협동과 경쟁의 균형

속에서 지역 집적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신산업지구 연구의 성과는 지금까지 지역경제학에서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혁신적 소기업의 역할, 기업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관계, 지역내 기업들간의 협조 관계를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 제도와 공동체

적 연대감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 벤처기업 집적지역의 특징

벤처기업이 스스로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신생 소기업인 관계로

벤처기업의 성공 여부는 외부로 부터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적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를 경제학적 이론으로는 내부경제 및 외부

경제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es) 효과로 설명된다. 내부경제는 한 기

업내부에서 그 기업 혼자 힘으로 조직되고 성취되는 이점인데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내부경제의 혜택을 누린다. 그런데 기업이 특정 작업을 내

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의 타 기업이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일때 외부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신생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기

업과 같이 내부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외부경제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소규모 기업들이 외부경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협조체계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가

능하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동체적 연대감과 협조적 분위기를 촉진시키게

하는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제도적 환경이 벤처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지역적 특성으로

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내의 공식·비공식적 제도와 조직의 역할, 지역

특수적인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분위기, 지역내 기업간의 협조적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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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된 혁신과 기술학습(technical learning)의 역동성 등이 필요 요소라

고 설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Sabel은 신생소기업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의 공통적 특

성으로

- 소규모 전문화된 기업들간의 유연성에 기반한 협력관계

- 장인기술과 첨단 전자기술의 유연적 결합

- 민간 및 공공 공동사업서비스의 확대

- 노동조건 규제를 위한 공식 비공식적 제도

- 지역 내부 혹은 외부에서 대기업과의 장기적 협력관계 등을 들고 있으

며, Piore 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25)

- 지역의 기술적 역동성

- 경쟁과 협력의 결합

- 문화, 사회구조, 공동체 강조

- 네트워크라는 개념

- 성공과 실패가 자발적이고 예기치 못하는 특성

- 공공정책의 중요한 역할

또한 Scott는 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한 지역의 전형적 특징을 네트워크

생산체제(network production systems)의 구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네

트워크 생산체제는 비표준화된 거래 행위 전직이 자유로운 지역 노

동시장 끊임 없는 제품 차별화 대부분 다수의 전문화된 중소기업으

로 구성된 곳에서 쉽게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Scott는 이러한

지역을 신산업공간 (new industrial space)로 명명하며 최근 20년동안 급속

한 지역경제성장을 보이는 지역의 대부분이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제가

구축된 곳이라고 해석하였다.

25) Piore, M. (1990), "Work experience in a system of flexible production", in Pyke, F., et
al. (eds.) Indus trial dis tricts and inter-f irm co- op eration in I taly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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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 집적지역의 유형 구분

각 집적지역마다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독특한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의도성, 규모별, 기능별, 조성목적별, 조성주체별, 입지, 기능, 업종간 상호

보완성, 개발주체, 개발 목적 등의 기준을 -통해 유형 구분을 시도한다.

가. 의도성에 따라 분류

벤처기업 집적지는 그 의도성에 따라 자연발생적 집적지역과 계획적 조

성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적 조성 지역은 다시 신도시나 신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신규계획형과 노후 혹은 쇠퇴된 기존시설을 재생하는 재

생형이 있다. 즉 벤처기업 집적지는 자연발생형, 신규계획형, 기존시설 재

생형으로 구분된다

자연발생적 집적지역 (자연발생형)

미국의 경우에 이러한 자연발생형이 많은데 이 경우 주로 유명대학의 연

구개발 기능 때문에 대학 주변에 첨단기술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된다.

대표적인 예로 실리콘벨리 (silicon valley) 는 스텐포드 대학을 배경으로 그

주변에 형성되었고 보스턴의 루트 128 지역은 MIT 대학을 배경으로 형

성되었다.

계획적 조성 지역 (신규계획형)

자연발생형과 대조적으로 계획형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과학기술도시나

단지, 혹은 센터를 인공적으로 건설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Sophia, 일본의 쓰꾸바 과학도시,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를 들 수 있다.

기존시설 재생형

기존의 전통적 공업단지나 대규모 공장이 있던 장소가 점차 쇠퇴하면서,

이들 지역을 새롭게 재개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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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모별 분류

벤처기업 집적지는 그 규모가 큰 순서에 따라 ① 지역 규모 ② 도시 규

모 ③ 단지 규모 ④ 건물 (빌딩) 규모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규모가 큰

지역 규모의 경우는 자연발생형이 많고 계획형은 대부분 도시나 단지 규모

수준이다.

다. 기능 및 성격별 분류

벤처기업 집적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크게 ① 연구개발 지향형 ② 생

산 및 제조 지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이 집적하고 있는 과

학기술 및 연구 중심지역의 성격을 전통적 공업단지, 과학단지, 연구단지,

업무단지, 테크노폴리스, 인큐베이터 단지 등으로 분류 가능하나 엄밀하게

개념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영국의 경우 Science Park, 미국의

경우 Research Park, 일본의 경우 Technopolis란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라. 조성 주체별 분류

이들 집적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조성의 주체는 크게 ① 공영개

발 ② 민간개발 ③ 민관 합작, 즉 제3섹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선진

국의 경우 민간개발이, 그리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개

발도상국의 경우 공영개발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 공공부분의 역할이 매우 높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

과 관련있는 경우 공공부분이 역할이 높다. 최근 추세는 점차 민관 합작이

증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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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5> 과학단지 개발비용의 부담주체 (영국사례)

부 문 기관 유형 투자액비율 (%) 소 계

민간부문
민간기업 17

41
입주기업 24

공공부문

대 학 29

59
지방정부 9

정부기구 21

자료 : UK Science Park Assoication (1991)

마. 개발과정별 분류

집적지는 개발과정에 따라서 ① 구획된 부지만을 개발자가 제공하고 공

장건물은 입주 기업이 건축하는 경우(우리나라나 일본은 대부분 이 방식)

② 부지와 공장을 함께 개발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서구 선진국은 대

부분 이 방식)로 구분된다. 한편 두 번째 부지와 공장을 함께 개발자가 건

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다시 공장 건축을 주문형 공장을 공급하는 경우와

표준형을 공급하는 경우, 주문형과 표준형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 될

수 있다.

바. 업종간 연계관계에 따라

단지내 입주 활동들의 업종간 연계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이 이루

어진다. 첫째, 상호연계되지 않은 다양한 업종들을 포함하는 전업종단지

(composite)이다. 이 경우 입주 활동간의 상호 보완 작용으로 인한 Synergy

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록 업종이 상이하다고 할지

라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이 유사한 경우 때문에 이 형태가 적

용될 수 있다. (예) 창업기업들만 모여있는 경우

둘째, 입주 업종들이 유사한 연관단지이다. 기업 상호간의 생산연계, 노

동시장 공유 등을 통해 외부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하나의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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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된 하청단지로서 대표적 예로 자동차 조립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하청납품업체들을 모기업 인근 공단에 집적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 입지별 분류

한편 이러한 집적지가 어떤 지역에 입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① 도시형

② 준도시형 ③ 농촌형 혹은 ① 임해형 ② 내륙형 혹은 ① 기존 중심지

입지형 ② 낙후지역 입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 기술 개발 능력별 분류26)

신기술을 그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

로부터 기술을 어느 정도 도입하는 가에 따라 ① 자립형 ② 재개발형 ③

조립형 ④ 종속연구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6) 박삼옥,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 지역연구 제 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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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벤처기업과 입지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을 사업화하는 모험기업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성

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요인은 기술력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적인 정책방향도 기술개발에 있음은 당연하다.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 토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인력들은 외지에서 유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경우

처럼 세계 각지에 소재한 자국의 우수한 기술인력이나 구 소련의 과학자를

영입하여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좋은 본보기이다.

이러한 기술개발 및 인력의 양성은 장기간의 국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

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논할 때 정책적으로 초점

이 두어지는 분야는 사업화에 관한 것이다. 사업화의 관점에서 창업 벤처기

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과 입지문제27)이다. 각종 실태조사 결과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입지확보, 인허가절차 등28)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기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은 주로 자금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연·기금 투자허용, 개인 투자자의 투자촉진방안 등이

그것이다. 일부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으로는 대학교수의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리창업(spin-off) 장려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입지

지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입지지원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

게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의미이외에 유사업종의 집적을 통한 규모

의 이익, 집적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더욱이 집적으로 인

27)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정책이 첨단벤처캐피탈의 공급과
전국에 걸친 인큐베이터(TI)의 설립이다.

28) 산업연구원(1997.5),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 중소기업청(1997.5), 예비창업자 실태조사 , 중소기
업청(1997.6),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실태조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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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벤처기업만의 독특한 창업문화 및 분위기 형성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의

고양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지요인(locational factors)은 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크게

연구개발기능에의 접근성, 교통접근성, 전문기술인력에의 접근성, 혁신적 지

역분위기, 창업을 위한 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무형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창업분위기, 제도적 측면과 실제로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입지비용을 포함한다. 물론 창업비용에는 기자재

구입비, 조세 및 부담금, 연구개발비 등 지역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과 인건비, 임대료,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 항목

으로 구분되어진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입지의 관계를 창업 및 운영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

한 소극적 의미로만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비용으로 환산하기는 곤란하지만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후방 네트워크, 인력확보 및 기술개

발, 시장에의 접근성, 지역별 차별화된 조세 및 금융정책 등의 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입지정책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벤처기업의 집적지 조성에 대한 사전 계획적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벤처기업이 창업하여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

프라는 매우 다양한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도시내에서는 이러한

관련 요소들이 손쉽게 충족될 수 있으나 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의 경우는

부대기능이 복합적으로 공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즉 벤처집적지 형성

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생활편의시설, 부대서비스 공급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진 상태에서 조성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리콘벨리로 대표되는 해외의 벤처 집적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연발생적 집적을 통하여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실리콘벨리의 경우도 도시발전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29)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문제와 주거지 확보, 사무실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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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실리콘밸리의 교통체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

은 벤처사업에게 비용으로 전가되어 고비용 사업구조를 야기하고 있다. 도

시계획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벤처집적지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에 있다.

최근에는 창업기업 자체의 입지요인 뿐만 아니라 창업자 및 가족, 우수

한 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생활환경으로서의 입지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대한 공간적 장벽이 덜 중요해질수록 지역의

장소적 다양화에 대한 지역경제구조의 민감도는 증가하기 때문이다30). 즉

본질적으로 장소에 기초한 상품이 지리적 공간구조의 결정인자로서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입지 요인의 첫 번째 속성을 지리적

생산조건, 두번째를 집적이익으로 규정하고 세 번째 속성으로서 지역적 쾌

적성(regional amenity)31)을 들고 있다.

벤처기업의 입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집적(agglomeration)을 전제로 하므

로 입지지원을 통한 확대 재생산 메커니즘의 구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집적을 유도하고 집적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

및 인력구조의 재편성, 신규창업정보의 활발한 교류에 따른 신생기업의 창

업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볼 수 있다.

29) 메트로폴리탄 교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96년 한해 실리콘밸리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
용부담은 34억달러로 추정됐다. 이곳 평균 주택가격도 97년들어 14%정도 올라 31만9천달러에 이른다.
아파트 렌트비도 96년보다 20%나 인상되었다. 실리콘밸리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12만5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주택은 겨우 2만6천채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의 실업률
은 전후 최저치인 3% 수준으로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경제, 1997. 10. 14)

30) Kotler, Hans-Peter, "The Effect of Hedonic Migration Decisions and Region- specific Amenities on
Industrial Location: Could Slicon Valley be in South Dakota?",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37,
No. 3, 1997, pp. 379∼394.

31) 이러한 '지역적 쾌적성'에 관한 속성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근본적인 지역 상
품을 의미한다. 위 연구에 의하면 신산업의 입지패턴은 지리적 생산조건 및 수송비(첫번째 속성)와 집
적이익(두번째 속성)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조건(initial conditions)에 의하여 결
정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footloose) 쾌적한 입지를 선호하는 근로자를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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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정책과 벤처기업 입지

(1) 국내 산업입지정책과 벤처기업 입지

벤처기업과 관련된 입지정책을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의 흐름상에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1> 연도별산업입지 개발정책의 변천

시 기 목 표 주요내용

1960년대
대규모 수출산업단지조성
섬유, 의류 등 경공업입지

울산공업단지 조성
서울, 인천지역 수출공단 조성

1970년대
기간산업, 중화학공업 육성
지역간 산업의 적정배치

구미, 반월, 창원, 여천의 대규모 공단
이리, 마산 수출자유지역
개발부진지역의 소규모 지방공단 조성

1980년대
인구의 지방정착
개발가능성의 확대

서해안(아산, 군장, 대불) 대규모 공단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활성화

1990년대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
대외경쟁력제고, 규제완화

지자체의 기업 유치 (대기업 개별입지)
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치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60년대 근대화를 위한 수출주도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공단의 조성으로 시작되었다. 70년에는

수출주력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변경되었을 뿐, 수출을 위한 대규모 공단

조성정책은 지속되었다. 단지 수도권, 동남권 이외의 개발부진지역을 위한

소규모 지방공단의 조성이 시작된 점이 주복된다. 즉, 산업입지정책의 차원

이 국가차원의 총량개발원칙에서 지역개발 측면에 대한 정책수단이 강구되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중시하는 산업입지정책은 80년대에 이르러서 더욱 강

조되었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都農간의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지

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산업입지의 배

분이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농촌지역개발을 위

한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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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0년대는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및 세계경제체제의 개편이라는 국

제교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

라서 산업입지정책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및 지방중

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입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첨단업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활성화 및 지원수단이 마련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는 지역

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이 강화

되고 있다.

산업입지 개발의 내용에 있어서의 최근 동향은 공장용지 이외에 생산

연구 물류 복리 후생 등을 포함한 복합산업단지로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32). 이러한 현상은 부문간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개별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특정용도에 편중된

지역개발로 인한 職住分離를 방지하고 지역의 개발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충

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정된 산업입지법에서는

공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복합

단지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 등이 90년

대 이후 도입되었다.

이러한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위상은 고비

용 저효율의 국내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하여 첨

단산업의 입지요구를 우선 충족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내 또는 주변지

역에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의 육성과 지역개발과의 연계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

로 보인다. 우선 벤처기업의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

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벤처기업의 입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입주공간을 제

공하는 기존의 지방공단개발과 같은 입지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

기 때문이다.

32) 대한상공회의소(1997), 수도권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안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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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의 경우 장기적으로 벤처 또는 첨단기업의 입지를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단계적 계획이 필요하다.

벤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만 제공할 경우 90년대 초반의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2)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의 흐름33 )

가. 산업입지정책 추진현황

일본의 경우 지난 수년간의 호황에 따라 공업입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동경에의 인구, 산업, 금융, 정보 등 제기능의 일극 집중이 개선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상산업성에서는 대도시권의 기능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재배치, 테크노폴리스, 두뇌입지

등 주로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지방분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Ⅳ- 2> 일본의 산업입지정책 추진현황

구 분 정책방향 주요 정책수단

산업업무기능
재배치정책

신산업문화업무거점
(office arcadia)의 정비

중소기업 집단 입지시 고도화자금 우대조
건으로 지원
세제상의 특례조치, 특별상각 인정, 특별토
지보유세 비과세, 지방교부세보전
동경에서 거점으로 이전시 세제특례, 買換
특례

산업재배치의
촉진

산업기능의 지방분산
移轉공장을 수용하는 "중핵공업단지" 조성,
이전공장 융자사업(지역진흥정비공단)

매력있는
지방거점 형성

지역경제발전의 핵이
되는 거점 형성(테크
노폴리스, 두뇌입지
구상)

테크노폴리스 추진 조사연구, 주변 중소기
업에 대한 지도, 연수, 교류, 홍보사업 지원
(NTT무이자 융자)
지역기술진흥 신산업지역활성화자금 융자

33) 국토정보(1993. 1), "일본의 산업입지정책 추진실적 및 정책방향"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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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에는 동경일극집중 요인이 생산기능의 과도한 집중에 더하여

이른바 업무기능(office work)의 과도집중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으

므로 새로운 시책전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91년 9월 동경일극집중시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

입지정책의 방향 에 관하여 91년 11월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의 방향 - 산

업업무기능 재배치에 관한 동경일극집중시정과 지역활성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동경일극집중의 현상과 요인분석, 새로운 산업입지정

책의 필요성 제시, 특히 산업업무기능 재배치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였다. 더불어 국토청, 농림수산성, 우정성, 건설성, 자치성 등이 공동으로

지방거점 도시지역의 정비 및 산업업무시설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 국회에 제출하고 지방거점도시 정비와 함께 동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

였다.

나. 산업입지정책의 방향

일본의 산업구조는 최근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조업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 정보, 마케팅

등의 소프트 부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경에 대한 업무관리, 금

융, 연구개발, 지적서비스, 정보 등 고차기능의 집중경향이 심화되고 지방과

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은 생산의 場이 공장에서 오피스로

이동하고 생산효율의 중시에서 풍요로움과 여유 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성

중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산업입지정책 추진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공장입지 적정화 촉진

농촌지역 공업 도입 촉진

외자계 기업입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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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정비 추진

特定不況地域 대책의 추진

리조트 개발

電源지역의 기업도입 촉진대책

분산형 오피스의 추진

New-factory화의 추진

지역진흥을 위한 인재확보사업 추진

(3) 국내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체계

<그림 Ⅳ- 1> 산업입지와 벤처기업입지

벤처관련 입지정책은 산업입지정책의 흐름에서 살펴 보았듯이 산업단지

의 개발과정에서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소프트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근의

개발동향에서 그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미개발지역에 부지제공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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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기존의 공업단지 개발이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공업발전에는

부합하였으나 연구개발, 첨단기술에 기초한 소량 다품종 생산방식의 벤처

기업 입지로는 적절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산업입지의 소규모화, 부대기능

의 연계를 통한 복합기능의 집적, 창업단계의 지원강화,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중시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공간이 벤처기

업의 입지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요인을 반영한 첨단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입지정책이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산업입지정

책중에서 벤처와 관련성이 있는 제도 및 시설을 검토하고 벤처집적지로서

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벤처입지의 출발을 기존산업중 첨단

산업의 영역과 기존 중소기업중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영역의 공통부분

으로 보는 것이다.

<표 Ⅳ- 3>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담당부처 정 책 명 규모 및 성격
건설교통부 첨단산업단지 *단지규모
(산공) 공장설립대행센터 *건물규모(지원기관)
(산공) 입지정보센터 *건물규모(지원기관)
통상산업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벤처법) *단지규모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물규모
벤처기업전용단지 *단지규모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단지규모
중소기업전용단지 *단지규모
신기술보육사업(TBI) *건물규모
아파트형 공장

(중진공)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물규모
(중기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규모(지원기관)
과학기술처 기술창업준비지원센터 *건물규모(지원기관)
(KAIST)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TBI) *건물규모
(KAIST) 기술혁신센터(TIC) *건물규모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 *건물규모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단지규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학단지 *단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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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주에 드는 것으로는 우선 산업단지를 첨단화한 첨단산업단지

(건설교통부) 및 보건의료과학단지(보건복지부), 산업단지중 중소기업의 입

지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전용단지 및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순수하게 중소기

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중진공), 첨단기술을 기

반으로 한 창업 및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

여기에 벤처와 관련된 전문화된 입지지원을 위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

노파크), 산업단지를 벤처기업으로 특화한 벤처기업전용단지, 건물수준에서

벤처의 집적을 유도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등이 최근 도입되었다.

3.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1) 첨단산업단지

가. 정책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첨단산업단지34)는 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고 외지의 첨단기

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0년 이후 전국적으

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공업단지가 대부분 생산기능이 주가 되었

으나 첨단산업단지는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연구기능, 주거 기능 등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을 만족하는 개발유형으로 제시된 것

이다.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는 별도의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기존의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개발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

으로서 지방산업을 첨단화하고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켜 지방의

전체적인 개발을 촉구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34) 첨단산업단지는 과학산업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 첨단과학단지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존의 공업단지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치업종의 첨단화를 꾀하고 관련 부대기능을
연계시키는 개발방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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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이후 신기술 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산업단지의 개발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첨단산업단지는 선진국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를 모델로

한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공업배치기본계획(1990년)에 의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가 전문단지 개

발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볼 때, 연구기능이 대부분이며 인

큐베이터, 교류기능, 파크的 기능35)이 부족하여 사이언스 파크의 범주에 포

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발표된 계획으로는 과학기술처(1990년)의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계획」, 상공부(1989년)의 「첨단산업발전5개년 계획」, 경제기획원(1990년)

의 「산업기술개발기본계획」등이다.

<표 Ⅳ- 4>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의 조성현황

지 역
면적
(만평)

기 능
계획기간 개발전략 위 치

産 學 住

대 전 130 ○ × ○ 1990∼ 지방주도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광 주 570 ○ ○ ○ 1990∼2001 국가주도 광주시 비아,삼소,본촌일대

청 주 287 ○ ○ ○ 1992∼2001 지방주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옥산리

부 산 200 ○ × × 1992∼2001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대

대 구 100 ○ ○ × 1990∼2001 " 대구시 달서구 성서동

전 주 100 ○ × × 1990∼2001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강 릉 100 ○ ○ ○ 1990∼2001 " 강릉시 명주군 사천면

자료 : 건설교통부, 1996년 기준

1990년대초 정부에서 발표된 이러한 계획들은 이후 실행과정에서 구체적

인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반영된 공

35) 해외의 사이언스 파크에서의 파크(park)적 요소는 연구기관 및 교류기관의 입지·집적 및 신규기업의
생산거점·이주유도 등의 공간적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업 및 연구시설이 입주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양질의 환경조건을 구비한 충분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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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배치기본계획이 1990년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첨단산업

단지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입지요인이 기존 산업과 크게

다르다는 시각에서 주요 첨단산업의 지역별 입지여건을 검토하여 대전, 청

주, 전주, 광주, 대구, 진주, 춘천 등 7개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거법의 제정, 중앙정부의 적

극적인 개발참여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이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역선정의 문제 및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지방공단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토록 조

치하였다. 이에따라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강릉 등 7개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다. 이중에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만이 산업입

지법에 의한 국가공단이며 학술연구기능은「광주과학기술원설립법」을 제

정하여 대덕연구단지처럼 연구개발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이외의 지역은 지

방공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부족과 수요미흡으로 개발이 저조한 상태

이다. 특히 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중인 대구과학기술산업단지는 첨단업종의

입주수요가 거의 없어 자동차 부품업종 등 비첨단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과학산업단지는 공업배치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거, 연구, 생산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

문에 계획의 수정 또는 수립된 계획의 실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나. 조성현황

97년 현재 전국적으로 7개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계획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광주 및 청주첨단산업단지36)는 일부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36) 기타 산업단지의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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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산업·연구·교육·주거기능이 복합된 기술집적도시로서 대덕연구단지와

다른 한국 최초의 종합적인 테크노파크로 구상되었다. 면적 570만평, 88년

에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8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시기의 총

사업비는 1조4천억원으로 예상되었다. 계획상주인구는 약 5만명, 주택 약

14,000여호, 연구소 30여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20여개

학과, 학생 3천명, 교수 400명의 일류공과대학(원) 설립이 계획되었다. 단지

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여 첨단산업단지에 맞는 토지이용계확을

수립하였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건교부가 건설주체가 되고 한국토지공사가 사

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당초에는 대덕연구단지와 기존의 수도권(홍릉, 경인

지역), 동남권(포항, 울산, 창원)과 연계발전된 서남권의 첨단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일본의 쯔꾸바 연구단지와 같이 연구기능이 중심이 되면서 첨단산

업·기술·교육·문화·쾌적한 주거·위락시설 등이 복합된 단지를 국내

최초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97년 현재 1단계 2백98만평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되어 첫 석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주거단지에 2만1천명의 주민이 입주하였고 공장용

지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산업용지는 높은 분양가로 인하

여 분양이 저조하여 95년 3월, 정부지원에 의한 분양가 하락으로 현재 65%

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교육용지의 분양률은 23%로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거용지의 경우 일반 분양을 통하여 100% 완료하여 수익성 위주의 택

지개발사업의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구시설의 입주이전에

주거용지가 분양됨으로써 단지내 종사자를 위한 주거기능의 제공이라는 원

래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연구교육용지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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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건설중에 있으나 평당 60만원 상당의 높은 분양가와 연구환경의 열악

함 때문에 순수연구기관의 입주는 전무한 실정이다.

<표 Ⅳ- 5>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1단계 부지 분양률

용 도 분양율 분양가(천원/평) 비 고

전 체 51% -
산 업 용 지 65% 375 조성원가 1/2수준

연구교육용지 23% 652 교육용지 한정

주 거 용 지 100% 700 2만1천명 입주

상 업 용 지 18% 250
공 공 용 지 46% 652

자료 : 광주광역시, 1997. 3. 1. 현재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정책결정은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 계획수립 및

집행은 건설교통부와 과학기술처, 사업시행은 토지공사, 공단유치 및 관리

는 통상산업부 서남권 공단관리처에서 담당하며 광주시는 사업시행을 지

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단계의 경우 전체사업의 시행주체는 건설교통부

로 토지공사가 시행청이지만 15만평의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은 과학

기술처에서, 산업용지의 분양 및 관리는 통상산업부에서, 단지내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는 광주시에서 담당하여 사업주체간의 상호협의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 청주 오창 과학지방산업단지 (오창테크노빌)

97년 5월 기공되었으며 지방공단으로서 충북도가 5천9백90억원을 들여

청원군 오창 옥산면 일대 2백8십6만5천평에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 5만3천여명의 연구·주거기능 등이 복합된 전원형 생산도시로 개발된

다. 토지이용계획은 연구용지 33만3천평, 생산용지 80만5천평, 주거용지 35

만6천평, 상업용지 12만7천평, 지원시설용지 2만5천평 등이다.

전기, 전자, 정보, 정밀기계, 항공기재료, 신물질, 신공정, 생물공학,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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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첨단산업 및 계열화 부품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생산용지와

연구용지는 96년 8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약 45%가 분양된 상태이나 공동

주택지의 분양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

첨단산업단지는 선진국의 S&T Park37)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

산업공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첨단산업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고 대

응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첨단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인 고급인

력 및 정보, 기술의 유치 확보를 위해서 단지의 성격을 복합화하는 개념으

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단지의 복합화는 일, 생활, 여가 등에 대

한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는 곧 첨단산업단지

자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선진국과는 경제구조, 지역개발여건 및 산업발전구조가 상이한 우리나라

의 경우 우리실정에 맞는 첨단산업단지의 모델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첨단산업단지의 계획내용을 보면 산업구조의 고

도화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혁신, 정보교류 기능 등의 필요성만 인식한 상

태에서 기존의 공업단지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첨단산업 업종을 가세한 형

태로 볼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2차산업 위주의 공업단지에서 출발하

여 현재의 S&T Park로 발전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민

간기업 또는 대학 등 연구 개발기능을 가진 기관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 경우가 많다. 즉, 단지조성의 목적 및 조성

주체에 따라서 계획내용이 상이해야 하며 지역개발여건 및 입주수요에 따

라서 개발유형이 분화되어야 한다.

37) S&T Park는 Science & Technology Park으로서 Science Park, Research Park, Technopolis 등 전통
적인 산업공간에서 연구개발기능, 교류기능, 파크的 기능이 복합된 신산업공간을 지칭한다.
(科學技術廳(1995), サイエンス&テクロヅ-パ-クの開發動向に關する調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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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볼 때 첨단산업육성 및 첨단단지 조성정책이 미흡하다. 통상

산업부, 과학기술처,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정책내용과

육성방향 및 지원체계의 일관성 및 통일성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경

제원의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첨단단지의 조성을 지원한

다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정책방향만 제시할 뿐 첨단산업의 육성 및 첨

단단지의 조성에 대한 근거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어 첨단산업단지의

특성화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는 고급인력 유치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지적

으로 대도시에 인접해야 하므로 지가비용이 높고, 녹지면적 및 공공시설용

지의 비율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하여 높아서 분양면적율이 낮기 때문에 분

양가의 인상요인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그러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의 차별화

가 불가능하다.

첨단산업단지의 계획내용중 첨단기업의 입지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주요한 입지요인중의 하나이다. 고급두뇌의 유치 조건으로서 외국 첨단단지

의 녹지율은 약 50∼60% 정도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대도시 주변에 입지

하는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 상승, 녹지율 확보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면적율이

75%에 육박하지만 첨단산업단지의 분양면적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

에 없다.

또한 첨단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하부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규모의 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고 연구분업체계가 확립되어야 한

다. 대학 및 연구기관, Pilot Plan간의 연구 컨소시움을 결성, 공동연구를 활

성화시키고 연구인력 및 기자재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

관련 중소 창업기업체의 기술·정보·경영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터의 설

립·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단지조성절차와 기능간 연계문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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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광주와 청주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단지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사업의 수지 압박으로 인하여 주택용지의

분양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첨단산업단지의 기능구성에서 주거기능은

단지내의 종사자를 위한 지원기능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택

지가 우선 분양됨으로써 타지역 일반 주택수요를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

여 택지개발사업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첨단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이 부진한 이유는 입지선정과 개발방식, 단지계획 및 분양일정 등에서 입주

예상기업의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추

진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조립 또는 생산공정이 표준화된 제품의 공

장과 응용기술은 지방도시 부근에 입지할 수 있지만 첨단중소기업의 창업,

기초연구기능,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는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해야 하

는데 계획된 첨단산업단지는 모두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간의 구체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은 개별공장이나 연구소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계획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토지의 집약적 이용으로 용지수요가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초기에 부지규모를 확정한 상태에서 선분양으

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입주자의 요구조건과 어긋나는 것이다. 첨단산업

의 집적으로 인한 효과는 그 지역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이 필요하지만 지방의 재정력이 취약하여

민간의 투자에 의존하거나 분양수익으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실정38)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종래의 공업단지와 비교할 때 개발

방식이나 토지이용계획, 지원시설, 관리체계, 환경기준 등 법적·제도적 틀

이 유사한 상태에서 추진되므로 첨단산업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38)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조성사업주체가 되더라도 입주기업에 대한 저렴한 용지를 제공하기 위
하여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 손실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첨단산업단지
의 분양가가 일반 공업단지의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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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단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벤처기업의 집적지와는 기능 및 입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90년대 초반에 지정된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이 부진한 상태에서 상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향후 조성

방향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관련 지자체(대구, 대전, 강릉 등)에서는

첨단산업단지와 벤처기업 인큐베이터, 관련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단지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

이다.

(2)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입지정책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소량·

다품종 생산방식에 유리하며 지역밀착형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입지에 있어서도 별도의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표 Ⅳ- 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지정책

목 적 입 지 정 책 유 형 비 고

생산활동 지원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아파트형 공장

단지규모
건물단위

창업활동 지원
·신기술보육사업,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준비지원센터, 첨단기술창업보욱센터,
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단위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지원정책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장

려하기 위한 것과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

로 크게 분류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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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신기술보육사업, 중소

기업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준비지원센터,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

센터 등이다.

가. 중소기업 생산활동 지원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산업단지의 범주내

에 포함되지만 입주대상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특화하는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와 도시내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

있다.

■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8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을 대체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협동화39) 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

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협동화 사업의 유형으로는 ①일정한 지역에 공장시설을 집단화하고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집단화, ②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

산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공동화, ③기

술도입 및 기술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설비 및 관련

설비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기술공동화, ④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보관·수송·배송·포장·가공 등을효율적으로 도모할 목적으로 창고 또는

39) 협동화사업이란 동종 또는 관련업종 및 관련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
하고, 생산시설·시험검사시설 및 자동창고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경영 및 기술의 협력을 이
루어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
한상공회의소(1997), 산업입지와 공장설립 편람, pp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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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2> 협동화 사업의 개요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창고공동화, ⑤생산제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제품전시·판매장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전시판매장, ⑥공동상표의 디자인 개발, 공동상표제품의 품질관리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상표지원 등 6가지이다.

협동화 사업의 자금지원40)으로서 대출금리는 7%(공해방지시설 6.5%),

대출기간은 공동시설자금의 경우는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

금은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공동시설의 토지·건물은 소요자금

의 70% 이내, 시설비는 100%이내, 1회전 운전자금의 100% 이내까지 지원

이 가능하다.

세제지원방안으로서 단지조성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조성한 토지 등을 실

수요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40) 대한상공회의소(1997), 산업입지와 공장설립 편람,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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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7> 협동화사업 대출기간 및지원비율

용 도 대 출 기 간 지 원 비 율

시 설
자 금

공동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시설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개별시설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 50% 이내
- 시설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 전 자 금
- 3년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중소기업 전용단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체가 되어 영세중소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3∼4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실비

로 임대 또는 분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적 3∼4만평

규모로 소비시장과 노동력 확보를 고려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지역에

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자체자금으로 97년 상

반기중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경남창원 창원국가산업단지내 3만평에 중소기업 전용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착공(97.8)41)했다. 이 단지는 모두 1백5억원이

투입돼 98년말 완공 예정이며 조립금속, 기계등의 업종에서 2백여개의 중소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공장용지는 업체당 1백평 미만으로 공급되며 장기임

대방식으로 임대기간이 5∼10년 이상되면 희망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시화공단내에 4만평 규모의 중기전용단지

를 건설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업체당 1백∼2백평 내외의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98년 9월 완공 때 식음료업 위주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경기 파주 탄현면 일대 3만2천여평의 터에 1백40억원을 들여

첨단업종 위주의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한다. 토공은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내고 97년내에 공사를 시작, 99년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서 첨

41) 서울경제, 199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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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업종의 중소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로서는 최초이다. 토공은 이곳에 정보

통신, 전자, 영상기기등 첨단산업의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

이다.

이들 중기전용단지는 정부의 방침으로 토공과 수공이 올해부터 새로 시

작한 사업으로 임대형식으로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략 1

백평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체 토지가의 10%, 임대료는 월 20만원, 연

250만원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 아파트형 공장42)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

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Ⅳ- 8> 정책수단으로서의 아파트형공장의 필요성

정책 목표 현안 문제 아파트형공장의 특성

도시내 용지난해소 ·대도시 공업용지의 절대부족 ·토지이용의 고도화

도시환경 개선 ·중소규모 작업장의 난립 ·공장의 집단화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의 제조업 기반 이탈로

도시내 영세민의 소득기반상실

·직주근접 가능
·대도시내 기업의 노동력

공급기반 제공

관리비용절감
·영세기업이 부대시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 부담이 큼
·부대시설 공동이용가능
·일괄관리로 관리비절감

기업간 협력·정보
교류

·관련기업간 기술, 정보의 교류
필요성

·공장집단화로 동업종 및
이업종교류 가능

작업환경 개선
·대도시내 많은 공장들의 작업

환경 열악
·근대화된 시설로, 작업환

경 개선 및 생산성향상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

의 일환으로 79년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오고 있다. 그러

42) 박원석, 송영필(1997), 아파트형 공장의 실태와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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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격적인 의미의 아파트형공장은 89년 9월 12일 준공된 인천의 주안아

파트형공장으로 볼 수 있다.

96년 10월 현재 전국에는 44개 아파트형공장에 1,635개의 업체가 입주하

여 있으며 아파트형공장의 70%, 입주업체의 84%, 건축연면적의 77%가 수

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수도권지역내에서는 97년 현재 서울에 14개, 인천 5

개, 경기 12개가 있으며 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초기

에는 공공이 설립을 주도하였으나 95년 이후에는 민간 주도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창업활동 지원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정책은 창업지원센터43)이다. 창업

지원센터는 첨단산업단지 또는 테크노파크의 구성요소로서, 혹은 독자적인

개발유형으로서 발전하며 새로 창업하여 자생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입주

시켜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내 기업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양육할 뿐만 아니라 産·學·硏 공조체제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

및 첨단산업의 발전을 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입지정책을 말한다.

창업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자, 투자자, 입주자를 3대 기본요소로 하

고 있다. 운영자는 투자자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입주자들을 보육, 졸업

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주자는 그 대가로 임대

료 및 자문료 등을 운영자에게 지급하며 운영자는 주로 공익적 성격의 대

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된다. 운영자에게 건물의 건축, 임대, 설비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의 역할이다.

43) 창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창업공간 및 지원기능을 갖추고 운영
되는 창업보육센터, 기술보육(혁신)센터, 기술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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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3>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방식

창업지원센터는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입주공장건물로서 창업에 필요

한 장비, 소규모 작업장,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의 서비

스 제공을 제공한다. 기업확장 또는 이전이 용이하도록 임대제도로 운영되

며 업무공간, 정보통신시설, 회의공간 등의 부대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장

의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보통시세의 1/2∼1/3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44).

창업지원센터는 각국의 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발전양상을 보이

고 있으나 크게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기술보육(혁신)센터

(TI : Technology Incubator, TIC :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기술창

업보육센터(TBI :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45).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창

업자들을 입주시켜 제반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술보

육(혁신)센터는 기술개발단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아이디어, 또는

개발중인 기술의 완성을 목표로 하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활동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창업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기술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기술

창업보육센터의 범위로 볼 수 있다. 기술창업보육센터는 대학, 공공연구기

44) 김용웅(1994)
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해외사례 연구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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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기술집약적 모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

하기 위한 곳으로서 일반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첨단기술 중심의 중소기

업으로 특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입지상 대학 및 지방정

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대학인근이 주요한 입지가 된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창업지원센터는 연구지향적 중소기업과 대기

업의 연구개발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과학단지, 기술단지의 한 개의 구성요

<그림 Ⅳ- 4>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위상

소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연구결과의 상품화를 이끌어 내기 위

한 가시적 조직체로서 중심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에 있는 관련 정책으로는 창업보육센터(BI)로서 통

상산업부의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술보육(혁신)

센터(TI, TIC) 로서 과학기술처의 기술창업준비지원센터 및 기술혁신센터,

기술창업보육센터(TBI)로는 통상산업부의 신기술보육사업, 과학기술처의 첨

단기술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

8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독립자영능력이 미흡한 창업자가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입주자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보육센터별로 사업자가 정하나, 일반적으로는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지 1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보

육센터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공동작업장, 범용제조 기계시설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며 창업 성공후 공장

설립시 입지, 자금 지원등을 알선하고 있다. 입주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

해 1년 연장 가능하다.

<표 Ⅳ- 9>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설립현황

보육센터명 사업자 위 치 연건평 입주업체수

안 산 중진공 경기 안산 1,000 23
S/W서울 중진공 여 의 도 193 10
전 주 중진공 전주 2공단 716 13
서 울 서울시(서울대) 강서 등촌동 1,209 21

호서신기술 충남도(호서대) 천안 호서대학 956 10
울 산 중진공 울산대학 1,000 18
광주하남 중진공 광주하남공단 700 19
계(7개소) - - 5,774 114

자료 : 통상산업부(1996)

현재 국내에는 7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건평은 약 5천7

백평, 입주업체수는 114개이다. 수도권에 4개, 지방에 3개가 있으며 평균면

적은 약 8백평, 평균입주업체수는 16개이다. 사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5

개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대학이 위탁운

영하는 경우가 서울시 및 충남도 등 2개소이다.

■ 지자체의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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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가 지역내에 고부가가치 두뇌형 산업인

소프트웨어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Ｓ/Ｗ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운

영한다. 강동구는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여 성내동 552일대 청해빌딩 3,4층에 「Ｓ/Ｗ 창업보육센터」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구는 우선 10개업체를 모집, 업체당 10평내외 사업장을 6개

월∼2년단위로 싼값에 임대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구 공무원 1∼2명

을 상주시켜 입주업체 및 시설 장비를 관리케 하고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약

을 체결해 기술및 경영 자문도 해 줄 방침이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 창동에 벤처기업지원을 위하여 지상 6층 지하 2층의

북부지역창업지원센터가 새로 건립된다. 구는 구비 10억원과 시비 32억원

등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지상

1∼2층에는 동사무소 회의실과 정보사랑방 등을 설치하고 3∼6층에 1개 업

체당 2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전용공간을 마련키

로 했다. 입주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창업중인 기

업이나 ＳＷ분야에 대해 아이디어와 전문지식·기술 등을 보유하고 2인이

상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자 등이다.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97년 10월말 입주예정인 수원시

팔달구의 사이언스 파크 에 입주할 벤처기업을 모집중에 있다. 사이언스파

크는 연건평 7백평 규모로 60평 규모의 창업보육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으

며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장 및 장비를 임대하고 벤처자금을 지원해줄 계획

이다. 입주 대상업종은 환경 산업기기제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기술 분야등

이며 모집업체는 3개사이다.

■ 신기술보육사업 (통상산업부)

신기술보육사업(TBI :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이란 매출잠재력

이 큰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기업의 창업희망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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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의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개발자금, 입주공간, 기술인력 및 설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육성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림 Ⅳ- 5> 신기술 보육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 통상산업부(1997.5), 97년도 신기술 보육사업 안내.

이 사업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신기술보

육사업)46)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신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1년에 2회에 걸쳐 선정한 후, 사업지원기관47)이 기술개발자금(산업

기술기반조성자금, 97년 25억원), 입주공간, 기술인력, 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46) 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장소·인력·정보·
시설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제11조) 신기술보
육사업의 대상은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로서 창업후 3년
이내의 자로 한다.(령제20조) 단, 현재는 대상자를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한정하
고 있다.

47) 현재 사업지원기관 및 신기술사업자 선정, 관리, 평가 등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전담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이며 사업지원기관으로는 생기원, 숭실대(수도권), 경북대(대구지역), 영남대(경북지원),
부산대(부산지역), 창원대(경남지역), 충북대(충북지역), 충남대(충남지역), 조선대(광주지역), 군산대(전
북지역) 등 10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다. 사업지원기관은 입주공간, 연구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소를 지
정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입주공간, 연구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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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0> 신기술 보육사업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자 금 지 원

- 무담보, 무이자 : 평균 1.2억원
- 지원금액의 120% 상당의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채권보증
- 일정액 이상을 자기부담, 인건비는 전액 자기부담

단,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총 소요인건비의 50%까지 개발사
업비(정부출연금+자부담금)로 계상가능

- 상환 : 1년의 기술개발기간과 그 후 1년의 사업화기간후 5년
균등, 분기별 분할 상환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연계지원

- 산업기술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등의 창업·사업화 자금안내
- 업무협력에 의한 연계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지원
·(주)한국개발투자금융, 대우창업투자(주)등의 투·융자 지원

사업장 및 장비지원

- 입주기간 : 1년 원칙,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
- 입주장소 :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연구기관내 사업장 제

공 (역외지역 병행가능)
- 입주비용 : 평당 2만원 이하에서 지원기관 자율 결정
- 장비지원 : 실비 또는 무료지원
- 복사기, PC, Fax등 사무기기 지원

기술·경영·정보
·사업화 지원

- 기술지원 : 기술자문, 지도, 위탁개발, 시제품 제작지원, 시험검
사 등

- 경영지원 : 창업교육, 기업경영, 회계상담 자문
- 정보지원 : 각종 기술·경영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정보검색

지원
- 사업화 지원 : 제품홍보. 전시회 참가, 품질인증, 판로확보 등
- 기타지원 : 기술인력 알선 등

91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1년이내의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95년에 17명, 96년에 22명, 97년에는 26명(1차)을 선정하여 업

체당 평균 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들은 대부분 정보통신, 의료

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소프트웨어 분야의 벤처기업들이다.

신기술 보육사업의 지원내용으로는 자금지원,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자

금 연계지원, 사업장 및 장비지원, 기술·경영·정보·사업화 지원 등이 있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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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처)

KAIST에서는 94년 12월 기술혁신센터(TIC) 및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

(TBI)를 설치하였다. 기술혁신센터(TIC)는 대학 캠퍼스안에 산·학·연이

공동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

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장소로서 기업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사업을 중

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TBI)는 연구소, 대

학실험실 등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중에서 기술의 불완전, 시장개척 미숙,

자본 및 경영경험 부족 등으로 바로 상업화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하여 기

술정보, 연구시설, 기술개발인력, 경영기법, 자금알선 등 제반지원을 실시함

으로써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최근 기술혁신센터(TIC) 및 창업보육센터(TBI)를 확

대개편하여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설립하였다(97년 9월). 신기술창업지원단

은 신기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금, 인력, 기술, 장비, 정보 등을 제

공하게 된다. 신기술창업지원단은 신기술창업 지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KTB(한국종합기술금융) 등 유관기관 및 타 부처지원기관과 연계, 지원체제

를 마련하고 자금, 전문인력, 기술, 정보, 연구장비 등 창업을 위한 국가차

원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신기술창업을 활

성화하고 신기술창업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속적 지원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기술창업지원단은 창업기술의 발굴에서

부터 보육, 구성에 이르기까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종합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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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1>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주요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신기술 기술개발

지원사업
- 신기술기업에 대한 수탁연구지원사업, 기술무상양허사업,

기술자문사업

기술창업보육센터(TBI),
사업기술혁신센터(TIC)

사업

- TIC는 신기술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및 부설연구소 기
능을 수행하여 신기술기업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지원

- TBI는 신기술창업자들을 한시적으로 입주시켜 시설, 기술,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여 육성

신기술 종합정보
제공사업

- 신기술창업자에게 필요한 특화된 연구개발정보 (기술, 인력,
시설/장비, 특허/SW, 시장정보 등)의 제공 및 기술자문/상
담 등에 이르는 ONESTOP 정보시스템 가동

- 정보수요자 편의를 위한 초고속 정보 Networking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신기술
창업지원사업

- 신기술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기술, 인력, 연구장비/
시설, 자금, 시장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으로써 신기술 창
업 촉진

-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Program 기획 및 제공
연구원창업

실용화지원사업
- 출연(연)연구원중 창업을 준비중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용화 및 신기술 창업지원

창업기술이식방
운영사업

- 정부출연(연) 및 국공립(연),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식
하는 창업기술이식자원사업

- 창업기술정착을 위한 장비지원 및 시작품 제작지원

창업지원방
운영사업

- 창업절차 및 경영정보 등 창업종합정보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 특허정보, 과학기술정보(KRISTAL)등 기술정보검색 대행
- 애로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상담 서비스 제공

현재 창업지원센터에는 다림시스템(주), 세트리연구소(주), (주)아이티 등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창업을 위한 예비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현재 추진중인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전 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연구결과가 상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입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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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관련정책의 경우 부처별로 혼재되어 각 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처의 기

술혁신센터(TIC) 및 창업보육센터(TBI), 정보통신부의 한국소프트웨어지원

센터 등이 벤처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외에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국민창업기업육성센터, 한국기업

상담(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주)유니코비즈니스써비스에

서 운영하는 유니코창업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센터와 유사한 민간기관이 있

다. 이들은 사무실과 사무기기를 임대해주고 사무인력의 제공, 창업절차지

원, 경영컨설팅 등을 하고 있지만 작업장, 제조설비, 기술지원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는 점에서 창업보육센터와 차이가 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의 경우에도 부동산 사업의 속성상 초기에 과다한 투

자비가 소요되므로 초기투자비용을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의 관련기관이 공

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투자비 절감을 위한 지원조치가 확대되

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창업보육시설48)은 지방고유의 창업기업이나 예비자의 특성

및 행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고 창업보육센터의 시설설치에 반영

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지역경제인 및 상공인단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단체와 연구기관,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들 간의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창업예비자 및 신규창업자의 동기부여, 창업구상,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

본격창업 등 단계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창업보육시설의 운영이 필요

하다. 예를들어 사무기능형,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형, 임대공장형, 소규

모협업단지 및 아파트형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부합하는 시설을

수평적으로 계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렴한 임대작업공간 제공과 아울러 제품수요에 대한 시장여건, 기

술 및 제품개발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등 물적시설과 서비스지원체제

48) 지방의 창업육성과 창업보육시설 개선방안은 김용웅(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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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기술과 제품개발에 관한 정보,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고 제품개발기간중 융통성 있고 저렴한 임대

공간이 요구된다. 지방창업의 경우는 대부분 기술은 확보된 상태에서 창업

에 따른 행정절차, 창업자금의 신청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고 제품생산 초기단계에서 저렴한 임대생산공간의 확보가 중시된다.

대학은 기술혁신의 발상지로서 기술정보의 축적과 전파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지방대학별 기술개발형 창업보육기능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의 대기업은 연관산업의 발전과 연계생산체계의 확대를 위하

여 대규모 공단주변에 부품생산 및 공정을 지원하는 공장형 창업보육시설

운영하며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3) 특정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의 하나로서 정책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입지정책이 개별 부처단

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산업부문

과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 산업부문, 그리고 현재 법안이 준비중에 있는 멀

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멀티미디어폴리스 조성 등이다.

■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96년 12월 정보통신

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치49)되었다. 지원센터는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에서

갖추기 힘든 고가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를 비치·활용케 하는 연구개발지원

49) 서울지역의 지원센터가 위치한 서초구 및 주변 강남구 일대에는 330여개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밀집

해 있어 지원센터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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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기술정보·시장정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정보지원사업, 창의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는 창업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제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창업보육사업과 인터넷정보검색실, 교육실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창업보육사업은 21개 창업지원실에 게임개발업체, CD롬타

이틀 개발업체 및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업체들을 입주시켜 창업제도에 관한 교육 등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97년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지역 등 4개 지역에 모두 61개의 업체

가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체국의 여유

공간에도 창업지원실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올해말까지는 이미 설치된 시

설을 합쳐 약 100여개의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한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 96년 11월 창업지원실의 입주업체를 선정

- 캐드, Web서비스, 공정자동화, 게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21개 우수

개발업체

- 서울의 포이밸리, 테헤란밸리, 방배밸리 등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3분의 2이상이 몰려있는 강남일대 소프트하우스 밀집지역의 정중앙에

입지50)

- 입주기간은 2년, 1년간 연장 가능

- 센터에 설치된 개발장비를 이용, 정보자료 제공, 기술·경영 지도

- 인테넷 전용선(Ｔ1급, 1.544Ｍbps) 무상이용,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보

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1억원원까지 무담보 대출 지원.

50) 강남구 서초동 교대 인근 임광빌딩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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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 97년 6월 26일 개소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모라아파트형 공장내에 위치

- 10개업체 입주

- 기술 및 경영지원실, 지역중소기업 제품홍보실, SW연구개발지원실, 창

업지원실, 공용실, 화상회의실 등으로 구성

- 입주기간 2년, 6개월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입주업체에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지원, 우량기업지원 및

기술개발사업 시범기업선정 등의 자금지원과 고가의 장비사용을 비롯,

각종 정보 및 기술경영지도의 혜택이 제공

③ 대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 97년 9월29일 개소식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데이콤빌딩 7층에 위치, 창업지원실은 별도로 경

북대 공대에 설치

- 릭컴퓨터시스템을 비롯한 7개업체가 입주

④ 광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 97년 9월23일 개소식

- 광주시 북구 북촌동 구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총 391평규모

- 아이비시스템을 비롯한 11개업체 입주

- 우수한 소프트웨어 창업자 및 유망 신생기업의 보육지원을 위해 창업

부터 마케팅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실, 고가의 장비

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개발지원실과 소프트웨어제품 전시실, 문헌

자료실, 세미나실, 교육실, 상담실 등 구비

- T1급 네트워크를 구축, 중앙센터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종합정보 서비

스시스템에 접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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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

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95년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97년 9월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지정에 관

한 고시가 발표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

나, 아직 세계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1% 내외에 머물고 있고, 총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93.4%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장비, 사업장 및 전

문인력 확보와 마켓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51).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집적화의 이점이 타산업에 비해 큰 반면 공단 등

정부주도의 대규모 토지개발이나 투자가 없이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적화한 곳에 소프트웨

어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을 효율화하고 시너

지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의 지정목적52)은 S/W산업

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며, S/W

인력의 육성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민

간주도53)로 S/W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51) 일본이 타임24, 소프토피아 저팬센터와 같은 소프트웨어관련 빌딩을 조성하고 인도가 소프트웨어테크
널리지 파크를 조성하는 등 각국이 21세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2) 소프트웨어事業者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關聯 機關·設備 및 情報등을 一定地域안에 集中化시켜 소
프트웨어開發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을 振興하고자 하는 경우에 政府는 해당 지역을 소프트웨어
振興區域으로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법제11조)

53) 민간기업인 프라임산업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서울 구의동에 건설중인 '테크노마트 21' 빌딩(39
층)을 당초 전자유통단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변경, 첨단 소프트웨어산업 공동연구개발단지로 조성
하고 있다. 이 빌딩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의 제1호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빌
딩에는 120여개 벤처기업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주요 정보통신협회와 연구소 등이 입주한다.
또 입주업체의 연구지원을 위해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문헌자료실, 인력 양성센터, 인
터넷 기간망 등 종합지원시설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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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2> 진흥구역심의기준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 점

접근성
(20점)

·교통의 편의성과 통신기반구축 5
·대학·연구기관(파견사무소)
·정보통신관련 인력양성센터
·소프트웨어관련 기관·단체등의 인접성

15

집적성
(35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용설비 투자 및 이용계획
·공동연구개발시설투자 및 공동이용계획
·입주사업자의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참여여부

20

·입주사업자의 수
·진흥구역의 규모

10

· 24시간 근무가능한 편의시설 제공
·인공지능빌딩체제(Intelligent Building System)

5

중소입주사업자,
지원기관에 대한

배려성
(30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임대 및 분양시 우대
·장기적인 임대기간 보장
·입주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계획
· 중소입주사업자 및 지원시설에 대한 그 밖의 혜택 부여

30

자금조달 계획
타당성
(15점)

·소요자금규모 및 조달방안
·자금의 상환능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입주지원, 세제감면, 각종 부
담금 면제등 각종 혜택

15

합 계 100
주 : 심의결과 60점 이상이 되어야 진흥구역 지정 가능.
자료 : 정보통신부(1997.9), 소프트웨어진흥구역지정에관한고시.

지정대상은 빌딩 또는 일정지역(예, 벤처빌딩, 테크노파크)의 전체 또는

일부로서 S/W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의 조성·입주 및 설비에 대한

지원,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흥구역의 신청권자는 부지를 조성하여 관련시설을 S/W사업자에게 제

공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관공동법인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의 장 등이 될 수 있다. 신청자는 S/W진흥구역조성 신청서와 진흥구역 위

치·형태·규모·기능, 조성방법 및 S/W개발관련 공동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S/W진흥구역조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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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3> S/W 진흥구역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단지
구분

S/W 진흥구역
신기술기업전용단지

(벤처단지)
멀티미디어단지(안) 일 본

목 적

S/W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
화 도모 및 역량 강화
를 위한 환경 조성

신기술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집적화
하여 신기술기업의 사업
활동을 조장

멀티미디어관련 영상,
컴퓨터, 통신, 소프트
웨어 등의 산업을
결집하여 시너지효과
증대

산업의 집적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산업
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사업의 집적 촉진

계 획
추진권자

(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관공동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관공동법인

·민간 실입주자 ·지방자치단체

추진방법

·계획추진권자간 단독
및 공동추진
(제3섹터방식포함)

·계획추진권자가 추진 ·민간실입주자와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가 추진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정비공단이
추진

형 태
·S/W업체밀집(예정)

빌딩 및 지역
·단 지 ·단 지 ·빌딩, 단지

재원조달
방안

·계획추진권자가
재원조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

·계획추진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

치단체가 시설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부담

·민간기업과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민간

입주예정
업체

·S/W관련업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이 자본을 투자한
기업

·연간 총매출액비
연구개발투자비가
일정비율이 되는 기업,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통신서
비스관련업

·정보처리부문,
소프트웨어업,
디자인업,
상품개발부문과
연구소등

지정
(승인)
시기

·계획단계 ·계획단계 ·미 정 ·계획단계

지원내용

·S/W지원센터 우선
설치

·진흥구역내 기업에게
병역특례 지정업체
결정시 가점부여

·과세지원추진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국·공유재산의 양여
·각종 부담금의 면제
·건축법의 특례인정
·토지수용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특례

·정보통신관련
기반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원

·과세특례(지방세,
인지세)

·국가와 지자체의
자금지원

이때 총입주업체 중 S/W업체 및 지원시설(연구소, S/W관련 단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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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비율이 50%이상이 되어야 하며, S/W업체의 수가 서울의 경우 50개이

상, 지방의 경우 20개이상이고 총입주 S/W업체수의 1/2이상이 중소기업 이

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 컨

텐트 지원센터,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사이버마켓 등과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을 연계하여 영세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하므로써 21세기 전략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멀티미디어폴리스(案)

첨단 정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멀티미디어

폴리스54)(가칭)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멀티미디어폴리스란

정보통신 관련 교육, 연구, 정보기관 및 기업간 연구기능, 창업보육기능, 생

산기능, 교육, 훈련기능, 주거생활 공간기능, 서비스기능 등을 접목시킨 대

규모 첨단정보통신 집적지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쓰쿠바밸리, 싱가포르의 사이언스파크, 대만의 신죽과학공업단지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폴리스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조세, 금융지원을 비롯

해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시설비 보조, 국공유재산의 양여, 연구시설에 대

한 특별상각 허용,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 병역특례 우선 배정, 전기·수

도·통신 등 공공요금의 할인, 해외자본의 자유유입 허용 및 재산취득의 자

유화 등 파격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및 장기대부, 기술신용담보제, 자금

54) 국회 의원입법 형식으로서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와 국회정보통신포럼 및 (사)한국정책학회가 중심
이 되어 '멀티미디어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특별별(안)은 97년 9월 국회
의원과 학계,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됐으며 앞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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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 일정비율의 신용보증, 해외증권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폴리스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자본의 유

입과 송금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무비자로 입출

국 가능토록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은 21세기 국가산업 발전을 주도

할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공업발전법, 공업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입지법 등에 마련된 다양

한 법적 근거를 통해 첨단기술산업의 창업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다각적

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첨단 영상정보와 정보통신 등 멀티미디

어 산업에 관한한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전략 산업으

로의 육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CD롬 등 개개의 정보는 저작권법

과 관련, 문체부의 관할업무로 되어 있고 정보의 수집, 가공, 전송, 이용 등

제작과정과 전송수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관련, 정보

통신부의 관할업무로 되어 있다. 또 정보통신 관련기기 및 기술개발기기의

표준화등은 공업발전법, 과학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통상산업부 및 과학기술

처의 관할 업무로 일부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이 특별법(안)에서 정부부처별 소관업무를 분명히 하고 국무총리

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멀티미디어폴리스추

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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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처특별법에 의한 입지정책

(1) 입지정책의 유형

국내의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첨단기술에 기초한 선진형 고부가가

치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55)됨으로써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지원의 유형은 벤처기업전용단

지, 벤처기업집적시설,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 세가지56)이다.

<표 Ⅳ- 14>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한 입지지원정책

유 형 정 의 비 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을 조장하기 위한 산업단지

산업입지법에 의한 국가·지
방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빌딩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인
접하거나 동일 건축물에 입주하여 시설·
정보 및 인력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단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테크노파크

자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통상산업부)

이러한 3가지 입지유형중에서 벤처특별법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것은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하나뿐이다.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단지)는 벤

55) 97년 10월 현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중에 있다.
56) 이하에서는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 세가

지 입지유형을 '벤처집적지'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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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업 및 지원시설 집적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

크노파크)57)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기

술연구집단화단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것으로

서 벤처특별법에 의한 지원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개념적

으로 테크노파크는 해외의 연구공원(science park, research park)과 유사한

것이지만 생산기능의 경우 연구개발기술의 시험생산에만 국한하고 있어 첨

단산업단지와는 차이가 있다.

(2) 벤처집적지 조성계획현황58 )

순수하게 벤처기업만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집적지는 아직 국내에 존재

하지 않지만 최근 각 시·도를 중심으로 빌딩 및 단지 조성을 위한 활발한

추진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이는 벤처관련 집적지가 지역내 산업구조를 고

도화하고 소득 및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개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산업부는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올해 수도권 1곳과 지방 주요

도시 1곳 등 2곳에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 지역에 연간 50억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주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을 갖고 있는 공업단지 인근지역이면서 대학과 연구소가 밀집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재원조성여력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조성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빌딩 및 벤처단

57)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사업범위는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
보의 유통, 신기술 창업 및 보육,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58) 97년 5월 통상산업부가 실시한 전국 각 시도의 벤처관련 집적지 조성계획 조사결과 및 개별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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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성계획 조사결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중

이거나 기존 유사시설의 재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

화의 수단으로서 첨단기업의 창업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 15> 국내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조성계획 현황

지 역 벤 처 빌 딩 벤 처 단 지

서 울
·부지 5천평, 연견평 3만평
·대치동 시유지, 2000년 완공

·2개 단지55만평
·도봉구 창동, 양천구 신정동

부 산
·부지 1천평, 연견평 4천평
·사상공업지역 또는 녹산산업단지

-

대 구
·연건평 1만2천평
·성서지구

·49만평, 99년까지 완공
·달서구 호림동 일대

인 천
·1개 1만평
·남구 도화동, '99 着工計劃

·1개단지 2만평
·송도 미디어밸리내

광 주 -
·1개단지 3천평
·광주산업단지내

대 전
·연건평 4천평
·대전과학산업단지내

·5만평
·대전과학산업단지내

경 기
·부지 10만평, 연건평 3만7천평
·성남 분당,

·1개단지 30∼50만평
·파주시 탄현

강 원
·연건평 3천평
·춘천시 후평동

-

충 남
·연건평 1천평
·천안 단국대/호서대

-

충 북
·연건평 7천평, 한국통신과 공동
·오창과학산업단지내

·20만평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전 남
·연건평 5천평
·나주지방산업단지내

·1개단지 1만평
·나주지방산업단지내

전 북 -
·1개 벤처기업전용블럭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내

경 남 -
·1개단지 1만평
·사천시첨단산업단지내

경 북
·1개 (연건평 미정)
·경산시 테크노파크내

-

자료: 통상산업부(1996),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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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조성계획 현황

서울시는 2000년까지 1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치동 시유지 5천평에 연

건평 3만평의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입주용으로 1만7

천평, 지원시설 1만3천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상공업지역

또는 녹산산업단지에 모두 100억원을 들여 오는 99년까지 벤처빌딩을 건립

할 계획이며 대지 1천여평에 연건평 4천평 규모의 이 벤처빌딩에는 30개

업체가 입주예정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99년까지 성서지구에 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건평 1만2천평 규모로 대규모 벤처빌딩을 건립할 계

획이다. 대구벤처전용빌딩에는 50개업체이상의 지역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

며 달서구 호림동등 5개동 일원에 49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총 2천8백50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오는 99년까지 벤처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활발하게 벤처 집적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건설중인 1백29만평의 과학산업단지내

에 5만평 규모의 벤처기업 협동화단지, 1만평 규모의 벤처기업 창업타운 등

총 10만평 규모의 벤처기업 전용 창업단지를 조성한다. 대전광역시와 중소

기업청이 공동으로 총 공사비 1백40억원을 투입, 대전과학산업단지 내에 연

건평 4천2백50평 규모의 벤처기업 창업타운을 설립키로 했다.

대전시와 중기청이 설립을 추진할 벤처기업 창업 타운은 2천5백평 규모

의 3층 아파트형 건물의 창업동과 연건평 1천7백5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지원동 등 2개의 건물로 세워 50개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대전시는 특히 창업동에 입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미 89개업체

에 달할 뿐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을 수용키 위해 인근 제4 산업단지내에 1

천평 규모의 아파트형 임대 공장을 98년까지 완공시켜 첨단 벤처기업을 입

주시킬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1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성남시 분당구 10만평

부지에 건평 3만7천평의 대규모 벤처비지니스빌딩을 건설하고 정보통신대

학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수지읍에 추진중인 용인소프트웨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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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단지(5만6천평)는 98년 조성을 완료하고 41개 벤처기업이 입주할 예

정이다. 충북은 2000년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 20만평에 벤처단지를 조성하

여 국내 벤처기업 200개업체와 외국기업 20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은 천안시의 단국대와 호서대에 건평 1천평 규모에 사업비 30억원, 약

22개업체가 입주하는 벤처빌딩을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다. 전

남의 경우 나주시 동수동 나주지방산업단지에 1만평규모의 벤처기업전용단

지(사업비 30억원)를 조성하고 이 단지안에 건축면적 5천평 규모의 벤처빌

딩(사업비 130억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2001년까지 조성할 1천8백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주

과학산업단지(완주군 봉동읍)에 벤처기업 전용블록을 설치할 계획이다.

■ 구로국가공단의 벤처타운화 방안

구로공단은 63년 계획된 가장 오래된 국가공업단지의 하나로서 총면적

약 60만평에 약 27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 변

화에 따른 공단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수도권 억제정책 및 도심의 지가상

승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공업단

지에 대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수요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첨단산업은 일반장치형 산업과는 달리 정

보·고급인력·문화 등 soft-infra structure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특히 서

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벤처타운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로공단의 경우 전면매수에 바탕을 둔 재개발(scrap&build 방식)은 거

의 불가능하나 지구수복(rehabilitation) 차원에서의 단계적인 공업지역 재개

발로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산업기지로의 전환이 가능

하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신규공단 공급위

주의 공업입지정책과 아울러 기존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공단

재개발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구로공단은 주변에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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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등의 도심에 가까이 있어 풍부한 고급인력과 각

종 금융, 사업서비스 등 정보기술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과 보라매공원 등의 쾌적성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로단지내에도 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시설과 전자관련 대기업이

입주해 있어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다.

구로산업단지를 장기적으로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기본 방

침아래 우선 구로공단 제1단지 8만평을 벤처타운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체 부지 5천5백평에 총 1,620억원

을 투입, 연건평 23,500평의 최첨단 인텔리젠트빌딩 2개동을 건립하여 벤처

기업 약 150개사와 벤처기업 지원시설 및 기관을 유치한다. 1단계로 2,300

평의 공단사옥 부지에 연건평 5,500평 규모의 벤처빌딩(지상 13층 지하 3층,

470억원 투입) 1개동을 우선 착공해 2000년에 가동하고, 2단계로 2,000년에

착공하여 연건평 18,000평 규모의 두번째 벤처빌딩(지상 15층 지하 4층)을

건립, 2003년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두개의 빌딩이 연결된 거대한 종합

벤처빌딩을 형성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첨단 빌딩을 만들기 위해 벤처기업협회 의

자문을 받아 LAN을 구축하고, 사무자동화(OA), 정보통신(TC), 빌딩자동화

(BA)기능을 갖춘 인텔리젠트빌딩으로 설계한다. 신기술보육센터, 창업보육

센터, 창업투자회사, 기술신용보증회사, 기술복덕방 등 벤처지원기관과 지원

시설을 유치하고 공동연구시설, 공동전시·판매장, 첨단실험계측센터, 시제

품개발실, 기술복덕방, 인터넷까페 등의 다양한 기능과 편의시설을 제공하

게 된다. 산공이 현재 운영중인 공장설립대행센터와 입지정보센터를 통해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와 인력, 자금, 법률, 세무, 회계, 경영컨설팅, 통역, 운송, 보험 등 기업활동

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민원을 하나의 빌딩안에서 해결하는 한지붕 서비스

(one-roof service)체제를 구축한다.

벤처빌딩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기준해서 책정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임대료를 출자로 전환하여 기술만 있으면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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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없이 벤처기업 창업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산공은 통상산업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제조업 중심에

서 첨단정보지식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 등 지

식산업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산업시설 구역에도 벤처기업 입주가 가능하

도록 토지용도 및 건축허용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 민간주도의 벤처단지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는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중소 벤처기

업 육성을 위해 오는 2천2년까지 5년동안 1천여억원을 투입, 정보통신 벤

처기업 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확정했다. PICCA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연구단

지 건립계획은 국내 벤처기업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최초의 대규모 연구

단지 조성사업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벤처단지 건립계획은 여

러차례 발표됐으나 민간 주도의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이 최초

의 시도이다. 협회는 경기도 분당지역에 대규모 정보통신 연구단지를 세운

다는 정보통신벤처기업 연구단지조성 종합계획(안)을 확정, 경기도 등에

제출했다.

협회는 27만평 부지 위에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공동연구소와 개별업체별

독립연구소를 설립, 정보통신 첨단모델 시범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기치로 내세워 온

PICCA는 이를 통해 고가 계측기등 첨단장비의 공동활용, 신기술 공동개발,

정보교환, 공동 인력양성 및 공동 구매등을 통해 연구단지를 중소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내에는 첨단 통신장비를 공동활

용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기지국이 설치되며 공동연구소에서는 해외 기업

과의 국제 공동연구도 진행된다. 연구단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반 정

도를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정부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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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크노파크 계획

통산부는 지금까지 공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경제 산업구조를

이공계 대학 중심의 테크노파크로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아래 각 지방자치

단체의 테크노파크 조성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개 시범사업자를 우선 선정

하여 각각 50억원,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8년 4개, 99년 6개,

2001년에는 10개의 테크노 파크에 각각 5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Ⅳ- 16> 지역별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현황

지 역 참여대학 및 기업 위 치 중점분야
서 울 ·서강대, 85개 기업,

·7년동안 2,800억원 투입,
·서강대 제품고도화기술, 전자문

화기술
부 산 ·10개 대학과 150개기업

·7년동안 6,000억원 투입
·부산정보단지내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

명공학, 자동차,
대 구 ·6개 대학과 82개기업

·2,800억원 투입
·경북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

동차
인 천 ·2개 대학과 100개기업 ·송도지역 정밀기계부품, 소재
광 주
전 남

·7개 대학 245개기업
·5년동안 7백50억원 투입

·광주시내 정보통신, 생명공학, 정
밀기계

대 전 ·3개 대학과 83개기업
·920억원 투입

·충남대/엑스포과학공
원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
웨어

경 기 ·6개 대학과 115개기업
·1,100억원 투입

·안산시내 3만평, 전자부품, 정보통신

강 원 ·2개대학과 60개기업
·915억원 투입

·원주 중소기업전용단
지내2만1천평

첨단의료기기

충 남 ·2개 대학
·808억원 투입

·천안시 안서동 일대
20만평

영상, 생명공학, 자동차

충 북 ·6개 대학과 72개기업
·1,000억원 투입

·청주대 전자의료기기

전 북 ·7개 대학 80개기업,
·5년동안 5백억원 투입

·전주시내 반도체장비, 영상

경 남 ·4개 대학 200개기업
·5년동안 2,200억원 투입

·창원시 한국기계연구
원 창원분원내

소재, 부품

경 북 ·20개 대학 132개기업
·500억원 투입

·영남대 자동차, 정보통신

계 ·76개 대학 1,400개 기업

104



Ⅳ.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참여하게 될 테크노파크는 97년 6월 신청

을 마감한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3개59) 테크

노파크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의 경우 1개 대학이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대부분 복수의 대학과 지

방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내 또는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

여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점유치분야를 보면 지역별로 별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원과 충북의 경우 지역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첨단 의료기기 분야로 특

화할 계획이다.

지방의 주요 대학들은 통상산업부의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연구단지조

성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연구단지를 계획·조성

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 대학들의 연구단지, 과학단지 등을 모델로 한 것

으로서 대학의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를 산업체로 이전, 상품화

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포항

테크노파크, 고려대 테크노콤플렉스, 서울대 연구공원 등이 있다.

철강산업도시인 포항을 정보 및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첨단과

학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포항시는 포항공대와 재단법인 형태의 추진

기구를 구성,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 1백18만8천평에 테크노파크를 조성

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천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3단계로 나눠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우선 1천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00년까지 40만

평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단지내에 정부 출연 국공립연구소와 대학방사광

가속기 등 연구개발기능을 유치하고 상품화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및 하이

테크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고려대의 경우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복합기능을 갖는 産·學·硏 종합연

구단지인 테크노콤플렉스를 준공하였다(96년). 産·學·硏 연구진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상설연구단지로는 국내 최초의 것으로, 고려대가 1만6천여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3백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해 설립되었다. 지하1층,

59) 광주-전남은 컨소시엄 구성

105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지상 7층, 연건평 5천여평씩인 공학동과 산학동으로 이뤄진 테크노콤플렉

스는 교수 및 일반 연구실, 실험실,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식당 및 지하주

차장 등을 구비하고 있다. 공학동과 산학동에는 고려대 교수와 대학원생 등

3백여명의 대학연구 인력과 삼성전자, LG전자, 포항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4백여명의 기업 연구인력이 각각입주,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분야 등의

각종 연구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연대 캠퍼스에 1만5

천평 규모의 제2테크노콤플렉스를 조성, 자동차·기계·항공·재료공학 분

야 연구에 적합한 공간을 갖춘 연구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대의 경우도 학교부지내 2만4천여평에 2001년까지 6개 기업체의 연

구동 및 창업지원동 등 8개의 건물을 갖춘 연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

업체 연구동의 경우 20년간 토지무상임대조건으로 150억원의 발전기금과

창업지원동 건축분담금 60억원 등 총 210억원 출연하여 건립하고 건물은

20년 사용후 서울대에 기부하는 조건이다. 여기에 건축비 150억원을 더할

경우 총 36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서 결국 평당 3천만원 정도가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연구단지의 입주비용이 평당 80만∼1백만원선임을

감안하면 중소업체의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기업의 연구기능을 옮겨

놓는 효과 이외에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

인다.

(3) 벤처집적지 조성계획의 문제점

가.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벤처집적지의 추진방식으로서 지자체 단독추진보다는 산·학·관 협의체

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벤처단지 조성의

경우는 민간투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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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7> 벤처빌딩 및 단지건립의 추진방식

지 역 추 진 주 체

대 구 ·추진협의회(산·학·관)
인 천 ·미디어밸리추진위 (민간투자유치)
광 주 ·광주시

대 전 ·대전시

경 기
·빌딩1 : 지자체+벤처협회+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빌딩2 : 재단법인 설립
·단지 : 지자체 (민간투자유치)

강 원 ·춘천시 (산·학 컨소시움)
충 남 ·빌딩 : 지자체, ·단지 : 협의체 구성

전 북 ·단지 : 토지공사 (분양)
경 남 ·지자체+경남개발공사+연구원

경 북 ·산·학·관 협의회

자료 : 통상산업부, 1997

벤처빌딩의 경우는 투자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지만 벤처단지의 경우는 부지규모가 크고 토지이용 및

도입기능이 다양하게 계획되어야 하므로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주

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단, 빌딩이나 단지 모두 입주자의 범위를 사전에 결

정하여는 것이 사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목표로 하는 입주자의 업종,

규모, 창업단계 등 입주 예정자를 빌딩·단지 조성주체에 참여시키는 전략

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경기도의 벤처빌딩 조

성계획이다. 지자체와 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주업체의 사전 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재원확보(중앙

정부의 지원 등)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벤처빌딩 및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재원마련(1위), 수도권 입지

규제완화(2위), 융자금 활용시 원리금상환부담(3위)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

고 있다. 벤처관련 집적지는 벤처기업이라는 입주자 특성상 수요자 부담원

칙에 의한 비용부담의 한계가 있다. 조성주체는 입주하는 벤처기업으로 하

여금 빌딩 또는 단지의 조성비를 전액 부담토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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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단지의 조성은 다른 공단이나 택지조성·분양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는 재원조달의 특성이 차이가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국비보조(1위), 입지규제완화(2위), 교육기관등 지원

시설 입주유도(3위), 기타 기존공단의 일부를 벤처전용단지로 별도지정, 건

축중인 아파트형공장을 벤처기업전용빌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벤처 집적지 조성의 지역활성화 목적 및 수요자의 취

약한 재정력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집적

지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가장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입지규제완화는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집중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인천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벤처집적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전용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의 개발

방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 18> 벤처빌딩 및 단지건립의 애로 및요청사항

지 역 애 로 사 항 요 청 사 항

인 천
·재원마련
·수도권 입지규제
·중앙정부 지원기관 부재

·국비보조 (빌딩 건축비 200억원)
·지원시설입주 유도
·입지규제완화, SOC확충

광 주 - ·중소기업전용단지내 벤처기업전용단지
별도지정, 임대료 우대

대 전 ·융자금 활용시 원리금 부담 ·국비보조 (건축비 14억, 단지조성비 100억)
·추진지침마련

경 기 ·재원마련, 입지규제완화
·정보통신대학원 유치
·국비지원 (벤처빌딩건립 1,150억원)
·공공시설구축 지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강 원 ·재원마련
(공동연구개발설비자금) ·국비지원 (공동연구개발설비자금 100억원)

충 남 ·재원마련
·국비지원 (벤처빌딩건립 15억원)
·중진공건립 아파트형공장을 지자체 벤처기업

전용공장 활용배려

전 북 - ·국비지원 (단지조성관련 1,458백만원)

경 남 ·재원마련 ·국비지원 (단지조성관련 건축비 150억원)

경 북 ·재원마련 ·국비지원, 테크노파크 지정

자료 : 통상산업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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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별, 자치단체별로 벤처집적지의 기능 및 규모, 운영을 차별화할 필요

가 있다.

통상부의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지원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관련 집적지를 구상하고 있다. 신규로

조성하거나 이미 추진중인 첨단산업단지를 활용 또는 산업단지의 재개발

방법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은 기존 산업

단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대도시내 또는 주변지역의 전통적인 공업단

지의 주변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입주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공단의

재활용이 필요할 경우 재개발 차원에서 벤처집적지의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 및 시설의 활용과 관련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벤처 집적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사업시

행자 및 입주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벤처기

업으로 특화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아파트형

공장 건설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업시행자에게 다양한 금융 및 세제혜택

이 주어지기 때문에 벤처기업 집적지 조성의 사업주체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벤처관련 집적지의 계획내용과 정책적 지원방안의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재원마련 및 입지규제완화이다. 계획

내용측면에서는 입주기업의 업종, 창업단계, 입지등에 따라 집적지의 유형

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모, 기능구성, 입주업체의 선정기준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단독추진보다는

대부분 산·관·학 협의회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재원조달의 문제해결 뿐

만 아니라 입주업체의 사전확보, 운영노하우의 공유 등을 통한 집적지 조성

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산·관·학 연계

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만 벤처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집적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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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연계개발모델에 대한 사례가 적고 제도적 지원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과연 지자체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입주예상업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벤처 집적지 조성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벤처기업협회의 벤처빌딩 조성사업은 협회의 회원

사를 우선입주대상으로 하여 관련 부대기능을 연계하는 것이다. 한국소프트

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타운의 건설계획도 협회의 회원사가 주 입주대

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협회, 단체 등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는 사전 입주대상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순순한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단계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표적시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집적지는 산업단지보다 조성원가가 높고 분양이 아닌 임

대형태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조성사업 주체는 조성

비용을 입주업체를 통하여 회수하게 되지만 입주벤처기업의 특성상 원가에

기준하여 입주비용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사업수지를 보전할 방

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조성비용중 부지비용, 건축비용, 제세 및 공과, 설비

비용 등 각 항목별로 정책적 지원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의 양적인 확충

테크노파크 혹은 사이언스파크는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 능력과 기업의

산업기술 개발 전략을 연계시키는 수단으로서 대학 및 기업만으로는 만들

기 어렵다60).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발전한 테크노파크는 영

60) 김영호, 테크노파크 경쟁, 조선일보 199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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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독일 등지에서의 붐을 거쳐 80년대에는 일본에서 붐이 조성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단 선진국과 비

교할 때 우선 양적인 면에서의 확충은 필요하다.

■ 지역별 테크노파크 조성의 차별성

대부분의 테크노파크가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를 두루

다룰 계획이어서 백화점식 연구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90년대초 착

수되어 현재도 지지부진한 첨단산업단지의 실패경험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

업단지의 조성필요성을 절실히 말해주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국가 산업구조 조정차원에서 첨단기업의 창업 및 육

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 중심의 산·학·관 협력형 테크노파크 조성 경쟁이 치

열한 상태에서 자기지역으로의 유치가 목적이 되어 치밀한 계획없이 진행

되는 유치경쟁은 무의미할 수가 있다. .

■ 산학연 연계의 구심점으로서의 테크노파크

첨단산업단지의 실패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의 경우도 관련

부문간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광주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의

조성주체와 관리운영주체, 개별시설의 지원주체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각

부문간의 연계성 부족이 실패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의 경우

통산부의 산업기술정책, 과기처의 과학기술정책, 교육부의 대학과학 진흥정

책, 정통부의 정보화정책등이 결집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테크노파크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테크노파크 사업은 통산

부 단독이 아니라 교육부, 과기처, 정통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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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창업기반 확충

테크노파크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이 뒷받

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의 분리창업(Spin-off)를 통한 벤처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공원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몇몇 사례

를 보면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체로 확산시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

진하는 가능은 상당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산학협동의 기본 취지에서 출

발하여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을 대상으로 한 기부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는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추진하는 연구단지는 부족한 대학재정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기업의 기부에 의한 연구개발시설의 확충단계에 머물고 있으

며 실제로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연구공원의 사례처럼 대학의 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경우나 고려대 테크노콤플렉스의 경우처럼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단지들은 대기업그룹의 연구인력이 입

주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결과적으로 대기업 연구소를 대

학내에 입지시킨 것 이외에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테크노파크가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기업 연구소와

의 연구개발 시너지 제고측면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큐베

이터 기능을 단지조성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테크노파크의 기능구성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의 연구기능의 확충뿐만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을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의한 테크노파크의

조성시 각종 지원에 대한 옵션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12



Ⅳ.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및문제점

5. 유형별 지원정책의 비교

(1) 지원정책 현황

<표 Ⅳ- 19> 벤처관련 입지정책과 근거법률

첨 단 산 업 단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 파 트 형 공 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창 업 보 육 센 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밴처빌딩, 테크노파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유형별 지원정책

■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원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 토지수용 가능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

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제22조). 이 경우 토지수용법을 준용한

다.

◆ 인허가 의제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

획 변경,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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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이 의제처리된다.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계

획법, 수도법 등 2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61).

◆ 비용보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50% 범위62)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의 건설비

- 이주대책사업비

- 토지,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

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 기반시설 설치지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항만·도로 및 철도

-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기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시설

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1조, 지침 제 18조
62)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

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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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표 Ⅳ- 20> 벤처관련조세감면

구 분 감 면 내 용 지방세

대도시권에서 이전
하여 입주시

·공장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장시설가액 15% 범위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손금산입

국 세

수도권에서 이전하
여 입주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처음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감면
- 다음 2년간 30% 감면

국 세

산업단지내 입주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5년내취득분 포함)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5년간)

지방세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41, 43, 45조, 지방세법 제276조, 시행령 제 224조,

◆ 금융지원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

개별법에 의한 금융지원 등이 있다.

■ 중소기업협동화단지

◆ 대출금리, 기간 및 지원비율63)

협동화 사업의 직접대출금리는 연 7%이나 협동화사업중 공해방지시설은

6.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6개월마다 균

등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63) 대출기간 및 지원비율은 Ⅳ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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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6> 협동화사업의 자금지원절차

◆ 세제지원

조성사업자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협동화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지방세법 제280조)

◆ 인허가 의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18개 사항이 의

제처리64)된다.

■ 아파트형 공장

◆ 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진공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

금을 입주자에게 직접 지원하는데, 분양대금의 70%이내. 연리 7%,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다. 협동화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 경우 역시

6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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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으로 부지가격 및 건축공사비의 50%이내,

연리 7∼8%,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건설업체(96년부터 시행)일 경우 각 시·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앙 및 지방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조성)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70%이내,

연리 7%,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서울시)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 세제감면

국세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는 건립자에 대하여 50% 감면되고 지방

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건립자 및 최초 입주자에 대하여 면제되며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건립자 및 최초 입주자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된다.

◆ 입지지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 대상에서 아파트형공장은 제

외되고 1,000세대이상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공장이전적지에 공장혼재도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장

부지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수도권내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도시형공장 유치하거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숭인을 얻은 경우(업종불문), 산업단지안(업종불문)의

아파트형공장은 설립가능하다. 자연보전권역에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공장유치 및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내(업종불문)의 아파트형공장은 설

립가능하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일반·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역녹지지역에

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가능하다.

■ 창업보육센터

◆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65)과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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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작업장, 범용제조시설, 실험기구 등을 구입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60%이내(단, 최대한도 10억원)에서 융자지원66)하고 있다.

◆ 세제지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사업자 지정후 2년이내에 사업용 토지, 건물 등

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의 50%를 감면하토록 하고 있다.(96년부터 시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5

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진흥구역

◆ 자금지원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의한 진

흥구역의 조성·입주 및 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소프트웨어 공동지

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67).

<표 Ⅳ- 21>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대한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구역의 조성·입주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

- 초고속공중망설치시 진흥구역에 우선순위 부여
- 공동입주에 대한 자금(분양금 및 임대비) 지원
-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용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융자대

상 선정시 가점부여
S/ W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S/W공동지원시설 추가설치시 진흥구역내에 우선 설치
- S/W사이버 마켓을 통한 유통 및 마켓팅 지원 등

진흥구역내 우수 S/W
업체 선정 및 지원

- 매년 S/W진흥구역내 우수S/W업체 선정
-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시, 유망중소정보통신사업자 선정시

가점부여
- 정보통신지원사업(정보화촉진기금)시 우대

자료 : 정보통신부(1997.9), 소프트웨어진흥구역지정에관한고시.

65) 96년도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예산규모는 34억원이며 대규모공단지역 및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4∼5개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66)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10억원 이내
67)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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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빌딩 및 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벤처특별법에 의해서 벤처관련 집적지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폭은 다른

시설 및 단지에 비하여 가장 다양하고 파격적이다.

◆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허용 (법제17조)

기존 산업단지는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되나, 벤처기업전용단지는 공장·

연구시설·기업관련 서비스시설 등을 복합구비하여 조성되므로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

방산업단지는 단지조성관련 인·허가, 지방세 감면, 기반시설 보조 등 정

부지원을 받으므로 신기술기업 전용단지를 산업단지로 지정 가능케 함으

로써 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대규모 단지의 경우 민간기

업만으로는 개발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의 개발근거를

규정하였다.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법제18조)

기술·지식의 특성상 유사업종 기업의 집단거주를 통한 상호 정보교류는

기술·지식의 집약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바, 집적시설 설치·지정은 의의가

크다. 이를 위해 신기술기업이 집단 입주한 기존 건축물을 집적시설로 지정

가능케 하였으며, 지자체 필요시 집적시설의 직접 설치를 허용하였다. 다만,

집적시설에는 용도지역별 규제 배제, 용도변경 간소화 등 특례규정이 적용

되는 만큼, 지정요건·지정신청 기타 지정관련 사항은 통산부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하여 지자체의 지정 남발방지 및 국가산업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

고 있다.

◆ 국공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특례규정 (법제19조)

벤처집적지의 사업자68)에게 국·공유재산의 수의매각69) 또는 임대7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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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국유재산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을 벤처집적

지에 대하여 특례(감액매각, 임대료 감면 및 장기임대)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입지공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 잡종재산을 벤

처기업에게 임대조건부로 신탁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공유토지나 대학

校地의 일부를 벤처집적지의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게 하고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여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

정하였다. 다만, 기부채납의무는 면제하되, 임대기간 만료시 기부하거나 원

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소규모 기업이므로

단지 혹은 집적시설내 일부만을 점유하는 점을 감안하여 벤처집적지 사업

자가 시설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벤처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71)함으로써 벤처집적지의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법제20조)

벤처기업은 기술·지식 집약화를 통한 지식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만큼, 국가·지자체의 신기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노력을 뒷받침할 필

요가 있으므로 국가·지자체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도로 등 기반

시설 뿐만 아니라 개발·설치관련 시설비 보조를 허용72)하고 있다.

◆ 건축금지에 관한특례 (법제21조)

벤처기업전용단지내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개발계

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를

68)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
치·운영자 모두를 '벤처집적지 사업자'로 부르기로 한다.

69) 연 8% 이자율 적용, 매각대금의 20년 분할납부 가능(시행령안 제11조)
70) 수의계약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은 20년(갱신가능), 연간 임대요율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이상을 곱

한 금액, 월할 계산 가능 (시행령안 제12조)
71) 현행 국.공유재산 관련법령은 임대자의 임대재산을 통한 수익을 불허하고 있다.
72) 다만, 예산제약을 감안하여 시설비 보조를 의무화하지 않고 실정에 맞게 보조할 수 있도록 가능규정

을 두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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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한다73). 또한 벤처기업은 기술·지식기반산업이며, 토지절약적·환경친

화적 특성을 보유한 만큼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없이 건축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녹지 및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녹지지역, 전

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는 존속토록 하고 있다. 벤처

기업은 공장·사무실·연구시설 등 복합시설을 구비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유연하게 개편해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매

번허가 없이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74).

◆ 각종 부담금의 면제75) (법제22조)

벤처기업의 토지절약적, 환경친화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구집중억제 또는

환경보존이 목적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 부담금은 개발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

유발부담금 등이며, 미술장식 설치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73) 신기술기업 전용단지는 신기술기업을 위한 공장시설이외에도 각종 지원시설, 연구시설이 복합 입주하
는 점에서 기존 산업단지와 다르므로, 단지계획에 따른 신기술기업 전용단지의 경우 동 조항에 의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를 배제토록 규정한 것이다.

74)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가 면제되는 입주기업 등의 범위는 공장(공업배치법)을 소유
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1천㎡이하인 공장을 소
유한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 기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벤처기업 등이다. (시행령안
제13조)

75) 벤처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한정하고 있으며 벤
처기업전용단지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의 부담금 면제규정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산업
단지의 경우 공공개발에 한하여 전용부담금의 70%감면, 개발부담금의 전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전용단지는 벤처기업 집적지 중에서 각종 부담금의 감면혜택이 적은 실정이다. 특히 민간이
벤처기업전용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의 감면혜택이 전무하게 된다. (국토개발연구원(1994), 공업
단지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pp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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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정책의 비교

<표 Ⅳ- 22> 유형별 입지지원정책의 비교

유 형 자금지원 시설설치지원 조세지원 입지지원

첨단
산업단지

·기술개발,
첨단기술산업 등
개별법에 의한
금융지원

·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보조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5년간)

·전용부담금(70%),
개발부담금
감면(공공경우)

·토지수용가능
·인허가의제

(20개법률)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중소기업고도화
자금(7%)

·양도세 50%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세/등록세
면제

·인허가의제 (18개
사항)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고도화
자금(중진공),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민간)

·분양대금 70%
이내, 7%

·양도세 50%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5년간)
(건립자, 최초입
주자)

·수도권총량규제외
·대규모

영구임대주택건설
시 건립의무화

·수도권내,
도시계획구역내
입지완화

창업보육
센터

·소요비용
60%이내 (최대
10억원)
융자지원

·7%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정보화촉진기금
에 의한 지원

·6.5%

·구역내
병력특례업체
지정시 우대

벤처빌딩
등

·기술개발,
첨단기술산업 등
개별법에 의한
금융지원

·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보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산림전
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단, 전용단
지는 산업단지
규정 준용)

·국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임대가능,
신탁허용

·대학교지 활용
가능

·기부채납의무면제
·건축법상 용도지

역별 규제 완화

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감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은 공통적인 것으로 전제하여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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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사례76)

(1) 개발동향 및 전망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주요 경

쟁국들이 21세기 기술경쟁에 대비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첨단산업으

로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테크노파크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천2백개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 Research Park(미국), Science Park(영국),

Innovation Center(독일), 高新技術産業開發區(중국) 등으로 지칭되며 기능

및 공간구성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77)의 경우 133개의 테크노파크와 신기술혁신 및 벤처창업을 지원하

는 700여개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78)가 설립돼 있고, 영국79)과 프랑스, 독

일80)도 각각 44개와 53개, 120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돼 있다. 일본은 이미

조성된 78개와 현재 진행중인 33개를 포함, 오는 2000년까지 모두 111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게 되며, 중국은 전국 27개성에 53개의 테크노파크를

세우고 80개의 기술혁신센터와 8개의 신기술 창업보육 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다. 대만은 신죽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한데 이어 올해에는

신규로 대남테크노파크 조성을 완료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등 후발 개도국

들도 대만과 유사한 테크노파크를 수도권에 조성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83년에서 86년사이에 리서치파크의 설립이 가장 활발하였으

며 이때는 학생수가 감소하여 각 대학의 재정사정의 악화로 산업계와의 제

76) 조선일보, 97. 10. 03 . 삼성경제연구소, 삼우설계(1996), 21세기 연구보고서
77) 미국, 대학관련연구공원협회(AURRP, Association of University Related Research Park) 가입자 기준
78) 이중에서 4백여개가 최근에 설립될 정도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대도시에 밀집돼

있으며 설립주체는 공공단체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공단체와 기업에서 출자해 운영중이다.
창업성공률은 평균 80% 이상이다.

79) 영국, 과학공원협회 (UKSPA, United Kingdom Science Park Association) 가입자 기준
80) 독일, 기술창업보육센터협회(AGT, Association of German Technology and Business Incubation

Center) 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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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단, 리서치파크 설립증가에 따라 연구개발형 기업

의 확보가 곤란해져 최근 설립건수는 저하되고 있다.

영국은 71년 캠브리지대학에 과학공원(Science Park)이 설립된 이래 83

년에서 86년 사이에 건설이 집중되었는데 79년경 중북부의 실업자가 증가

하여 신산업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지방정부가 과학공원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학도 산업계와의 유익한 제휴 수단을 추구하

게 되었다.

독일은 83년에 기술혁신센터(Innovation Center)가 베를린에 최초로 설립

되었으며 구 서독은 80년대에 설립 붐을 이루었으나 구 동독지역은 통일후

에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10년간의 경험에 비쳐서 기술창업보육센

터가 구 동독의 지역산업 재건 및 대학의 재구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高新技術産業開發區는 국내의 기술이전에 의한 연구개발성과의

상품화, 국제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85년 최초로 설립되었다. 중

국에서는 高新技術産業開發區 설립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술혁

신 정책을 추진하게 하고, 대학에 인접하여 건설됨으로서 남부, 동부, 북동

부의 과학기술자원이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테크노폴리스법(1983년), 민활법(1986년), 두뇌입지법(1988년) 등

3법의 제정으로 88년 이후 설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80년대 이전까지는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1988년 이후 S&T Park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여 92

년에 설립건수 20개소로 가장 많았다. 2000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90년대 전

후보다는 다소 감소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테크노파크는 기존 생산거점으로서의 공업단지와 달리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한 신기술혁신과 산업계에 대한 첨단기술 연구결과의 이전

및 신기술 창업·보육이 강조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각국의 산업구조

및 기술혁신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규모, 기능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81).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가 형성되고 첨단기

81) 통상산업부(1997), 해외 테크노파크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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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벤처기업의 창업이 두드러지며 독일은 지역 산업구조와 기술환경을 고

려하여 설치된 기술혁신센터 중심의 신기술개발과 동센터 연구과실의 산업

계 확산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Ⅳ- 7> 일본의 S&T Park 설립추이

일본은 영미식 모델과 독일식 모델이 혼합되어 있으며 아울러 대단위 테

크노폴리스 조성이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다. 중국,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

폴, 태국 등 후발개도국의 경우는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산업단지 형태의

대규모 테크노파크로 조성되고 있다. 선진국의 테크노파크가 생산활동의 입

주는 제한하는 반면, 후발개도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 창업, 첨단제품의

생산활동이 병존하는 복합단지로 발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규모면에서는 미국 테크노파크의 평균면적 100헥타르 (약 30만평)를 기

준으로 유럽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반면, 아시아국가들은 이를 상회하는 대

단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테크노파크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하고 각종 예산·세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도기술공

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테크노폴리스법, 83년 제정)과 민간사업자의 능력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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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민활법, 86년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82).

중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관하에 중국과학기술진흥법(The Law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근거하여 53개 테크노파크 전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의 경

우 테크노파크 설립 및 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특별법(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a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Statut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Administration )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요 지원시책은 첨단설비에 관한 특별상각제도, 입주기업

에 대한 소득세, 건물·토지세 감면,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 첨단기술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한 창업보

육시설 지원, 연구시설 등 특정시설 건설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 등이

있다.

테크노파크의 성과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실리콘밸리는 90년대

미국 경제성장률의 43%를 담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미국경제의 성장거점이

되고 있다. 구조적 불황을 겪고있는 일본의 경우 88∼94기간중 테크노파크

지역의 공업생산액 성장율은 전국 평균을 2배이상 상회하는 20.6%를 기록

하였다. 대만 신죽단지의 경우에도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116억불의 매출액

(대만 정보산업 매출총액의 40% 수준)을 기록하였고 최근 생물공학 등 미

래형 신산업으로 구조전환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대만의 첨단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의 53개 테크노파크는 조성 5년여만에 129만명의 기

술·기능인력이 결집되어 96년 현재 26조원의 매출과 43억불의 수출규모를

기록하였다.

82) 현재 테크노폴리스법에 의해 26개 지역, 민활법에 의해 13개 지역이 선정.지원되고 있다.

126



Ⅳ. 벤처관련 입지정책의 현황 및문제점

(2) 중소기업 창업보육정책

미국 등 선진국의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주체 및 기능에 따라 대학관련형,

지역사회후원형, 기업·프랜차이즈형, 민간형 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주체 및

설립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Ⅳ- 23> 서구의 인큐베이터 유형 및특성

유 형 목 적 지 원

대 학 관 련 형 ·대학 평가,지명도 제고 ·지자체, 중앙정부, 대학의 자금지원

지역사회후원형 ·지역경제활성화 ·지자체,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기업·프랜차이즈형·영리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

민 간 형 ·영리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

일본의 창업보육센터는 80년대 후반부터 산업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식집약형 산업의 진흥 및 고용창출 등의 목

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제3섹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비

용절감을 위하여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용기계, 설비 및 저렴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소프트한 측면에서 사무 및 관리지원, 기술자문, 정보교환 등의

경영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

개소당 입주업체수는 미국 10∼80업체, 일본 6∼42개 업체이고 연건평은

1,000평∼10,000평 규모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신규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기존건물을 개조하여 활용한 경우가 3분의 2정

도이며 대학 및 민간부문이 설립하는 것은 대부분 신축되고 있다. 특히 미

국의 경우 소요자금의 약 70% 정도를 정부 및 기업, 대학 등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다. 임대료의 경우 주변의 일반 건물

임대료의 50%수준이며 연차적으로 상승시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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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4> 미국과 일본의 창업보육센터 현황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설립근거
·각주 행정법의 중소기업보육사업

관련규정
·민활법의 지원대상인 연구개발 기

업화 기반시설중 하나의 시설

설립목적
·지역경제활성화, 신규고용창출
·지역산업의 다각화
·연구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발형 기업창출 육성

사업주체
·공공부문,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

체 (사업주체의 90% 이상)
·대학, 민간부문(영리)

·관주도의 제3섹터

입주대상

·업종 : 특별한 제한없음
(첨단기술, 경공업, 제조업, 연구개
발 우선)

·대상 : 창업예비자 및 창업후 3~5년
이내 기업

·업종 : 기술,지식집약형, 첨단기술,
지역특정업종

·대상 : 창업후 5년이내의 벤처기업
및 소기업

규 모
·연건평 1,000~10,000평
·입주업체수 10~80업체
·업체당면적 10~300평

·연건평 1,000∼3,000평
·입주실수 6∼42업체
·업체당면적 10~50평

건물형태
및 입지

·기존건물개조(2/3) : 공공부문(낙후
지역, 농촌)

·신축(1/3) : 대학 및 민간부문(도시,
도시근교)

·신축 또는 개조(도시, 도시근교)

자금조달
·약 70%가 보조금, 출연금으로 운영

: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기업,
대학, 개인 등 다양

·중앙정부, 현, 자치체, 지역기업, 단
체, 중소기업사업단 등의 출연, 출
자, 융자

지원사항
·사업장(제조공간, 연구개발실)
·공동이용서비스, 경영, 기술자문

·시설(연구개발실)
·사무관리, 경영, 전문지식

운영조직
·관리자 : 1∼2명
·사무, 시설관리지원 : 5∼6명

·집행부 : 7~8명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임 대 료

·입주초기 : 주변임대료의 1/3∼1/2
수준

·연차적 임대료 인상으로 입주후
3~5년후에 주변임대료에 접근

·주변임대료의 50∼70% 수준

입주기간
세제지원

·대부분 제한없음
·특별한 지원사항 없음

·2∼3년(필요시 연장)
·부동산취득세 경감(50%)
·고정자산세 경감(50%)
·고정자산 특별상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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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례

■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MSC : Multimedia Super Corridor) 계획으로서 총 5백억 링기드(약 17조

5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이 하이테크 단지 건설 프로젝트

는 동남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싱가포르마저 긴장케 하고 있다. 수도 콸라룸

푸르에서 남쪽의 신국제공항에 이르는 거대한 회랑(길이 50km, 폭 15km)에

광통신으로 빈틈없이 연결된 첨단 연구단지를 세우고 두 개의 첨단 신도시

까지 만들 계획이다.

MSC의 심장부엔 새로운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와 대학-첨단기업-연

구기관이 집적된 「사이버자야」가 들어서게 되며 내년부터 첨단 인텔리전

트 도시로 건설되는 「푸트라자야」로 말레이시아 총리공관은 물론 모든

정부부처 공기업 대기업 본사가 이사를 온다.

이들을 연결하는 광섬유 디지털망은 속도가 초당 2.5∼10기가비트. 인터

넷을 통한 화상회의, 원격진료와 라이브 인터넷방송이「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고있는 사이버자야에는 고급 연구인

력을 양성하는 페르타니안 말레이시아 대학이 설립되고 외국 기업의 지사

와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쟁쟁한 회사들의 총수 30명이 마하티

르총리의 자문역으로 위촉을 받기도 했다. 9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곳에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한데 이어 선마이크로시스템사도 자바연구센

터를 설립키로 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화폐와 전자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지적소유권 보호법령을 제정한데 이어 이

곳에 들어오는 외국기업들에게는 파격적으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기

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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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신죽과학단지

신죽시는 대만의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인구 33만명의 중소도시로서 타

이베이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이 도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

다. 모두 8백㏊의 면적에 자리한 이 단지는 84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아직

도 진행중이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녹지와 공원, 연구단지와

주택단지가 잘 어우러져 있다. 한국의 대덕과학단지를 연상케 하는 신주과

학공업단지에는 컴퓨터와 주변기기·반도체·통신·광전도체·정밀기계

및 생물기술 등 1백6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3만3천여명이 이 단지 안에

마련된 주택지에 살고 있다. 특히 공장들은 무조건 공장터 면적의 25%를

녹지로 꾸미도록 규정돼 있어 명실상부한 숲속의 작은 과학공업도시로 자

리잡았다.

단지 공용의 공원말고도 공장별로 공장터 면적의 25%를 떼어내 반드시

공원이나 녹지를 가꾸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갖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이나 환경파괴 등을 막을 수 있어 나쁜 이미

지를 크게 바꾸고 있다. 단지내 수풀 조성의 기본은 맨흙이 드러나지 않도

록 하는 것이며 공장지대의 녹화면적은 총면적의 25%를 넘어야 하지만, 공

원의 수풀면적은 이보다 훨씬 높은 총면적의 80%를 넘어야 하며, 주택지역

도 전체 면적의 35%를 넘어야 한다

공업단지 안의 녹지대는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이나 바람을 막아주

고, 공장에서 보기흉한 것들을 가려주는 보호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지 안에 녹지대를 설치하려면 건축설계 때 반드

시 정해진 구역별 녹지조성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Cambridge Science Park)

케임브리지대학과 인접하여 연구개발시설의 접근 및 전문인력 확보가 용

이하고 저렴한 부지 제공이 가능하며 쾌적한 연구 및 생활환경을 갖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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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Trinity Center(연구지원센터) 및 20

여동의 연구실 (Laboratory or Manufacturing office & Bldg.)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밀도(20∼30%)개발로 단지의 쾌적성을 확보하였다.

컴퓨터, 의약, 전기기기, 레이저 등 73개의 첨단산업체가 입주하여 있으

며 95년 현재 이들 업체의 종사원수는 2,992명이다. 첨단기술산업의 창업·촉

진, 케임브리지 지역경제 발전, 대학과의 R&D연계 등 산학협동과 관련기업

간 접촉용이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Ⅳ- 25>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개발개요

성 격 - Science Park

소 재 지
- 수도 런던 북쪽 80km떨어진 케임브리지 지역내 케임브리지 지구,

Milton Rd.
규 모 - 52ha(130에이커, 160,000평)
사업기간 - 1970년 부터

개발주체
- Cambridge trinity college

(개발재원은 트리니티대학 자체 조달)

개발배경

- 60년대 말 영국정부에 의한 대학과 첨단기술 기업체간의 산학협동 촉
구에 부응하여 2개대학(Harriot & Watt 및 Cambridge)에 최초로 설립.
C.S.P는 영국에서 두번째로 개발되었으며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운영됨.

개발경과

- 69년 케임브리지 대학위원회가 대학주변에 과학에 기초한 산업의 확장
을 건의

- 70년 트리니티 대학이 초기 14에이커의 연구단지 계획 수립
- 71년 산학협동 추진체 발족
- 73년 단지설계 확정 및 입주개시
- 84년 트리니티 교류센터(Trnity Center) 개원
- 90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입주기관 및 업체는 산업생산과 관련된 연구활동, 단지내 연구기관의 상

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초적 생산활동, 단지내 전문인력의 자문, 기타

연구 지원활동(트리니티센터, 모험자본(venture capital) 제공) 등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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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된다. 관리주체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며 소수의 회계관 및 관리자

가 운영하고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총 투자액은

약 2천만 파운드이며 정부 지원금 및 대부금은 전무하고 산학연구를 위한

대학지원금으로 조달되었다.

단지의 토지소유는 Trinity college이며 기업에 분양하는 경우는 없고 임

대만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5년이며 특정목적용 건물에 대해서는 80년으로

하고 있다. 계약기간전에 이주하면 다른 입주회사를 대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민간부동산 기업인 Bidwells社가 부지임대 계약 및 관련업무 등 관

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manager는 대학 1

명, 부동산 및 개발회사인 Bidwell社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건설 및 사업은 업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은 대학측이

제공하고 실험실 등 일부시설은 입주자가 설치하기도 한다. 입주율은 90년

85%수준으로 최고였으나 94년말 현재 75%로 떨어진 상태이다. 연구인원의

국적은 영국-미국-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독일의 순이다.

건축규제는 6ft2당 1ft2의 비율로 건축을 허용하는(영국 공업지역 평균비

율은 2:1임)등 엄격한 규제로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향후 5ha의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수요에 따라 신축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rinity Center는 단지내의 후생지원 및 홍보시설로

서 회의실, 레스토랑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홍보기관에서 인가된 자

체의 정기신문(CSP newsletter)을 발행하고 있다. 이 단지의 성공요인은

① 유치업종 및 기능상의 특성 ② 입지상의 장점 ③ 산학협동의 용이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32



Ⅴ. 벤처집적지의 개발방향

Ⅴ. 벤처집적지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1) 입지선정시 고려요소

첨단산업은 수송비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유입지형 산업이라고 인

식되기 쉽다. 그래서 경관이 좋은 산간벽지에 입지해서도 이 산업이 잘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벤처단지를 유치하거나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벤처집적지는 매우 까다로운 입지요건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벤처집적지의 입지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동종 혹은 관련업체들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시너지

- 고급두뇌 및 최신정보의 활용가능성-우수대학, 연구소 등과의 인접성

-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지역적 분위기

- 각종 도시적 유통,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시설과의 근접성

- 전문 유통시장과의 연계

- 교통 편의성(공항, 고속도로 연결)

- 통신기반

- 수준높은 주거, 교육, 의료시설 및 환경조건

- 24시간 이용가능한 편의시설

- 정부, 지방, 협회 등이 지원하는 인프라

- 토지이용상 규제완화

그러나 이러한 입지요건을 골고루 갖춘 지역은 많지 않다. 특히 비수도

권지역에서 이러한 집적지를 조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첨단업종의

벤처기업은 불특정한 다수를 고객으로 하고 고급기술인력이 필요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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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대도시 인근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

기 때문이다. 비교적 적은 투자와 시간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성공적인

벤처 집적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발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컴퓨터산업, 영상산업의 경우 산업의 대부분이 자

리잡고 있는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성공적으로 단지를 형성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역에서 벤처집적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려면 기

존의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업종을 선정하고, 기존 인력과 시설

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벤처창업 및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입지조성을 위한 전략적 원칙

선진국의 경험을 보게되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공간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벤처집적지

는 기존의 공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과는 현저히 다른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기능이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벤처집적지를 조

성하기 위한 전략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83).

◆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이를 위해서는 유사업종에 관여하는 기업들과 기관들의 입지수요와 사업

계획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이들의 사업활동 네크워크가 이식되고 촉진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육성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현재 형성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다양한 협

력 및 하청관계를 기업들의 입장에서 조사한 후 이들의 네트워크가 유지될

83) 조명래(1996.11), 유연적 산업화와 신산업공간의 조성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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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벤처집적지 조성시에 단지의 공간적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단지계획과

함께 여기에 담길 네크워크 체계를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크워크 조

직 계획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연구기관 및 대기업의 입지 유도

외국사례에서처럼 조성초기에 정부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의 입지를 유도하

여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계열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의 창업과 재창업을 유도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벤처집적지 형성 초기에 개발 적지(適地)는 바로

이러한 연구기관이나 관련기업이 어느정도 집적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사소통적 하부구조 구축

벤처집적지의 하부구조는 관련 활동단위들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촉

진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하부구조(communicative infrastructures)이어야

하며, 조성 초기부터 각종 통신망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기술정보훈련 등 생산활동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환경 등의 생

활환경 조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업종 입주 유도

벤처집적지는 동종산업들의 집적을 통해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자 하는 것이므로 유사업종과 관련업종의 입지를 유도할수 있는 장기적인

조성정책이 필요하다.

◆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역할 필요

벤처집적지의 입체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기업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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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있

어야 한다.

◆ 공동체로서의 벤처집적지 형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성숙단계에 접어든 첨단산업지구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벤처집적지는 하드웨어(생산협력) 형성만으로는 힘들고 벤처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능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벤처단지를 구성하는 대학, 연구자, 기업주, 기술자, 상공회의소. 환경단

체,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벤

처집적지를 Intelligent Regions으로 가꾸어가야 한다.

◆ 지역밀착형 벤처집적지 조성

벤처집적지의 위치와 업종구성은 지역의 산업구조나 도시구조에 따라 달

리해야 한다. 벤처집적지의 조성은 동종, 동업 및 관련업종과 기능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집적지

는 오염발생이 적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내에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내

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조성될 수 있다.

(3) 기본방향

벤처집적지의 형성은 단순히 공단의 조성이나 한두가지 인위적인 정책적

지원 및 기관 등의 설립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한 복합적이고 시장기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을 갖춘 고급인력과 벤처자금이 자연스럽게 모

여들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과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적합한 벤처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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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은 창업에서 부터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된다. 창업에

서부터 기술개발 및 초기생산단계, 성장단계를 거쳐 기업공개 등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일련의 성장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에 적합한 입지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창업단계에서는 자금과 입지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기타 경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창업초기에 사무실, 전화, 기계설비 등의 확

보 혹은 임대가 중요한데 이는 벤처기업의 창업단계에서 대부분의 자금이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만큼 제한된 사업비 가운데서 연구공간 임대, 장비의

구입 및 임대비용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지측면에서는 이외에도 창업자와 투자가들이 중시하는 요건들을 갖어야

한다. 매력적인 건물과 환경, 양호한 접근성, 통신시설, 양질의 주택 그리고

의욕적인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창업후 연구·기술개발과 초기 시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본격적

인 양산단계 이전에 이루어지는 제품의 상업화 단계라고 할수 있다. 주로

소규모 생산설비와 마케팅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림 Ⅴ- 1> <벤처성장단계별 입지지원>

성장단계에서는 판매 및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량생산체제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입지측면에서 새로운

생산용지와 라인이 필요하게 되는 단계이다. 생산기능의 지방으로의 이전가

벤처기업
전용단지

창업기
기술개발
초기생산

성장단계

기업공개
고속성장

창업보육센터
대학·연구소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전용단지
APT형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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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커지며, 업종에 따라서는 외주(out- sourcing)에 의한 생산이 모색되

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안정단계에서는 기술집약적인 신제품의 개발과 시장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공개와 고속성장을 계속하게 된

다. 기존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신제품의 개발이 꾸준히 이

루어지는 단계이다.

나. 산·학·관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유기체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단독추진보다는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동종 또는 유사(類似)업종의 벤처기업을 일정한 지역에 집적시킴으

로서 집적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핵심은 고급인력의 확보에 있으므로 인재을 공급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입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

도 대학은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산학협동을 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거

나 첨단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구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직접

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육·문화·환경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

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업종특성의 고려

벤처기업은 반드시 첨단산업일 필요는 없으나 대체로 정보통신, 소프트

웨어, 산업기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집약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3C(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 및 3S(system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 engineering), 생명공학, 첨단의료기기, 신소재 등의 분

야에서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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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분야도 이와 비슷하다.

이들 업체는 비제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기업과는 달리 대단위 생산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벤처기업은 사무실

위주의 입지지원이 요구된다. 컴퓨터 관련업체의 경우 부품의 조달,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의 교류 등 집적효과가 대단히 중요한 업종으로서 벤처빌

딩이나 단지중심의 입지지원이 필요하다.

공업단지가 서로 관련이 없는 공장들이 함께 입지하는데 비해 동종의 관

련 산업들이 일정한 공간내에 집적하므로서 업종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벤

처집적지의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기존 산업입지정책과의 조화

벤처집적지의 육성은 지역산업구조를 미래·첨단산업 중심으로 재조정한

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기존 산업입지정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기존 인프라

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벤처집적지의 최적입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입지정책은 공장의 신·증설 억제를 위해

대형건축물의 입지제한, 과밀부담금의 징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벤처집적지가 입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받는 대형건축물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

다. 벤처집적지는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정책 뿐만 아니라 기존의 창업보육센

터, 첨단산업단지,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등과의 법제도적인 형평성, 기능의

차별성과 같은 기존 산업입지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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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적인 토지이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복합화(mixed use)해

야 한다84). 벤처집적지는 단순한 공장이나 연구실, 사무실이 아니라 복합적

인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벤처집적지는 연구활동 및 첨단생산활동은 물론이고 정보공급을 위한 정

보센터, 창업 인큐베이터, 기타 대규모 전시장, 호텔, 은행이나 투자회사, 위

락시설, 주거시설이 함께 입주하여 복합적인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첨단도시

를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업단지가 해안 매립지, 대규모 공단

에 입지하는 것과는 달리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시적 기반을 배

경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2. 벤처집적지의 입지유형별 개발방안

(1) 벤처집적지의 입지 유형화

가. 벤처집적지의 입지 유형화

각각의 벤처집적지는 공통적인 특성 이외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의도성, 규모, 기능, 조성목적, 조성주체, 입지, 기능, 업종간 상호보완성, 개

발주체, 개발목적 등이 있다.

우선 벤처기업 집적지는 그 의도성에 따라 자연발생적 집적지역과 계획

적 조성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계획적 조성지역은 다시 신도시나

신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신규계획형과 노후 혹은 쇠퇴된 기존시설을 재

84) 권오혁(1996.11), 새로운 산업공단전략으로서의 첨단산업단지 , 지방자치,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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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재생형이 있다. 즉 벤처기업 집적지는 자연발생형, 신규계획형, 기

존시설 재생형으로 구분된다.

벤처기업 집적지는 그 규모가 큰 순서에 따라 지역규모, 도시규모, 단지

규모, 건물(빌딩)규모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규모가 큰 지역 규모의 경

우는 자연발생형이 많고 계획형은 대부분 도시나 단지 규모이다. 한편 벤처

기업 집적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 지향형, 생산 및 제조 지

향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이 집적하고 있는 과학기술 및 연

구 중심지역의 성격에 따라 전통적 공업단지, 과학단지, 연구단지, 업무단지,

테크노폴리스, 인큐베이터 단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개념이 구분

되는 것은 아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조성의 주체는 크게 공영개발,

민간개발, 민관합작, 즉 제3섹터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내 입주 활동들의 업종간 연계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이 이루

어진다. 상호 연계되지 않은 다양한 업종들을 포함하는 전업종단지

(composite)와 입주 업종들이 유사한 연관단지, 하나의 대기업과 연계된 하

청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집적지가 어떤 지역에 입지하고 있

느냐에 따라 도시형, 준도시형, 농촌형 혹은 임해형, 내륙형 혹은 기존 중심

지 입지형, 낙후지역 입지형 등으로 구분이 된다. 기술개발 능력85)을 기준

으로 할 경우 신기술을 그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기술을 어느 수준 정도 도입하는 지에 따라 자립형, 재

개발형, 조립형, 종속연구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 지

향형, 생산 및 제조 지향형으로 구분하고, 입지와 개발방법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크게 7가지의 개발유형을 설정하였다.

도시내 자연발생적 집적형

도심지 인텔리전트빌딩 또는 빌딩군 형성형

도시내 기존공단 재개발형

대도시 근교 대학연구기능 및 민간연구소 연계형

85) 박삼옥(1996),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 지역연구 제 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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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지형

지방도시의 특정산업 연계형

기존 첨단산업단지 연계형

가장 바람직한 벤처집적지는 실리콘밸리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자본과 정

보, 인력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자생력을 갖추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적

은 투자와 시간으로 벤처집적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

펴본 벤처기업 입지요소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도시지역이나 도시근교지

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벤처집적지의 개발전략은 결코 절

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이나 산업발전 정도, 업종 구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나. 벤처집적지내 주요 활동 및 시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86)를 보면 매우 필요한 기능 즉 우선

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정보제공기능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기능으로 나타

났다.

<표 Ⅴ- 1> 신기술산업 집적빌딩의 필요기능 우선순위

필요기능 1순위 2순위 3순위
정보제공기능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기능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지원기능
창업보육기능
종합상담기능
전시판매기능

교류 및 회의기능
기타

47.0
28.8
-

10.6
6.1
4.5
3.0
-
-

25.8
31.8
7.6
9.1
4.5
7.6
10.6
3.0
-

7.8
18.8
23.4
14.1
3.1
10.9
14.1
6.3
1.6

합 계 100.0 100.0 100.0

86)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벤처빌딩 및 신기술중소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기업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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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에 필요한 기능은 교류기능, 연구개발기능, 생산기능 창업보육기

능이며, 특히 교류기능 가운데서 정보지원기능과 연구개발기능 수요가 높은

비중을 보이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벤처집적지는 개념상 첨단산업단지 또는 과학단지와 마찬가지로 혁신적

이고 쾌적한 공간환경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을 창출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시설이 요구된다.

◆ 생산기능 : 생산공간 및 사무실

◆ 연구개발지원기능 : 대학의 연구동, 연구소

◆ 창업보육기능 : 창업인큐베이터

◆ 정보지원기능 : 각종 관련협회, 세미나실, 회의실

◆ 교육훈련기능 : 연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 경영지원기능 : 법률, 특허, 경영컨설팅, 은행, 리스회사, 투자신탁회사

◆ 전시판매 기능 : 완제품 및 부품시장, 대규모 전시장

◆ 편익기능 : 호텔, 국제교류시설, 공연장, 위락시설, 서점, 인쇄소,

일반상업시설, 백화점, 공공시설, 주차시설

◆ 주거기능 : 주거시설, 녹지 및 여가시설

(2) 입지유형별 개발방안

가. 도시내 자연발생적 집적형

◆ 입지특성

강남구 포이동 일대와 같이 유사한 업종의 벤처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밀

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지

역은 외형적으로 일반 도시환경과 다를바 없으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관

련 투자기관, 지원 및 편의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창업인력을 배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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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창업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의 연구소가 입지하

거나 접근이 용이하며, 비교적 혁신적인 창업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인 경우가 많다. 또 상업 및 서어비스 활동에 적합한 도시기능이 집적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입지한 각 벤처기업들은 지리적으로는 인접하

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

및 경영컨설팅, 기술 및 법률서비스 등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지역이다.

◆ 개발방향

기존의 벤처기업들이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각종 지원기능과 각 업

체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공식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

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 입지한 벤처기업들이 자체적

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정부가 벤처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공장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의 중심(core)시설로서 금융상담, 특허상담, 마케

팅, 회의실, 전시장,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 지원기능을 갖춘 벤처빌딩을 건

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전문인력들이 모여들도록 혁신적인 사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해 나가도

록 한다.

나. 도심지 인텔리전트빌딩 또는 빌딩군 형성형

◆ 입지특성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KSP;Kanagawa Science Park)와 동

경 임해부도심에 위치한 「타임 24」(TIME 24)와 같은 벤처기업 전용빌딩

이 좋은 예이다. 벤처빌딩은 각종 기술정보나 인·허가문제, 금융에서 공장설

립업무 등 기술개발에서 제품출시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한 빌딩내에서 모

두 해결해 주는 One Roof Service 기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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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문시장과 연구개발시설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의도

적으로 벤처집적지를 형성시키고자 할 경우 설치하게 된다. 도심에 위치할

경우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존의 각종 도시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도심의 토지가격이 高價이므로 궁극적으로 입주 및 사용료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 개발방향

벤처빌딩은 창업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면적의 사업장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각종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써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벤처빌딩은 LAN,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빌딩

자동화 기능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혁신적인 벤처기업 입주공간과

기타 사무공간, 각종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빌딩으로 개발한다. 지원시설에

는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사, 신용보증회사 등 벤처지원기관과 은행, 증권,

보험, 경영컨설팅, 법무, 세무 등의 서비스기관이 입주한다. 이와 함께 공동

연구시설, 공동전시판매장, 첨단실험계측센터, 시제품개발실, 기술복덕방은

물론 호텔, 회의실, 휴게공간, 연수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경우도

많다.

다. 도시내 기존공단 재개발형

◆ 입지특성

도시내 제조업 위주의 기존공단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교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 구로공단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여 좋

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입주업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이곳을 첨단벤

처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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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향

기존의 공단을 산업구조 조정차원에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

업이 입주하는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로 개편한다. 벤처빌딩이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고 컴퓨터 관련업종 등과 같이 집적효과가 중요한 입지조건이 되

는 업종을 입주시켜 벤처기업전용단지로 개발하도록 한다. 생산시설은 APT

형 공장을 건설하여 임대 운영한다.

라. 대도시 근교 대학연구기능 및 민간연구소 연계형

◆ 입지특성

대학과 연구소 주변지역에 다수의 벤처기업이 인적·물적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 벤처집적지를 말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기술인력이 연

구결과를 사업화하는 곳으로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포항공대와 함께 추진중인 대단위 테크노

파크 조성사업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신소재와 정밀화학 등 지역적 특

성을 살린 첨단업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

산업 관련 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포항공대를 졸업한 창업자

나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준비자들이 입주할 경우 자금과 포항공대의

연구성과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 개발방향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훈련시설, 시험·생산시설이 집적된 기술연구

집단화단지(Technopark)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학, 연구소 등을 공간적으

로 집적함으로써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연구원간의 인적교류 등의 촉진을

통해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주요시설로는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와 기술이전센터, 마케팅, 세제관련지원을 전담

하는 경영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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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도시 입지형

◆ 입지특성

외국의 경우 연구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과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양호한 생활환경을 유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와 기존 연구 및 산업단지와 근접한

분당신도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개발방향

기존의 주택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형 주거시설을 배치하여 직주

근접(職住近接)을 도모하도록 한다. 기존의 쾌적한 주거지와 풍부한 사무공

간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관련 벤처집

적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지방도시의 특정산업 연계형

◆ 입지특성

지난 5월 통상산업부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빌딩 및 벤처

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가 벤처빌딩 및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벤처집적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첨단업종을 모두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에 적합한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 기존 지역의 국

가공단 및 지방공단 가운데서 벤처집적지로 육성하기에 적합한 곳을 선정

하여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미, 창원, 안산, 포항 등의 기존 공단이

입지한 도시들은 기존 생산시설중심에서 연구기능을 함께 갖춘 새로운 지

역산업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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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향

이때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업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산업성장을 꾀하도록 한다. 전문기업들간의 공간적 집적, 동

종 혹은 관련업체들의 공간적집적이 필요하다. 생산기능이 강조된 벤처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관련 전문가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업무·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 기존 첨단산업단지 연계형

◆ 입지특성

이미 국내에는 7개소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다. 이러한 단지는

도시주변에 첨단산업체를 위한 저렴한 생산공간 및 첨단 기술인력을 위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러나 고지가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외지 첨단산업체의 유치미흡, 계획내용 및 추진과정의

경험부족 등으로 대부분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첨단산업단지의 계획내용 및 입지요구조건이 벤처 집

적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최소의 노력으로 계획중인 첨단산

업단지와 연계하여 벤처집적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발방향

기술과 인력이 풍부한 과학단지 인근에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 은행, 신

용보증기업이 입주하는 벤처빌딩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창업을 지원하도록 한

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조성중이나 입지상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은

연구개발 및 생산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벤처기업전용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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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벤처집적지 개발방안

(1) 수도권지역 벤처집적지 개발방안

가. 벤처집적지로서 수도권의 잠재력

벤처집적지의 최적 입지로서 수도권지역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지역내

에 형성된 산업 잠재력과 기술기반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은 다른

어느지역보다 고급 인적자원이 밀집해 있고 기술개발이 활발하며 디자인,

광고, 마케팅 등 소프트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학이 밀집하여 다

수의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기업 본사와 정부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서울, 인천, 수원을 잇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기술연구소는 기업자신의

연구개발 수행이외에도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자문과 공

동개발 등을 수행하고, 기업연구소에서 배태된 연구원의 창업 등을 통해 지

역경제의 기술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중에서 광명, 부천, 용인, 이천 등에서는

서울지역의 서비스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업체가 군집 하여 있으

며 서울과 지리적 거리가 있는 안산, 안성, 천안 등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제조생산에 치중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 또한 의류, 가구, 식품 등 소비

재 생산업체들은 서울의 인접지인 의정부, 동두천, 성남 등에 밀집하여 왔

다87).

우리나라 첨단업체수는 5,722개로서 가운데 36.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이 전체 첨단산업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메카트로닉스(22.9%), 신소재(20.0%), 정밀화학

(11.0%), 생명공학산업(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마이크

87) 김주훈(1995.7/8), 경기도의 중소기업 정책지원 방안 , 경기21세기 통권 제2호,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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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일렉트로닉스 및 정밀화학산업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도

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8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집적지로서 수도권의 잠재력은 ① 자본

의 집중 ② 첨단산업의 집중 ③ 대학의 밀집 ④ 기업 및 기업연구소 집중

⑤ 우수인력 확보 ⑥ 교통·통신인프라 발달 ⑦ 여가·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양호 등이다.

나. 수도권 생명공학관련 연구소 및 기업의 분포

수원을 중심으로 용인, 이천, 성남 및 안성일대에 생명공학관련 연구기업

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이 지역이 미국의 DNA밸리와 유사한 생명공학단

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과 각종 연구기관, 연구기업들이 스스로 모여들면

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지역은 생명공학 전문 연구단지로서의 발전이 기

대되고 있다.

수원에 유한양행, 한국 야쿠르트, 중외제약 등이 위치해 있고 선경합섬,

고려합섬, 동양나이론, 태평양화학 등도 연구소를 설립 또는 이전할 계획으

로 있다. 이외에 용인에 녹십자 종합연구소,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이천에 제

일제당, 안성에 일동제약의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연

구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농촌진흥청과 산하시험장, 산림청 임목육종연구

소, 서울대 생명과학대가 수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함께 수원, 아주대가

부설 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수원대에서는

유전공학관련 학과를 개설 인력양성과 기초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88) 김기흥, 오원선(1997), 경기도형 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활성화 방안 , 경기도형 벤처산업육성방향
과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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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2> 수도권지역 생명공학산업관련연구소 및기업 분포도

`

자료 : 김기흥·오원선(1997), 경기도형 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활성화방안 , p.58

다. 수도권 전자·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소 및 기업의 분포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미 80년대 이후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관련 첨단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도의 기술 및

청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이내에 위치한 경기일원에 밀

집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컴퓨터 및 주

변기기, 정보통신 업체들도 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입지하고 있다.

서울 구로공단내에 대우통신, 텔레비디오코리아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남산업, 모토로라 코리아, LG중앙연구소 등이 위치해 있다. 서울 강남구

와 서초구 포이동일대에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들이 모여들면서 국내 최대의 자연발생적인 벤처집적지를 형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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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는 LG반도체, HP가 파워서플라이 등 컴퓨터, 계측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천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이천의 현대전자, 안산

의 삼보컴퓨터와 큐닉스컴퓨터가 반도체와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최

대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는 기흥에 대단위 생산공장과 기술연

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최대 모니터 생산업체인 삼성전관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Ⅴ- 3> 수도권지역 전자·정보통신산업관련연구소 및기업 분포도

자료 : 김기흥·오원선(1997), 경기도형 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활성화방안 , p.59

라. 수도권 벤처집적지의 조성방향

서울 수도권은 우수한 인력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몰

려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집적지이다. 벤처기업이 첨단산업의 집적과 우

수인력의 확보, 인프라, 원활한 자금과 정보의 제공이 중요시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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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도권지역이야 말로 국내에서 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

역이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시설, 풍부한 사회적·문화적 네트워크 등

거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잠재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이미 교통혼잡, 심각한 직주분리, 비싼 주거비용, 대기

오염 등의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서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변부에서 쾌적한 환경을 갗추고 고속도로와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

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의 벤처집적지 구상은 기존 첨단산업체와 벤처기업

의 분포를 감안하여 교통축을 중심으로 확산축 및 벨트를 형성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대학, 연구소, 기업체 분포,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지

역에서의 벤처집적지는 <그림 Ⅴ-4>과 같은 앵커형 벨트 가 형성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강남구 포이동과 양재동은 서울지역내 기업체

부설연구소의 40.8%, 연구인력 43.6%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른바

양재포이밸리 로 불려질 정도로 벤처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앞으

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에는 기업체 부설연구소나

개발부서를 거친 전문인력들이 대거 진출하여 창업을 하고 있다. 기존의

용산전자상가는 부품의 공급과 유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남이나

도심일원의 벤처캐피탈회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에

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순환로와 연계되는 기존의 구로공단지역과 비즈

니스 센터와 전시장, 금융기관이 밀집한 한국종합전시장 지역을 연계하는

것이 첫번째 가로축이다.

또한 포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벤처집적지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기

능을 따라 점차 동남쪽으로 성남 및 분당신도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분당신도시 또는 근교지역에 도시환경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전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벤처집적지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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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4> 수도권지역 벤처집적지 조성 개념도

154

<범 례>

주요도시

고속도로

벤처벨트

·신도시근교형(송도)
·연구개발형
·멀티미디어

인 천

경부고속도로축

·신도시근교형 벤처집적지
·職住近接-쾌적한 환경
· S/W, 정보통신

분 당·기존공단 재개발형 집적지
·기존 생산기반 활용
· APT형 공장, 벤처빌딩

구로공단

·자연발생형 벤처집적지
·네트워크 강화-벤처빌딩
· S/W, 컴퓨터, 정보통신

포이동

·민간연구소 연계
·생산 및 제조형 벤처단지
·전자, 반도체

용인·이천

·기존공단 활용형
·생산(공단)+연구(대학연계)
·기계, 벤처기업전용공단

안 산

첨단산업벨트 형성

인천

안산
용인

이천

포이·양재

KOEX

영동고속도로축

남부순환로축

용산·도심

외곽순환고속도로축

수원

구로공단

분당
성남

기존산업의 첨단화

·대학연계형 벤처집적지
·대학+연구소+민간기업연계
·생명공학, 정보통신

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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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원지역에 벤처집적지와 테크노파크를 개발함으로서 경부고속

도로를 축으로 반도체 및 전자산업분야의 생산과 연구기능이 입지한 기흥

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산지역을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오산과 생산기술연구원이 입지한 천안지역까지 방향성을 가지고 확산

축을 조성할 수 있다.

두번째 가로축은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하여 용인과 이천지역으로 이어

지는 벨트 및 수원과 안산을 거쳐 인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축으로 하여 서

해안 방향으로 형성된 벨트이다. 인천지역은 이미 송도 신도시에 미디어밸

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이미 추진중이다. 1단계로 20만평규모의 소프트웨

어 파크를 만들어 이곳에 멀티미디어와 화상회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게

임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지역을 벨트의 거

점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또한 구로공단-부천-인천-안산을 연결하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상의 산업

지대는 신규창업지대로서의 변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산업의 첨단

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서울 도심과 포이동지역-분당-수

원기흥-용인-이천으로 이어지는 동남지역은 기존 반도체, 전자산업의 입지

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벤처기업 집적지역임을 고려하여 첨단산업확

산축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도시의 벤처집적지 개발방안

가. 지방도시의 벤처집적지 개발 잠재력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창업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즉 창업이 활

발한 지역이 있는 반면, 창업이 미약한 지역이 있어 지역간 창업율의 격차

가 나타나게 된다. 영궁의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지역은 전국 평균을 크

게 밑도는 창업율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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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창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연구에서 벤처기업의 입지에 적합한 지역적 환경이

우선 대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에 대한 벤처집

적지 조성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첨단산업의 입

지이론에서는 창업의 초기단계에서는 독과점적 시장형태와 대도시 집적이

익의 활용에 기인하여 독점적 혹은 초과이윤을 확보하게 되나, 점차 시장경

쟁이 심화되고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이윤이 감소하고 저임금 지역으

로 입지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독점적 이윤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능력이 뛰어나고 고급인력, 기술정보, 자금지원 등이 풍부한 대도

시에 집적하지만, 후기 단계에서는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저임금 지역

에 입지하게 된다. 즉 대도시는 배양기(incubation)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

음에는 대도시에 집적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대도

시의 도움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으로 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지방의 벤처집적지 입지선정

최근 많은 지역이나 도시에서 지역발전의 촉진 수단으로써 첨단산업 또

는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이 성

공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 창업자나 벤

처투자가들이 요구하는 입지요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과 상관없이 실제로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지리적으로 특정한 몇몇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지

역은 첨단산업 또는 벤처기업들이 상호 집적효과를 기대하고 모여들게 되

는 요인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 입지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연구개발시설에의 접근, 관련산업이 집적, 고

속도로, 공항 등 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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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갖춘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방의 벤

처집적지 조성과 관련하여 입지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갖춘

지역을 찾거나 아니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이다. 그런데 전문기술인력들은 쾌적한 환경과 높은 문화수

준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 전문기술인력들이 원하는

지역이 대체로 생활의 질이 높은 대도시나 그 주변지역인 관계로 첨단산업

역시 이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벤처기업의 입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시설과 접근성이다.

벤처기업은 지식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시설과 밀접한 연계를 필

요로 한다. 특히 대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연구기능을 제공하

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첨단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셋째, 관련 산업의 집적 역시 매우 중요한 입지 요인이다. 일단 첨단산업

과 인력이 어느 정도 집적하게 되면 이들간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기고

기술과 정보가 바르게 전파되고, 스핀오프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신생기업이

쉽게 인력이나 정보 및 판매처를 구하여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고속도로 및 공항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입지요인이다. 벤처기업이

국내외로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물류와 인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접

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요구된다.

벤처기업 집적지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국가나 지역의 발전 단

계를 고려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사례

를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되며, 낙후지역이 발전지역의 사례를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도시에서의 벤처집적지의 조성과 활성화

는 벤처빌딩이나 토목공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벤처 집

적지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이 무엇인지 파악

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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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볼 때 수도권지역에 입지하기 시작한 벤처기업을 인위적으로

지방에 유치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은 지역소재 대학과 지역산업

체간의 연계속에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 주요 지역별 조성방향

지방에서 벤처집적지를 조성한다고 것은 기존에 자연발생적으로 집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업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벤처기업의 미성숙으로 당분간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신규로 조성되는 벤처기업집적지, 벤처기업전용단지, 테

크노파크 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벤처거점이 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신규로 조성되는 벤처집적지가 지역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집적이 일어나고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복합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조성되는 벤처집적지는

지역에 따라 생산 및 제조지향형과 연구개발형으로 구분되지만 기본적으로

창업과 생산, 지원과 연구, 주거 및 편의 기능이 하나의 단지내에서 대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

첨단산업의 입지요인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지방에서 첨단업종의 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은 지방 중심도시나 그 주변 지역이라는 결론

이 나온다.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

을 두루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을 포함하여

포항, 마산, 청주 등 지역의 중심도시를 들 수 있다.

기존에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진 지역과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하고 있

어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어 이들에 의해 벤처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포항공대와 포항제철이 입지한 포항과 전자업종과 금오

공대가 입지한 구미, 메카트로닉스가 발달한 안산과 창원, 산업발달은 미약

하지만 연구인력이 밀집한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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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았으나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활성

화에 실패한 지역,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전용공단, 신기술창업보

육센터 등이 입지하여 관련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강릉, 전주, 울

산 등의 지역이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 이상과 같은 지역은 수도권 보다는

입지유인력이 낮지만 지역의 노력에 따라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

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Ⅴ- 5> <주요 지역별 벤처집적지 조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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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단지연계형
·생산(공단)+연구(대학연계)
·벤처기업전용공단

전 주

·생산 및 제조지향형
·충북대, 청주대
·청주공항, 중부/경부고속도

청 주

·연구개발지향형
· KAIST, 충남대
·벤처빌딩, 테크노파크

대 전
·생산 및 제조지향형
·생산(공단)+연구(대학연계)
·벤처기업전용단지(전자)

구 미

·기존공단 활용형
·생산(공단)+연구(대학연계)
·벤처기업전용단지(화학)

울 산

·연구개발지향형
·생산(공단)+연구(KAIST)
·첨단산업단지 연계

광 주 ·생산 및 제조지향형
·생산(공단)+연구(대학연계)
·벤처기업전용공단(기계)

창 원

·연구개발지향형
·철강공단+연구(대학연계)
·테크노파크(Techno-park)

포 항

·연구개발지향형
·生技硏+주변대학+벤처기업
·생기연 창업보육기능 활용

천 안

포항
대전

울산
창원

구미

광주

청주

전주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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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 벤처집적이가능한 주요 지역

지 역 대학 및 주요 산업 벤처집적지 조성방향

포 항
·포항공대
·철강, 기계
·포항공항

·연구개발+생산/제조지향형
·테크노파크

구 미
·금오공대
·전자, 정보통신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생산 및 제조지향형
·벤처기업전용단지

울 산
·울산대
·화학, 조선, 메카트로닉스
·울산공항, 경부고속도로

·생산 및 제조지향형
·벤처기업전용단지

부 산
·부산대, 동아대 외 다수
·신발, 자동차
·김해공항, 경부/남해고속도로

·생산 및 제조지향형
·벤처기업전용단지

마산·창원
·경남대
·기계, 메카트로닉스
·구마/남해고속도로

·생산 및 제조지향형
·벤처기업전용단지

광 주
·광주과학기술원/첨단산업단지
·전자
·광주공항, 호남고속도로

·연구개발지향형
·첨단산업단지 연계

대 전
·대전과학기술원/대덕연구단지
·충남대

·연구개발지향형
·벤처빌딩, 테크노파크

청 주
·청주대, 충북대
·오창첨단산업단지
·청주공항, 중부/경부고속도로

·생산 및 제조지향형
·첨단산업단지 연계

천 안
·호서대, 단국대, 상명대 등
·생산기술연구원
·경부고속도로

·연구개발지향형
·생기연 창업보육기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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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 결론

1. 기본방향

(1) 입지지원의 기본방향

국내의 산업입지정책89)은 생산공간을 제공하는 고전적인 산업입지정책

에서 출발하여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입지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

한 입지지원정책으로 이어오고 있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첨단산업

의 육성 및 산업구조를 안정시키고 유연적 전문화90)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

성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하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뒤따르고

있다.

<그림 Ⅵ- 1> 벤처관련 입지지원 정책의 타당성

벤처기업은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정책적 목표가 결합된 것이다. 즉 벤

처기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첨단산업의 육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므로 그 지원의 종류 및 폭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즉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

89) 본보고서 Ⅳ장 2절 참조
90) Piore, M. and Sabel,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Basic

Books. 이덕안(1993), 유연적 전문화: 현대산업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 지리학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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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집적지의 입지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의

지원정책을 기초로 하여 첨단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정

책이 망라된 종합적 청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역으로 볼 때 첨단산업

육성 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입지가 벤처기업 집적지로서 활용

될 경우에는 똑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벤처특별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

지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창업보육센터나 중소기업전용

단지,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아파트형공장 등은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시설 및 단지의 조성은 개별법에 따르고 지원은

벤처특별법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것은 기존의 중

소기업 또는 첨단산업입지를 벤처기업의 입지로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로

조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

(2) 시설의 양적 확충

현재 벤처특별법의 제정으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취득의 자유화, 연기금의 투자허용,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허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이 뒤따르고 있다. 이제 이러한 벤처기업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는 약 1천2백여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치열한 기

술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하였으며 그 효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130여개의 테크노파크와 700여개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독일

은 120여개의 테크노파크를 운영중에 있다. 중국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테크노파크와 80여개의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일본의 경

우는 이미 조성된 78개를 포함하여 2000년까지 11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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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제 2개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이다. 우리의 경우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조성하더라도 선진국과

약 20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집적지는 계

획적인 조성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의 경우도 그 눈부신 성과 뒷편에 교통

혼잡, 주택 및 사무실 확보비용 증대, 인력난 등이 벤처사업의 비용으로 전

가되어 고비용 사업구조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벤처집적지는 기

술개발 및 창업기능확보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하지만 고급기술인력을 위

한 주거, 문화, 생활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하나의 완전한 단지로 조성되어

야 한다.

(3) 입지선정의 원칙

첨단산업의 입지는 비교적 유연하게 선택되고 쉽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

으나 입지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해안 매립을 통하여 대규모 부지를 제공하

고 여기에 산업체를 입주시키는 입지정책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고 공

해를 발생시키며 단계별 생산라인의 설치가 요구되는 제조업체에는 효율적

일 수 있으나 첨단산업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입지는 도시 인프라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벤

처기업의 입지는 공업단지와는 달리 생산활동과 유통, 연구개발, 사무서비

스 활동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이 분산 입지해서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가 없다. 벤처 집적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계획

적인 입지전략을 도외시한 채 대도시 주변의 입지를 방치한다면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산발적인 개별입지로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대도시의 혼잡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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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벤처기업은 96년 현재 약 1천5백개로 추정되지만 2000년까지 약

4만개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약 2백8십만

명, 입주공간은 약 8백만평이 필요하게 된다91). 벤처집적지의 평균용적율을

30%92)로 전제할 경우 약 2천5백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면

적은 현재 국내 산업단지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재의 수도권 산

업단지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벤처집적지의 부지확보는 현재의 단편적인 빌딩 및 시

범단지 조성정책으로는 결코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도시지역내에서의 가용

부지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확보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대도시내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해야 할 것이며 기존산업단지를

재활용하거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일정비율로 벤처집적지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부지확보방안이 필요하다.

(4) 법규의 개선방향

벤처 집적지와 같은 첨단기술 산업단지는 작게는 건물형태로 조성될 수

도 있지만 계획된 단지의 형태로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

다. 벤처특별법에 의한 테크노파크도 대학을 포함한 하나의 복합단지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인 벤처기업전용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현재 입안중

인 멀티미디어폴리스도 대규모 단지형태의 입지지원정책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역개발 관련법규는 주택 및 공업단지 개발중심으로 되어 있다. 주

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91) 업체당 평균종업원수 70명, 평균입주평수 200평 기준 (벤처기업협회(1997), 벤처빌딩 수요조사 결과)
92) 공장용지율은 광주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 청주과학단지는 40%이며 개발밀도는 캠브리지 사이엔

스 파크의 경우 20∼30%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벤처집적지의 소요 부지면적을 개략 예측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의 산업단지의 평균용적율 30%를 적용하였다. 벤처집적지의 경우 단지의 형태로는 기존의
산업단지에 비하여 개발밀도가 낮으나 도시내 빌딩의 형태로 조성될 경우는 고밀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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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첨단기술을 기초로 한 창업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의 개발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규의 개선

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첫째, 현재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확대, 둘째, 기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규를 확대, 셋째, 업

종별·유형별 개별입지지원법규를 확대, 넷째, 새로운 첨단산업93)입지지원

에 관한 법규 제정하는 방안 등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Ⅵ- 1> 벤처관련 입지지원 법규의 개선방안

구분 내 용 장 단 점

방안
1

벤처기업특별법
범위확대

·기 제정된 특별법 활용, 개별 입지지원시책을 벤처기업
특별법으로 통합

·금융, 조세, 인력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법률
이므로 입지측면의 내용이 부족한 단점

방안
2

산업입지법
범위확대

·산업단지의 개발범위에 벤처관련 입지지원정책을 통합
·물리적(physical)인 요소가 우선되고 제조업 중심의 생산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

방안
3

관련개별입지법규
확대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등 업종별 개별법규를 계속
확대

·정책의 구체성은 높아지나 유사한 법규의 양립으로
효율성 저하

방안
4

첨단산업입지지원
에 관한 법률제정

·벤처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입지지원에 관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합운영

·첨단산업 입지지원과 도시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를 확립

93) 첨단산업은 지역 및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현
제도를 기준할 경우 신기술·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벤처기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③항에 의한 13가
지 사업, 공업발전법 제3조의2 ④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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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범위확대

금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2007년까지

10년동안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지속성이 의문시된다. 특히 벤처집적지 조성의 경우 건

물단위는 3∼4년, 단지규모는 통상적으로 5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법규에 의하여 벤처집적지를 조성할 경우 10년 동안 조성할 수

있는 시설 및 단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법규

의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한정시켜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현재의 벤처기업 특별법은 창업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규정을 다루고

있다. 중소기업중에서 법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신기술·지식집약형 창업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효율적이겠지만 장기적인 첨단산업의 육성

또는 창업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계열화하거나 도시개발의 수단으로서 집

적지를 조성하는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 방안 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범위확대

이것은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산

업 관련 입지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다. 산업단지 조성사

업은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입지지원 정책으로서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실제의 개발사례를 통하여 정책의 실행력 측면

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에 적합한 대규모 공업용지 공급을

목표로 운용되어 왔으며 단지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우선하

고 있으므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한 시설의 복합화, 지원 프로그램, 조

성 및 운영주체의 다양화 등 소프트한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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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3 : 관련 개별입지법규 확대

이것은 첨단산업의 업종별 입지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별법규를 신규로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주로 소관 부처별로 관할

업종에 대한 육성법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

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멀티미디어산업 육성

을 위한 멀티미디어폴리스육성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밖에도 현

재 시행중인 통산부의 기술창업보육사업과 과기처의 기술창업보육센터

(TBI) 등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방향은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화된 지원이 가능하

겠지만 유사한 법규의 양립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우려되며 첨단산업의 입

지요인을 충족시키는 복합단지로서의 입지지원에는 미흡한 문제가 있다. 업

종은 다르지만 첨단산업의 범주내에 있는 관련 산업들은 입지요인이 유사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규정한 업종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지

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방안 4 : 첨단산업입지지원에 관한 신규 법률제정

이것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규를 신규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벤처기업은 산업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기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규가 있으며 조세,

금융, 인력 등 일반적인 지원정책은 현재의 벤처특별법으로 가능하기 때문

에 입지지원에 관해서는 첨단기술산업의 범주로 통합하여 새로운 입지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국가의 첨단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

기 위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에 관한 법률(가칭)94)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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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첨단산업의 범위는 공업발전법 및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한 신기

술·지식집약형·첨단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사업 등 미래의 고

부가가치 산업을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첨단산업 입지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가칭) 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단계별 입지확보 계획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Ⅲ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신기술·지식집약형·첨단기술산업

의 집적지는 하나의 기능 또는 시설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규에서는 일반적인 개발방향 및 지원의 범위만 제시하고 업종별·지역별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해당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크노파크,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의 단

지 또는 신시가지, 크게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특정

의 기능만 제공하는 개발방법에서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 일상생활에 필

요한 도시기능들이 갖추어진 일련의 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벤처집적지의 조성은 단순한 창업기능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

라 토지개발의 신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법규의 지원이 필요

한 것이다.

우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개별법95)중 첨단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입

지지원에 관한 규정을 첨단산업 입지지원에 관한 법률 로 통합해야 할 것

이다.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의 입지관련 규정 및 멀티미디어산업육성을 위한

멀티미디어폴리스육성법(안) , 지방의 개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거점

도시 육성법(계획) 등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첨단산업 입지에 관한 장기적

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유형별 개발방안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지역

개발, 지역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94) 이 법률은 특별법이 아닌 도시 및 지역개발 법규의 범주로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첨단산업의
범위에 관한 주기적인 검토작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뒤따라야 할 것이다.

95) 대표적인 것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입지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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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정책 체계

(1) 입지지원체계의 통합관리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시작된 국내의 첨단산업관련 입지정책은 현재 벤

처빌딩 및 벤처전용단지의 조성으로 그 틀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

로는 첨단산업의 입지정책과 벤처기업을 위한 입지정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입지, 기능, 사업방식 등 계획내용에 관한 정책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중앙부처의 벤처기업 입지정책과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입지정책이 분리되지 못하여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 부처별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입지지원정책의 통합관리

가 필요하다. 이것은 앞서의 법규개선을 위한 방안4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

다.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기능으로는 재정경제원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정점으로 통산산업부의 중장기 산업육성계획, 중소기업육성과 공업

배치계획,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계획, 건설

교통부의 공장용지공급 및 국토·도시계획 등96)으로 구분되어 있다.

벤처기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산업입지 전반의 물리적인 계획을 담당하

는 건설교통부와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공장설립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학기술처, 벤처기업의 주요업종

중의 하나인 정보통신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등 중앙 4개부처의

지원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교부의 첨단산업단지, 통상

부의 신기술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 과학기술처의

창업보육센터(TBI),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보건

의료과학산업단지 등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입지정책이 현재는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96) 한표한(1996), 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와 활성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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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연관된 기획 및 조정기능은 통상

산업부가 주관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에서도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개

발정책을, 과학기술처는 기능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필요

하다. 첨단기술산업단지의 기본배치계획은 통상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실제

단지조성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2) 신규입지 공급과 기개발지의 활용 조화

■ 기존 입지지원 정책의 활용

Ⅳ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벤처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입지지원방

안은 이미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단지 정책의 목표 및 배경이

다른 관계로 현재는 각각 별도로 운용되고 있지만 신규로 집적지를 조성해

야 하는 정책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전용가능한 기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중의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입지지원에 관한 것이다. 아파트

형공장,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은 벤처기업과는 현재 별

도로 운용되고 있지만 벤처기업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설립·운영할 경우

기존의 정책에 대한 큰 수정없이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정책의 범주로 통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소기업 입지지원에 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

고 있으므로 벤처집적지의 인프라 확충의 매우 용이한 방안으로 볼 수 있

다. 이 경우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 집적지의

범위에 이러한 중소기업 입지지원 제도를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한편 기존 공업단지의 재개발을 통한 입지지원의 확충도 고려할 수 있

다. 최근 구로국가공단이 재개발 차원에서 벤처타운을 조성하는 사례97)가

97) 통상산업부는 구로산업단지에 2003년까지 총 1천6백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연면적 2만5천5백평에 이
르는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 2개동을 건설해 벤처기업 2백개사를 입주시키기로 하고 9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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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본보기이다. 특히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도시내 산업단지의 활용도

는 변하게 마련이다. 공해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들이 외곽으로 이

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공동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입지여건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집적지로 전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자연발생 집적지의 활용방안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자연발생지는 서울의 일명 양재포이밸

리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여건, 쾌적한 환경조

건때문에 벤처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된 곳이다. 이 지역의 창업자는

강남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연구소나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던 인력들로

서 기존에 종사하던 기업체 등에서 개척한 판로와 네트워크를 그대로 소유

한 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지역내부에서 하청이나 원청 등

의 협력관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즉 이 지역은 첨단산업의

집적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이점과는 다소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집적에

지역자체적인 힘이 그리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8).

따라서 이러한 집적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기능만 보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집적지 조성의 목표를 손쉽게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지역의 공간적 의미는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공간보다는 경영 및

기술지원, 공동전시장, 회의시설, 교류센터 등의 지원기능을 갖춘 벤처빌딩

의 건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오전 기공식을 가졌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연건평 7천5백평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13층짜리 1개동
을 2000년까지 건설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50개사를 입주시키기로 했다. 통산부는 벤처빌딩 건설을
계기로 벤처빌딩이 들어서는 구로산업단지내 7만평을 벤처센터로 특화해 나가고 나머지 구역중 22만
평은 고도기술 및 연구개발단지, 13만평은 패션디자인단지, 3만평은 기타 지식산업단지로 구분해 45만
평에 이르는 구로산업단지의 구조개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98) 기정훈(1997), 벤처기업의 형성과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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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도 개선

(1) 세제 및 부담금 경감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최근 제정된 벤처기업 특별법에서는 그 지원의 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여기

서는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의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유형별 지원의 차등화이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대

상은 벤처빌딩에 국한되어 있다99). 물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산업단

지의 일반 지원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으나 기술연

구집단화단지의 경우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테크노파

크 조성시에는 개별 감면법규에 의해서 지방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부담금의 경우 벤처빌딩 및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

용부담금 등이 면제되나 벤처기업전용단지는 해당사항이 없다100). 다만 벤

처기업전용단지는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것이므로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부

담금 감면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공공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 한정된 규정

이다. 즉, 민간부문이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할 경우는 부담금의 감면혜

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벤처 집적지는 입지요구조건을 감안할 때 대도시내에서 우선 설립될 전

망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서울지역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

99) 지방세법 제276조④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
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
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97·8·30]
지방세법 제280조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수
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 5배중과)·제138조 제1항(등록세 중과) 및
제188조 제2항(재산세 5배 중과)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30] <시행일 98.1.1>

10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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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외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이 없다101). 벤처집적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또는 협회,

조합 등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입지자금 지원방안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벤처관련 집적지는 일반 공업단지 또는 건축물

투자에 비하여 사업수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벤처관련

집적지는 대도시내 또는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부지비용

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또한 기능구성에 있어서 녹지 및 도로 등의 공용부

문이나 회의실, 전시실, 공용기자재 설치 등 지원기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비율102)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더욱

이 첨단산업공간은 우수한 연구 및 기술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쾌적성

(amenity)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고밀도 개발보다는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

보하는 저밀도의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조성사업자

의 자금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벤처관련 입지지원정책의 주된 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다. 조세지원도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단지 및 시설

의 설치지원은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정부의 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보조에

관한 가능규정 뿐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형 공장과 중소기업협동화단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고도화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부

10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1조, 시행령 제17조. 다만 건설교통부는 벤처기업집적지설(벤처빌딩)에 대해서
는 수도권내의 입지규제를 제외하고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97. 10.) 이 입법예고안에서도 벤처빌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대한
규정은 없다.

102) 분양면적율 : 분양·임대부지면적/총부지면적 또는 분양·임대면적/총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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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줄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최대 10억원 범위내에

서 소요비용의 60% 이내에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반면에 벤처빌딩, 테크노파크 등 직접적인 벤처집적지에 대해서는 조성

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상산

업부의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97년내 2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50

억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 뿐이다. 벤처기업전용단지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의 규정이 준용될 것이고 벤처빌딩은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다.

결과적으로 창업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성장하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벤처

빌딩의 지원의 범위가 중소기업협동화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에 비하여 폭이

좁은 편이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벤처집적지 조성까지를 포함시켜 공동운용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또한 벤처기업특별법에서는 국내의 각종 기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103)할 수 있게 하였

다. 이러한 기금이 입지조성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104)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벤처집적지를 조성하는 지원정책과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은 확연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이 입지자금을 포함하여 창업자금의 부담을 경감

시키겠지만 집적지 조성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입주업체 전체에 대하여 입

지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특히 벤처집적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투자사

업의 경우 공공성 확보와 투자의 수익성이 상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

성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업추진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10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제4조, 시행령 제3조.
104) 벤처기업특별법에서 규정한 73개 기금중 우선 국민주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

흥기금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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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

(1)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벤처집적지의 개발유형별 부지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대도시내에 건립되

는 벤처빌딩은 기존 시가지내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용지

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대도시내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용이

하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또는 신도시, 신시가지 등의 주변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벤처빌딩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임대주택 1천호 이상 공급시에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 시행시 벤처용 부지확보105)를 권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내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도 도시의 산업기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처용 부지를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시행시 공

공성이 강한 벤처집적지용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책(incentive)106)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테크노파크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대학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 현재 서울시내 대학의 경우 수도권내 신도시 또는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캠퍼스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전부

지나 신규로 조성하는 대학부지 주변지역에 테크노파크 부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균형개발법107)에 의하여 민간개발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대학을 포함한 그 부대시설 및 대학의 기능발휘를

위한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제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

105) 재개발사업은 쇠퇴한 도시기능을 다시 회복(gentrification)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므로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형 산업공간의 회복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106) 용적율 및 용도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Incentive Zoning 도입확대) 등.
10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간 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

시계획사업,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주변토
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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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의 경우 이 법률에 의한 복합 대학단지로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전용단지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도

시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현재의 구로공단 재활용의 사례처럼 기존의 공업단지를 재개발하는 차원에

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최대한 반영하

여 도시내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을 벤처기업전용단지로 재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특별제한구역의 활용가능성

대도시 주변에는 특별한 용도로 강도높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

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등이다. 이러한 지역의 위치가 대부분 대도시를 둘

러싸고 있어 도시적 용도의 입지수요에 대응한 부지의 원할한 공급이 제한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경

우 선별적인 부지활용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대도시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정비와 영세민의 취

업기회 제공을 위한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서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108)한 바 있다. 또한 폐수를 배출하지 않

는 도시형 공장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및 산업단지·공업지역내의 아

파트형 공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서 설립이 가능하

다. 같은 맥락에서 벤처집적지 조성의 경우도 수도권 총량규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규제완화

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는 기업 연구소 및 연수원, 첨

108) 건설교통부(1996. 1), 96 수도권내 공장총량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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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업종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의 벤처벨트를 서울

외곽의 순환벨트로 예상한다면 이러한 수도권의 입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활용가능성

도시의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정책은 주로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확대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도시 지역에서 공급되

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이 입주하는데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고지가로 인하여 조성원가가 높기 때

문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재산권과 관련된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불만 해소의 차원에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시적 차원으

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발을 무작정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연,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본

의 경우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도시 주변의 녹지지대를 테

크노파크나 리서치파크 등 과학공원도시로 개발함으로써 産·學·住·遊

복합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세기의 주력산업인 소프트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 등 지식집약형 첨

단기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시나 도시외곽지역에 쾌적

한 입지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선별적인 규제완화를 첨단산업용지의 공급확대라는 차원과 연계하여 면밀

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들이 성장단계

에 따라서 더욱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도시토지이용의 패턴을 감

안할 때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 시

가지 내부의 벤처집적지와 점차 외곽으로 확산되는 벤처집적지를 효율적으

로 연계시켜주는 토지이용정책이 필요하다. 이 때 특수목적의 용도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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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자연스런 확산을 가로막는 토지이용의 왜곡현상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첨단산업입지로의 선별적인 활용 가능성은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사업주체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는 등의 운영상

의 제한은 필요하다.

5. 계획내용

(1) 기능간 연계 강화

■ 입지별·창업단계별 유형의 차별화

벤처 집적지는 문자 그대로 집적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조성목

적이다. 집적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의 집적과 아울러 연관기능

의 집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구성은 다시 입지별·발전단계별로 차별화

된다. 즉, 입지에 따라서 기능구성이 달라지고 개발유형이 차별화되어야 한

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벤처육성정책이 창업단계에 집중되고 있는데 창업이

전단계 및 창업후 성숙단계, 벤처의 확대 재생산단계 등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입지별로 볼 때 대도시지역은 사업자 서비스, 주택, 유통 등 주변지역의

도시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방도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따

라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이러한 가능들이 갖추어진 완결된 단지로 조

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지방의 첨단산업 입지전략은

대규모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완전한 단지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이 되

어야 한다. 창업단계별로 볼 때 창업단계에서는 기술개발, 정보수집, 인력확

보 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우선되며 성숙단계에서는 특정기능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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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조성중인 것과 계획중인 벤처 집적지를 보면 입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도시에서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창업의 특성 및 단계,

업종별 특성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벤처관련 집적지의 유형을 제시하

고 각 유형별 조성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계획중인 테크노파크를 보더라

도 지역별 중점육성분야의 차이가 크지않다. 지역별 중복투자 및 과열경쟁

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특화산업에 기초한 전략업종을 테크노파크

조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능구성과 운영의 연계

단지내 기능구성이 복합적으로 계획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각각 개별

적으로 존재할 경우 연계효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즉, 공간적으로 인접

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겠지만 그것이 곧 집적이익을 유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몇몇 첨단산업

단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각 기능간의 담당주체가 상이하여 지역적으

로 인접해 있을 뿐 전체적인 연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고급인력확보 및 전후방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대도시 접근성, 업종의

차별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 단지내 연구·생산·주거·문화기능 등

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데 실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는 이와는 거리가

있다. 주거용지가 일반분양되어 주거기능과 단지내의 연구기능과의 연계가

곤란하게 된 광주첨단산업단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유치기능간의 운영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

여 여기서 단지전체의 조성 및 운영을 조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

및 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의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벤처단지

를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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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중심의 연구공원의 모델 제시

대학 연구공원(research park, science park)의 발생지인 미국 및 영국에

있어서 연구공원의 조성목적은 대학연구기능 강화 및 장기적인 대학의 위

상제고였다. 연구공원 조성자체의 사업수지를 우선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국내 유명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공원은 민간기업의 기부

를 통한 대학재정확충의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학의 기술개

발능력에 기초한 창업기능의 확충보다는 민간 연구기능의 대학내 유치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공원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

히 대학연구공원의 중심기능인 창업기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졸업생의 교외 강좌 개설,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자유로운 휴직 허용109), 병역특례의 확대110) 등을 통한 창업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며 대학소유부지 또는 인접부지를 활용한 연구공원의 마스터플랜 수

립이 필요하다.

(2) 벤처집적지의 핵심기능 확보

벤처관련 집적지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규모나 시설구성, 위치 및 운

영방식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때 각 유형별

主機能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즉 첨단산업단지

의 경우 주거기능과의 복합개발이 바람직하나 자칫 택지개발사업으로 변질

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단지내 연구 개발인력들의 주거지로

109)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대학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간의 연구원
은 3년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벤처특별법 제16조)

110) 당초 벤처특별법 제정시에는 병역특례지정업체의 벤처기업 창업시 해당기술개발에 참여한 전문연구
요원의 전직을 허용하고 전문연구요원이 적시에 전직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지정업체로 수시 선정
가능토록 하며 전문연구요원 편입후 2년 경과이전에도 전직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었으니 병력법 시
행령 미개정으로 아직 병역특례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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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단지전체의 마스

터플랜하에서 각각의 조성주체간의 유기적 연계가 요구된다.

대도시내 또는 첨단산업단지내의 벤처빌딩도 창업예비자 또는 벤처기업

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취지가 변질되어 일반 임대·분양빌딩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 벤처빌딩의 정책적 지원을 악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방향이 변화될 경우 자금력이 약한 창업예비자 및 창업초기단

계의 벤처기업이 입주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결

국 성공한 벤처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제공에 불과하게 된다.

벤처기업 육성의 중점적인 정책대상은 기술개발, 창업예비 또는 초기단

계의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공원도 현재의

기부관행에 편승하여 민간 연구소를 대학에 옮겨놓는 현상으로 지속될 경

우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창업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6. 사업방식

(1) 설치주체의 다양화

다양한 유형의 벤처집적지 입지지원체계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성주체는 공공, 민간, 민간합동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성

사업주체와 관리운영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벤처집적지

가 초기단계에서는 대부분 공공부문이 조성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민간부문의 운영노하우를 가진 업체에 위탁경영하는 방법을 의미하다.

벤처집적지는 산업정책의 성격을 갖는 공공성이 높은 정책수단이이지만 운

영에 있어서 기술개발, 창업, 보육, 경영 및 자금지원 등 다방면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중인 7개소의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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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공단에서 설치하여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다. 서울과 충남의 경우 서울

대 및 호서대가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학과의 실질적인 연계는 부

족한 상태이다111). 따라서 설치주체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운영은 민간부

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집적지의 경우 시설소유·운영형의

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공의 시설을 기초로 하

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제3섹터 등 복수의 사업자가 관여하는 公設民營사

업방식112)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테크노파크조성시 민간투자를 적극 고려하고 있

다. 그러나 민간참여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

하고 있다. 단순히 조성재원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민간참여를 계

획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처집적지의 수익성을 감안할 때 민간참여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하는 민간의 범위설정도 애매모

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참여의 범위는 크게 조성사업자, 수요자, 관리운

영자 등 3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조성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재원조달

및 투자로 인한 투자 수익성 지표가 중요하며, 수요자인 경우는 시설 및 단

지의 최종 입주자로서 사업의 마케팅 대상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관리운

영주체로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는 운영 노하우, 인력의 전문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2) 민자유치의 활용

사업방식의 하나로서 벤처집적지 조성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벤처집적지 조성은 벤처기업의 창업 및 보육에 중

111) 서울시가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95년 설립한 서울창업보육센터가 자금·경영·기술 지원
은 외면한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명령을 내리자 입주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업체의 경우 야간에는 소등을 하는 등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는 운영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업체인 서울대 공대 교수진의 기술지원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12) 박용규, 강신겸(1997. 5), 민간참여형 지역경영사업의 확대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pp 114∼122.
長沼修二(1996), 「公設民營による地域活性化戰略資料」, 總合ユニゴ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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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면서 산업구조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정책의 성격상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다.

현재의 민자유치법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만 민자유치를 허용하

고 있다. 즉 국가적으로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등 12개 시설을 제1종 시

설로 지정하여 민자를 유치하고 수익성 보전측면에서 주택건설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1종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시설완공후 소유권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BOT)되게 되어 있다. 반면에 2종시설은 1종시설보다는 공공성이 낮은

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BOO)하는 유통단지, 국제회의시설,

전산망 등 21개 시설이 있다.

벤처 집적지의 공공성 수준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2종시설보다는 공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첨단

기술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내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는 의미에서 볼 때, 민자유치대상사업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시설 중 어떤 범주가 적합한지의 여부는 벤처

집적지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을 지

원하는 공공성이 높은 벤처빌딩은 제1종시설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고 벤처빌딩보다는 공공성이 낮은 테크노파크 및 벤처기업전용단지113)는

제2종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현재 순수하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로서 벤처집적지를 확충

하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겨우 2개의 시범테크노파

크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확충의 재원

조달을 다양화하고 민간의 사업 및 운영노하우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113)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현재 제1종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민자
유치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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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벤처기업의 육성에는 금융, 인력, 기술개발 등 여러 측면의 지원방

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중에서 다소 미흡

하다고 볼 수 있는 입지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첨단산업의 육성이라는 두가

지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입지에 있어서도 신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

라 확충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가 결합되어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입지정

책의 방향도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제도 및 첨단산업단지를 계승·발전시키

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 또는 경쟁국의 경우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사이에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창업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집적지를 집중적으

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한 벤처기업들의 성

과가 최근 발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벤처관련 집적지 조성은 이

제 막 시작단계이다. 선진사례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벤처기업이 집적된

경우도 다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역별·단계별 계획적인 입지가 절실하

다. 시범단지 조성의 경우도 양적인 확충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입지는 Ⅲ장의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적 인프라

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내 또는

주변지역이 벤처기업의 일차적인 입지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지가나 높거나 토지활용의 제한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벤처기

업용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입지제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쾌적

하고 환경보전적인 연구공원, 과학단지 등의 조성을 위하여 대도시 주변 특

별제한구역의 선별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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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복합적인 정책수단을 요구한다. 벤처기업의 육

성을 위한 인력, 기술개발, 금융 등의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단지의 조

성에도 창업기능 뿐만아니라 정보교류·판매전시·경영지원 등의 지원기능

과 주거·상업·문화·여가 등의 편의시설등이 복합적으로 도입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의 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벤처 집

적지 조성주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벤처집적지의 모델 정립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벤처집적지 조성구상에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 기존의 벤처기업

및 연구기능, 첨단기업의 입지를 감안한 수도권 광역 벤처벨트의 형성이 바

람직하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 순환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벨트의

형성과 외곽으로 확산되는 간선도로에 기초한 확산축의 형성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벨트 및 축상에 주요 벤처거점들이 형성되고 각자의 확산과

정을 거쳐 자연스러운 집적을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의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따라서 지역내 대학 및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창업분위기를 확산시켜 자

체적인 벤처창업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의 벤처기업중 성

장단계에 들어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치노력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다. 지방의 이러한 노력은 수도권에 비하여 밴처입지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 벤처집적지

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지역개발전략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금융지원은 운영, 기술개발, 기자재 구입

등에 집중되어 있다. 벤처기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간적인 수

용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지지원자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중소기업육

성자금을 입지지원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벤처집적지의 조성사업도 결국 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범주라고

볼 때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는 지속적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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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성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영기법을 활용한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민간기업 연구소의 분리창업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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